




연 구 요 약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충청남도의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어, 

2017년 현재 91개소에 달하는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1986년 공주장기농공단지의 조성을 

시작으로 충남의 농공단지는 고용 및 소득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 단지의 

가동률 감소, 휴·폐업시설 및 미분양 부지 발생 등 농공단지를 둘러싼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

했다. 이는 현재 농공단지가 겪고 있는 구조적 한계, 즉 농촌지역에 위치한 입지적 불리, 신규

단지 조성중심의 정책에 따른 기 조성 단지의 사후관리 미흡, 업종간 연계성 또는 지역기반성을 

토대로 한 기업유치가 아닌 분양 최우선 추진, 지역자원 연계전략 부재 등은 지역사회 괴리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남도는 2014년 ‘충청남도 농공단지 종합관리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특히 농공단지의 인프라 개선 등 물리적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휴폐업시설 및 미분양 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환적 사고에 입각한 

새로운 상(像)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공단지 새로운 모델로서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또는 사회적경제 

연계모델)를 제안한다. 사회적경제 연계모델은 기존 농공단지의 노후화, 집적연계 미흡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농촌 등 지역산업 연계모델 부재 등에 대응가능하다. 그 이유는 사회적경제가 

가진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경영원리와 지역사회기여의 사회적 목표, 그리고 한살림, 

아이쿱 등 주요생협 및 670개 달하는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영역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경제기업인 아이쿱생협이 조성한 농공단지인 구례군 자연드림

파크의 성공은 이 모델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주요 분석결과

연구목적인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조성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① 우리나라 농공단지 정책

분석, ②사회적경제 특성 및 연관성 검토, ③ 충남의 농공단지 현황 및 정책검토,  ④ 사회적경

제기반 집적지 사례분석 , ⑤ 사회적경제기업 등 대상 입주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정책은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기회 제공, 성장 잠재력 

향상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고(이동필 외 2010), 또한 산업역량의 지방 분산에 성과를 보여

주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존재(김선배·홍진기 2010)

하는 반면,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휴·폐업시설 증가 및 미분양 발생, 지역산업 

연관미흡 등 농공단지 정책의 한계도 존재한다. 

2) 이 같은 정책적 한계는 기존 농공단지가 집적(단지)을 통한 입지경쟁력 강화(Porter 2000)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농공단지 정책의 전환 및 새로운 

상(像,모델)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농공단지의 연계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기업의 목적·운영원리과 달리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가 ① 사회적

목적 추구의 목적성, ② 호혜와 연대, 공유의 운영원리, ③ 윤리적 소비시장 구축 등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들을 기반한 새로운 성공사례들이 존재한다. 

3) 농공단지의 주요한 문제인 ① 노후화, ② 입주기업간 협력, ③ 지역사회 괴리에 대해, 각각 

① 스페인 빌바오, 서울혁신파크, ② 서천김가공특화농공단지, ③ 아이쿱자연드림파크 등의 

사례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그 원리를 통해 문제해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 충남 농공단지는 고용(32천명)과 매출(기업당, 110억원) 등 충남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농공단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우선 20년이상 노후단지가 51%로 노후화 및 

그에 따른 경쟁력 약화의 문제에 처해 있다. 석유화학(18%), 기계(17%), 전기전자(13%) 등 

농공단지 주요업종은 농업농촌을 기반한 지역산업과 연계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며, 지속적

으로 휴·폐업 및 미분양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2014년 ‘충청남도 종합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특화농공단지, 인력확보, 경영지원, 네트워크 등 사업을 진행했으나, 

실제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집중되어 농공단지가 가지는 근원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5) 충남의 사회적경제는 민선5기의 주요정책 과제로서 중장기계획을 기반으로 조직발굴 및 

기반구축, 인재양성, 네트워크사업 등 추진되어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다. 2016년 말 현재 충남 

사회적경제 626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천안시(110개), 아산시(87개) 등 북부는 

물론, 논산시(47개), 공주시(45개), 서천군(45개) 등 남부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제조업

(24%)을 비롯, 농림어업(20%), 도소매업(13%), 서비스업(14%) 등 다양한 업종에서 기업활동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아직 매출(942억)과 고용(32백명) 등 경제적 효과성은 미미하지만, 증가폭

(2012년대비 3.7배, 2.7배)이 높아 충남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다.

6) 사회적경제기업 및 6차산업화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응답기업 

96개). 우선 44개 기업이 이전 및 확장계획이 있으며, 주요이유로 부지면적 협소(34%), 제조업

으로 영역확장(30%), 기업간의 집적필요(21%) 등 이었다.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조성시 입주

가능여부를 조사한 결과 41개 기업이 입주의사를 밝혔고, 농업/제조업체 27개, 서비스업 14개였다. 

이들이 고려한 것은 ①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기업들과의 호혜와 연대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36%),

② ‘농공단지를 제조, 카페, 식당, 극장, 교육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단지로 조성’(26%)으로 

나타나,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 정책방안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조성방안을 제안한다. ‘사회적경

제형 농공단지’는 ①입주기업 간 상호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운영, ② 다양한 업종이 입주,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공방, 숙박, 교육, 돌봄 등 복합 단지로 조성, ③ 입주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생산, 공동유통, 공동판매 기반조성하여 집적효과 극대화, ④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의 밀착된 지역사회기여 추진 등의 원리에 입각한 단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적 특성과 농공단지의 여건 등 제 특성을 

고려하여 투트랙(Two Track), 즉 ① 신규단지 조성방안과 ② 기존단지 활용방안으로 제안한다. 

각 조성방안은 사업방향, 세부 추진방안, 운영체계,  추진체계 및 고려사항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방안>은 두 가지로, 우선 구례자연드림파크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규모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유치 방안, 즉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 유치를 기반한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충남의 식품순환



체계에 대응한 로컬푸드 농공단지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 <기존단지 활용방안> 역시 두 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농공단지내의 휴·폐업시설을 협업단지(인큐베이팅 또는 

커뮤니티사업 목적)로서 조성방안과 문화․예술․창작․편의시설 등 복합공간으로서의 

컨테이너단지 조성방안으로 제시한다. 

비      전

사회적경제 기반의 농공단지 재생 및 활성화 모델 구축

목     표

  ◆ 신규 단지를 활용한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조성

  ◆ 기존 농공단지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연계모델 구축

4대 기본 원리

호혜와 연대 기반 운영    생산-제조-서비스 융복합 

집적의 경제 극대화    지역사회 기반

전략 목표 추진 전략

[Track 1]

신규 단지 조성 

방안

◎ 생협 유치를 통한 사회적경제 농공단지 조성

◎ 로컬푸드 특화농공단지 조성

[Track 2]

기존 단지 활용 

방안

◎ 휴·폐업 시설을 활용한 협업단지 조성

◎ 농공단지 연계 컨테이너 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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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충청남도는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최초의 농공단

지인 공주장기농공단지를 시작으로 조성하여, 현재 91개의 농공단지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도내 농공단지는 2015년 현재 도내 산업단지의 62.9%를 차지하며, 업체수 46.5%, 고용인원 

24.6%, 생산액 12.2%, 수출액 30.7%에 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관률, 2015).

그러나 충남의 농공단지는 시설 노후화 및 경쟁력 저하, 지역사회와의 괴리 등 다양한 문제

에 직면해 있다. 도내의 농공단지의 60.5%가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로, 오폐수 시설 노후화·

협소한 도로와 주차장 등 지원시설 및 인프라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20년 이상 된 소규모 

농공단지의 가동률은 최근 2년간 5.3%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충남의 농공단지 가동률

(-0 .84%)과 비교해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또한 단지 내 장기 방치되고 있는 휴·

폐업 시설이나 미분양 부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농공단지를 낙후지역 또는 우범지역으로 

보이게 하는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도내 농공단지 중 휴·폐업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으며, 금산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와 같이 미분양 되고 있는 단지도 상당수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공단지와 지역사회간 괴리 역시 심각하다. 지역주민들은 농공단지를 혐오시설, 환경파괴 

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이유는 농공단지의 오폐수 문제, 쓰레기문제 등 다양하지만, 1차적으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의 구성에 있다. 도내의 농공단지의 주요업종은 석유화학(18%), 기계

(17%), 전기전자(13%) 등으로, 농산업과는 유리된 산업구조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환경파괴

시설로 인식케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는 꾸준히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인 휴폐업시설 및 미분양 부지 발생 등 한계에 부딪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공단지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활성화가 실효성이 높지 않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닌 충청남도 농공단지의 상(像)을 다시 그려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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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충남에는 왜 농공단지가 필요하며, 농공단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면밀

하게 바라볼 필요가 생긴다. 나아가 현재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의 물음이 생긴다. 

본래 농공단지 조성은 농촌의 ①지역자원을 활용한 ②농가소득 향상에 있다. 동시에 

③집적효과를 통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성화를 꾀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농공단지는 

불가능하다. 지금껏 우리의 농공단지 정책은 ③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①과 ②의 목적을 

중시치 않고 ③에 집중된 정책의 한계는 노후화와 경쟁력 약화, 지역과의 괴리 등 확연하다. 

농공단지는 기존 산업단지와 비교할 때,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기에 노후화와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다. 또한 지역산업(농업 등)과 연계가 부족하기에 지역과의 분리와 괴리가 일어난다. 또한 

③의 정책집중 역시 신규조성단지 건설 및 입주기업 유치전략에 집중되어, 실제 유치기업간 

연계가 쉽지 않아 입주기업들은 집적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총체적 어려움 속에서 

농공단지는 조성목적에 부합한 새로운 방식의 농공단지 모델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공단지 새로운 모델로서 사회적경제 연계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의 농공단지의 연계는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와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협력을 

통한 경쟁력 향상, 지역문화 형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데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핵심원리인 호혜와 협력의 존중,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라는 ‘사회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최근 구례의 자연드림파크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적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도 기존의 개별기업 지원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농공단지

라는 집적공간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는 로컬푸드, 농가공 및 체험 등 농촌기반한 업종을 중심을 이루면서 

동시에 복지, 교육을 비롯한 소셜벤쳐, 문화예술 등 지역서비스까지 다채롭다. 예를 들어 로컬푸드 

등 지역자원 활용한 업종의 사회적경제연계 모델은 본래 농공단지의 목적(①,②)을 달성할 수 

있는 동시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집적을 통해 공동생산, 공동유통, 공동판매 등이 가능해서 

집적효과(③)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판로 개척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충남의 

사회적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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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당면과제의 해결이 

긴요한 시점이다.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조성된 농공단지는 기업 

경쟁력 악화, 단지 활성화 미흡(미분양 부지 및 휴·폐업 시설의 증대), 단지 노후화 가속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의 지속적인 지역사회와의 괴리는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농공단지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서 사회적경제와 농공단지의 연계의 가능성을 

제고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방향 및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내 

농공단지 현황조사, 사회적경제기업 공간수요, 사회적경제 기반의 다양한 집적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내 농공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현재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의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의 구체적인 실행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충남 농공단지의 특성과 당면 과제를 분석하고, 사회적경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다. 농공단지가 당면한 기업 경쟁력 악화, 지역사회 괴리, 지역자원 

미활용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적경제 원리가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실제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다.

둘째, 충남 농공단지의 미분양 부지 및 휴·폐업 시설 유무, 농공단지 관계자 수요 등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사회적경제와 연계 가능한 농공단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간수요를 조사하여 실제 입주가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논의를 종합하여 충남 농공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연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활용하는 한편, 실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집적지 조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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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농공단지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계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실제 활용이 가능한 농공단지에 대한 현황조사와 사회적경제기업

의 공간 수요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충청남도 15개 시·군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2017년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의 ‘사회적경제 기반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농공단지 본격적으로 조성

된 1980년에서 2017년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이론적 검토, 농공단지 현황조사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

가능성 분석, 충남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조성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론적 배경 및 현황 분석

 ▪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기존 농공단지와 다른 작동원리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실시

 ▪ 도내 소재한 농공단지 중 휴·폐업 시설이나 미분양 단지가 있는 곳, 신규 조성 예정인 

단지를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과 향후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로의 조성 가능성을 분석

￭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가능성 분석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6차산업화기업을 대상으로 농공단지 입주 수요를 조사하여 

실제 조성을 위한 가능성을 검토함 

 ▪ 또한, 농공단지 현황 조사와 입주 수요조사를 매칭하여 실질적으로 조성이 가능한 대상

지를 검토하고자 함

￭ 충남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조성 방안 도출

 ▪ 농공단지 조성 방안은 <신규 농공단지의 조성>과 <기존 농공단지와 사회적경제의 연계 

방안>의 투트랙(Two-Track)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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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농공단지 조성>은 생활협동조합 연계 방안, 로컬푸드 특화단지 조성 방안 도출

 ▪  <기존 단지 활용 방안>은 농공단지 휴·폐업시설 활성화 방안, 컨테이너 단지 조성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등 전략적 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와 농공단지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이론적 검토, 농공단지 활용 가능성 검토,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간 수요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공단지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관련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기존 농공단지의 

현주소와 당면 과제 등을 도출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원리 및 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농공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충청남도에 소재한 농공단지의 현황조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연계가능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군별 농공단지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지내 휴·폐업 시설 또는 

미분양 부지의 존재, 입주기업간 업종 관련성, 협의 채널의 존재, 지역자원과 연계가능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시군의 원활한 협조를 받기 위해 충청남도 투자입지과와 

협력하여 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기간은 2월 6일에서 2월 28일까지, 3월 1일에서 3월 9일까지 

2차례 진행하였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의 농공단지 입주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관련 영역인 6차산업화 인증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 현황, 공장의 이전 및 확장 계획 여부, 

이전 시 지역적 범위, 이전 및 확장 방식,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입주희망 여부, 요구 면적, 

적정 분양가격, 최대 투자가능 금액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조사기간은 2월 6일에서 2월 28일까지, 

3월 1일에서 3월 9일까지 2차례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도 및 시·군 관계자, 사회적경제기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사회적경제 연계방안의 실행력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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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공단지와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검토

1. 농공단지 정책추이와 지원정책

1) 농공단지 개요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조성정책은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의 폐해로 인해 발생한 농어촌 

지역의 당면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공업화정책을 통한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대도시 중심의 산업화 정책은 농촌의 인구감소 및 일자리 

부족 등을 가속화 시켰으며, 농촌의 급격한 쇠락을 가져왔다. 특히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가져와 농촌인구감소, 이에 따른 노임상승 등 농촌을 피폐하게 하였다.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산업거점 시설인 농공단지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농업·농촌에 기반한 산업의 특화와 산업기반시설의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등을 

목표로 조성되었다.

농공단지 정책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단지의 지정, 조성, 관리, 기업지원, 환경보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농공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

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농공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공단지 개발에 관한 방침과 생산제품 판매 및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 농림

축산식품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환경정책기본법」은 농공단지 환경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환경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공단지 정책은 시기별로 정책의 목표와 기준들이 변화되어 왔다.  농공단지 정책이 본격

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인 1960년대는 농가부업단지 조성정책을 통해 농촌지역의 농외소득원 

확보와 낙후지역에 대한 유휴 노동력을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농가부업단지 육성정책은 

농외 취업과 소득 증대를 위해 최초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는 있으나 추진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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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조혜영, 2007). 1970년대 들어서 새마을공장 육성사업이 추진

되었는데, 공장의 지방분산을 강조하여 낙후지역에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비용 

문제와 기업의 판로확보의 어려움으로 한계를 노정하였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80년대는 입지조건이 우수한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단지를 조성하여 농촌산업을 집적화하고, 인근 농촌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1981년 경제기획원 내 농외소득개발기획단을 설치하였으며, 

1983년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1984년에는 전국 7개 시범농공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기에 이른다.

1990년대는 농공단지 지정승인권을 중앙소득원개발심의위에서 도지사로 이관함으로써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장 신·증설 시 대기 및 수질관련 입주업체의 제한 완화, 

개발 연면적 한도 확대 및 기존 농공단지 확장 허용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입주기업 

사후관리 및 경영지원 강화 등 지원정책도 확대하였다.

2000년대는 전문단지와 지역특화산업단지를 신설하여 지역 내 전략산업 연계를 추진하였다. 

산업자원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특화단지 지정기준 완화 및 조성비 지원액을 

확대하였으며, 입지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신규단지 조성을 확대하였다. 2007년에는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입주기업의  

R&D 및 경영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2010년대는 정부합동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따른 정책적 변화를 맞게 된다. 신규 조성되는 

일반농공단지와 전문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농공단지의 내실화와 지역농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특화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특화농공단지는 기준(80%)이 

강화되었으며, 단지 조성비 지원요건이 강화되었다. 또한 노후단지 인프라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농공단지의 분양 및 가동률 등 운영현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었다.

2016년에는 농공단지 지정 시에 미분양을 최소화하고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수요조사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수요검증을 실시하도록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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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기 주요 내용

준비단계

(1982~1985)

1981 ○ 경제기획원 내 농외소득개발기획단 설치

1983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공포

1984 ○ 전국 7개 시범농공단지 지정

확산단계

(1986~1990)

1986 ○ 농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2001년까지 100개 농공단지 지정계획)

1987 ○ 일반 농어촌지역 외에 추가지원농어촌지역 구분

1990 ○ 농공단지 지정 승인권 위임(중앙소득원개발심의위-도지사)

조정단계

(1991~2000)

1991 ○ 근거법 대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996

○ 농공단지 정책 개편 : 개발 연면적 한도 확대 및 기존 농공단지 

확장 허용, 공장 신‧증설 시 대기 및 수질관련 입주업체 제한 완화, 

입주기업 경영 지원 강화 및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

재조정 

단계

(2001~2010)

2001 ○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산업단지 신설

2004
○ 산업자원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 입지선정기준 조정, 지역특화단지 지정기준 완화 및 조성비 지원액 확대

2007
○ 산업자원부: 추가적인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 혁신클러스터(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 ⇒ 2011년부터 중단

고도화 

단계

(2011~현재)

2010~

2011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관련 정부합동 또는 부처별 대책 강구

○ 농공단지 업무강화 부처별 MOU 체결

○ 국무총리실 외 정부 합동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 신규조성시 일반·전문농공단지 지원 중단

  - 특화농공단지 기준 강화(80% 이상), 단지 조성비 지원요건 강화

  - 분양 및 가동현황 등 단지 현황관리 강화

2012
○ 관계 부처 합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지자체 등 건의 개선과제 수집(주요 개선 과제로 56개 선정)

2013

○ 특화농공단지만 신규 지원 시작

○ 기획재정부 주관 합동회의: 계획입지 투자 활성화 방안

  - 산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역특구, 기업도시 논의

  - 최종 계획입지 투자 활성화 방안에 농공단지 제외

2016

○ 농공단지 지정 시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조사 등 세부적인 

수요조사 기준을 규정

○ 시·도지사가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농공단지 지정의 적정성 등 수요검증 실시

자료 : 최경환 외(2014), 농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농공단지 제도개선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재구성

<표 1> 농공단지 정책의 시기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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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공단지의 종류 및 지정조건

농공단지는 산업단지의 유형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지정

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

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

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

단의 토지를 말한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정의)」). 산업단지에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가 해당된다.  

구분 지정목적 지정권자 관리권자 관리기관

국가단지
국가기간 산업 및 첨단과학 

기술산업 육성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권자 및 지자체

일    반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도지사 시․도지사

-관리권자 및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

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및 

개발 촉진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공단지 농어민 소득증대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교통부

<표 2> 산업단지의 종류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이다. 농공단지의 조성은 농어민 소득증대가 최우선의 목적이며 시장·

군수·구청장에 의해 지정된다. 농공단지는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단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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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지는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 구역의 용지에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 수가 넷 이상이면서, 산업시설용지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

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특화단지는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 지역

특화산업(향토산업 포함)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전체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80 이상, 지역특화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단지는 전문단지와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않는 단지를 말한다.

구 분 내  용

전문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의 용지(이하 "산업시설용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

   가.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준공전인 단지의 경우 

입주수요가 확인된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이 항에서 이하 같다) 수가 넷 

이상이면서, 산업시설용지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지역특화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

   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7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을 

포함한다)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이 호에서 "지역특화업체"라 한다)가 전체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지역특화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일반단지  ○ 전문단지나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단지

자료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2016)

<표 3> 농공단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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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실제 단지의 지정권, 실시

계획승인권, 준공인가권 등 일체의 인․허가권은 시장․군수가 갖고 있다. 시․도지사가 농공

단지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의 검토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농공단지 조성은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추진되는데, 농공단지의 조성 시에는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 수준,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배후도시 여건, 환경영향, 국토종합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산업입지공급계획․지역혁신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조혜영, 2007).  농공단지의 입지선정은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 수준, 도로·용수·

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한 단지조성비용 등 단지 조성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농공단지의 조성목적이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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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단지 입지선정 기준

1. 농공단지 개발 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이 경우 입지수요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하여 

충분한 수요가 입증된 경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회적, 지역적, 환경적, 산업여건 등 지역입지 여건

나. 대상지역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

다.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라. 단계별 개발 수요

2. 도로·용수·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3. 인력공급의 원활성 및 근로자 복지시설 등 여건

4. 국토종합계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산업입지공급계획·지역개발계획·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광역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

6.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농공단지의 지형적·지역적 여건 등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한 단지 조성비용 등

가. 단지내의 고저차가 40m이하이고 평균 10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나.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은 지역이 아닌 지역

다.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 이내인 지역

라. 단지 외 오폐수관로 연장이 1㎞ 이내인 지역

마.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 보상액이 시·도지사가 지역별, 시·군·구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바.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 없는 지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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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공단지 관련 지원정책

(1) 특화농공단지 조성지원 및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농공단지와 관련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으로 특화농공단지의 조성비 지원과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있다.  조성비 지원의 경우「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

(단지조성비의 지원)에 의거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

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특화

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성비는  3.3㎡당 일반농어촌은 국비 3만원, 지방비 

1만원, 추가·우선농어촌은 국비 7만원, 지방비 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  분 일반농어촌* 추가**ㆍ우선농어촌***

국비보조 30 70

지방비보조 10 10

*일반농어촌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추가지원 농어촌 :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

***우선지원 농어촌 : 태안군, 청양군

<표 4> 농어촌지역별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조성비 지원

     (단위 : 천원/3.3058㎡)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은 노후화되고 침체되어 있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후화 시설물은「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 29조에 따라 농공단지내의 도로(진입도로 포함), 하수도, 

녹지, 공동이용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비율은 국비 50%, 시·군비 

50%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충청남도는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7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45개소 81억원)하여 오폐수 처리시설 개․보수, 도로포장,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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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2017)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은 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제안하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사업은 각 부처별 고용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업으로 고용부의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산업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혁신지원센터 조성, 국토부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건설,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이 있다.

소관 사업명 (시행기관 ) 사업내용 신청주체 규모

고용부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산업단지형 직장

어린이집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입주기업

(10% 매칭) 

최대 15억

 × 

7개소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목욕시설 체력

단련시설 교육시설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

(50% 매칭) 

최대 10억

 ×

 3개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기숙사․통근버스

임차지원 , 훈련․

취업지원

자치단체

(10～40% 매칭)

최대 50억

 × 

10개소

국토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

(사업시행자)

산단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

광역․기초자치

단체 또는 LH․

지방공사

전 용 면 적 

60㎡이하,

호당 정액

지원

문체부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

예술교육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맞춤형 문화예술

교 육 과정 운영

자치단체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미정

<표 5> 부처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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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산단 조성사업 지원(충청남도)

상생산단 조성사업 지원사업은 충청남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단지의 생산‧업무‧주거‧교육‧의료‧

문화 등이 어우러진 정주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입주기업 종사자의 

지역내 거주 및 정착을 유도하여 생산과 소득이 연계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지원사업은 신규단지와 기존 단지로 구분하여 신규 조성단지는 조성 기획단계에서부터 

정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단지는 6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비는 도비 50%, 시·군비 5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상생산단 조성사업은 2017년 현재 13개 시군, 41개 사업이 추진되어 55,66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중 16개 사업(24,425백만원)이 완료되었으며 25개 사업(31,240백만원)이 추진 

중에 있다.

6대 중점분야 내        용

교육경쟁력 제고 자율형사립고 ․ 마이스터고 설립, 생활관 연계 등

문화수준 향상 문화체육시설 확충, 문화향유기회 확대 등

생활여건 개선 주거·편의시설·교통 접근성 개선 등

의료.복지여건 개선 응급의료체계 구축, 의료시설 현대화, 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

환경보전 및 개선 공원녹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근로생활 개선 단지내 복지·편익시설 확충, 노후 산단 시설개선 등

<표 6> 세부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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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공단지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사업으로 농촌·농업기반의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기업은 두레기업1)과 우량기업2)으로 두레기업은 

구성원의 70% 이상이 농민으로 구성해야 하며, 우량기업은 본사가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충남

도내 소재하고 연 매출액이 2억원 이상 ～ 100억원 이하, 가공식품의 주원료를 국내산 80% 

이상 사용하는 법인 기업이어야 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두레기업의 경우 경상보조 사업비(연구개발비, 홍보 마케팅, 제품개발비, 

공동브랜드 개발비, 네트워킹 및 교육비, 자문료 등 운영경비), 자본보조 사업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비(건축, 가공설비) 등)이며, 시설의 지원범위는 제조가공시설, 체험장, 판매장, 농가맛집 

등이 해당한다. 우량기업은 HACCP 및 GMP 시설, 제조ㆍ가공시설, 체험장, 판매장, 농가맛집 등 

자본보조 사업비만 해당한다.

사업비는 두레기업의 경우 10억원 이하로 지특 50%, 시군비 30%, 자부담 20%이며 자본보조

사업비는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량기업의 경우 6억원 이하로 자본보조

사업비를 100%로 활용할 수 있다. 

구      분 두  레  기  업 우  량  기  업

사  업  비 ㆍ10억 이하 ㆍ6억 이하

재 원 비 율 ㆍ지특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ㆍ지특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사업비구성

ㆍ경상보조 30% -

ㆍ자본보조 70% ㆍ자본보조 100%

 ※ 우량기업의 토목, 건축비는 총사업비의 70%이내

<표 7> 사업비 지원 기준

1)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6차산업화를 이루려는 마을단위 주민

2) 농촌지역의 유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내에서 제조ㆍ가공, 유통ㆍ판매 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6차산업화를 이루려는 농식품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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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공단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

농공단지 정책은 일정한 정책적 성과를 나타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기회 제공, 성장 잠재력 향상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이동필 외 2010). 또한 저렴한 용지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신규창업 부분의 산업역량의 지방분산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성장잠재력 확중의 기여했다(김선배·홍진기 2010). 그러나 농공단지 정책이 

약 30여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농공단지의 노후화, 미분양 단지 증대, 지역사회 및 산업과의 

괴리 등 다음과 같은 정책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기존 농공단지의 노후화 및 경쟁력 약화 문제이다. 초기에 조성된 농공단지는 약 30여년 

이상 운영됨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고, 단지규모도 

협소하여 입주기업의 확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기업의 입지조건으로 볼 때 좋지 않은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한 농공단지 정책이 신규조성 및 

물리적 기반 조성위주이기에 기존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개발은 조성추진과 사후관리측면에서 역할분담과 협조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배경화·김태환, 2005), 입주기업의 경쟁력 악화 및 농공단지 활성화 미흡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둘째, 기 조성 농공단지의 미분양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업종간 연계성이나 적합성보다는 

분양을 최우선하였기 때문에 입주기업 간 상호 시너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다. 

입주한 기업들이 산업특성에 맞는 기업입주가 많지 않고, 영세한 소기업 창업형태도 많다. 

이는 입주기업들이 산업집적의 효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셋째, 농공단지와 농어촌 및 지역산업과 연계가 미흡함에 따라 당초 농공단지의 개발목적

이었던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에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지역특성과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 

입주함에 따라 해당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찾지 못하여 지역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등 농공단

지는 실제 농촌사회와 유리되곤 하였다. 더욱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이 지역 특산물 및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기조하에서 현재 농공단지와 

농어촌의 괴리는 더욱더 잘 드러난다. 

넷째, 농공단지 내 입주 기업이 경영부진 및 이전 등으로 사업장이 장기간 비어있는 경우가 

증대됨에 따라 농공단지 주변경관 및 지역이미지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장기간 방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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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시설은 우범지역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야기시킨다. 또한 휴․폐업

시설의 관리비 등을 다른 입주기업에게 가중하여 입주기업 역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휴·폐업 시설 활용을 촉구하고 있으나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 불일치 

등으로 대체입주와 경매진행이 쉽지 않아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농공단지의 고유의 발전모델 및 육성전략의 미흡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지역특화 단지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농공단지 10%남짓으로 고유한 발전모델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농공단지의 

입주기업들의 과반이 단순 가공업종(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으로 원자재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어 지역자원 등 활용하지 않고 있다(김선배·홍진기 2010). 농공단지의 발전모델 즉 

농공단지의 상(像) 정립에 관심을 기울지 않으면 농공단지의 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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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경제의 특성과 정책동향

1)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은 시대적 흐름과 국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시대별로 보면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기원을 고대 이집트와 고대 그리스 시대의 공제조

직이나 중세 유럽의 길드에서 찾기도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경제는 산업혁명이 나타난 

18세기 말에 이르러 형성되었다(Laville, 2015). 산업혁명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산업화로 

인한 도시 빈곤과 실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자선단체들이 조직되었으며, 전국적 연합회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들 조직의 

주된 목표는 개인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 소비, 신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있었다

(주성수, 2010). 이는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의 실험으로 이어졌으며, 농업협동조합, 노동자협

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설립되어 집합적 이해를 증진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시장경제의 일부로 

쇠퇴하게 되었으며, 유럽에서 복지국가의 확산에 따라 국가 중심의 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되자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은 대폭 축소되었다. 

1970년대 들어 복지국가의 쇠퇴와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장자본주의로 인한 경제․

사회적 양극화 발생 등 정부와 시장실패 보완의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제3부문의 경제적 

형태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말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필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사회적경제가 인식됨에 따라 정부정책이나 유럽연합의 

의제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말 유럽연합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빈곤, 

소득격차 등의 심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경제를 유럽 전체의 아젠다로 삼았다. 1989년에는 

유럽에서 정부간 협의용어로 공식 사용되었으며, 2002년에는 ‘사회적경제 유럽헌장’이 채택

되기에 이르렀다(장원봉, 2007). 따라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확대에 따른 실업, 빈곤, 소득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발굴 된 것이며, 시대적 상황에 맞게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등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이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은 공공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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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 보육, 의료, 환경·에너지, 문화·예술 등으로 확대되는 한편, 경제

활동의 주체(생산자, 소비자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연대적 경제활동까지 포함되고 있다

(고동현 외, 2016).

사회적경제의 등장과 발전은 국가에 따라서도 매우 상이한 경로를 거쳐 발전해 왔다. 

독일에서는 19세기 노동자 결사체운동에 대한 이념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촌지역의 신용협동

조합을 설립한 프리드리히 빌헬름 라이파이젠(1818~1888)을 통해 확대되었다. 1887년 ‘라이파

이젠형 독일농촌협동조합연맹(German Federeation of Rural Co-operatives of the Raiffeisen 

type)이 결성되었다. 또한 노동자 상호부조협회와 농촌 상호공제가 독일사회에서 자리매김

하였으며, 1876년에는 법을 통해 공식화 되었다(정관영, 2013). 

이탈리아는 19세기 중반부터 토리노(Torino)를 중심으로 상호공제조합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이들 조합을 중심으로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프랑스는 사회적경제의 발원지로서 대중적 결사체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국가이다. 1830년

대부터 프랑스 사회주의 운동을 이끈 생시몽(1760~1825)의 이념과 샤를 푸리에(1772~1837)의 

영향에 따라 많은 노동자결사체들이 만들어졌으며, 1847년에 들어 노동자결사체는 2,500개가 

넘는 상호공제조합과 4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한 조직으로 성장하였다(정관영, 2013). 

이후 왈라스는 1986년 「사회적경제 연구 : 사회적 부의 분배이론」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경제학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민주적결사체주의와 상호주의, 협동조합주의 등 

사회적경제의 근대적 개념을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영국의 사회적경제는 19세기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3)과 우애조합(Friendly society)

운동4)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산업자본주의 전성기였던 18-19세기 도시근로자의 빈곤문제 해결과 

빈곤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작된 민간차원의 운동은 현재의 영국 사회적경제의 특징이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1997년 노동당 블레어 정권은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을 정책화

하여 법제도 정비, 사회적기금 조성 등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2005년 

3) 18세기부터 진행된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농촌경제의 피폐, 급격한 대도시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열악한 근로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는데, 1867년 에드워드 데니슨(Edward Denison) 목사를 중심으로 런던의 빈민지역에 거주

하면서 공립학교에서 탁아사업, 급식, 심신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했는데 이를 인보관 운동이라 말함

4) 우애조합 운동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로 공급되는 생활필수품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자 근로자들은 생필품 품귀현상을 

해결하고자 스스로 노동자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상점과 유통망을 구축하여 운영한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로치테일 

협동조합이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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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약 55,000여 개, 연간 매출액 200만 파운드 규모이며, 약 170만 명

(전체 노동인구의 6.5%)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최석현, 2013). 특히 영국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영기관인 사회투자은행, 자산이전 전문지원기관, 지역사회 창업

컨설팅 지원기관 등 중간지원기관을 구축하는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였다.

2)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범위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나눔’을 경제활동의 주요 원리로 하는 새로운 경제 운영방식으로 

20세기 저명한 경제학자인 Karl Polanyi의 이론을 근간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와는 다른 경제원리, 즉 호혜성과 

연대를 추구하며, 특히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가 노정한 문제점으로 경기침체 및 실업 등 삶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적경제는 학자 및 조직마다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르고 사회적경제가 포괄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유럽위원회(1989)5), OECD(1999)6), Defourny(1999)7), 

Weber(1990)8) 등 조직 및 학자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제에 대한 사회적 속성의 강조와 

사회적 실현을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민주적 참여의 조직운영, 지역중심 경제활동, 

사회적 목표 등은 사회적경제의 고유한 속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범위에 있어 광의적으로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공통적으로 갖춘 조직(OECD, 2007)으로 보며, 

협의적으로는 사회적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에서 운영되는 조직들의 비즈니스와 기업가정신을 

활용하는 경제행위로 보고 있다(Goldenberg, 2014). 최근 보편화된 사회적경제 개념정의는 

구성원들의 욕구에 기초해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 중심의 조직과 기업이며 사회적, 

5) 유럽위원회(1989):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

6) OECD(1999):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로 정의

7) Defourny(1999) : 사회적경제는 연대, 자율성, 시민성에 기반한 경제적 시도들에 기초한 연합으로 구성

8) Weber(1990): 이익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경제활동의 합리화와 그것의 문화적 의미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관찰을 

포괄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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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연대의 개념에 기초하여 시장과 공공의 제공으로 충족되지 않는 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하면, 사회적경제는 시장교환, 정부개입 그리고 연대와 호혜에 의해 

인도된 시민사회부문을 혼합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메커니즘의 발명을 위한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Moulaett & Ailenei, 2005).

<그림 1> 사회적경제의 영역

국내에서는 입법을 추진 중인「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등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사회적경

제기본법」은 2014년부터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경제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사회적기업의 정의, 운영주체별 역할,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인증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 2012년에 시행된「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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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경제의 유형

앞서 다룬 바와 같이, 한국적 맥락에서 사회적경제는 법·제도에 근거하여 그 범위가 규정되고 

있다. 입법을 추진 중인「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규정하고 있다. <표 8>은 사회적기업 등 각 대상별 유형과 개념적 내용을 

요약한 자료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구분된다. ‘협동조합’은 

협동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하며, 소비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외, 지역주민이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마을기업’과 자활자의 재활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활기업’이 존재한다.

구분 유형 개념 관련법

사회

적기

업

예비사회

적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인증)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인증사회

적기업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

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기업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근로여건과 의지가 충분하게 높아져 취약

계층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창업 모델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협동

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서비스 이용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등

협동조합기

본법

생산자

협동조합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구매․공동브랜드 등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등

직원

협동조합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다중이해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등)

사회적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 등

<표 8> 사회적경제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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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경제의 원리 및 특성

사회적경제의 기본원리는 학자마다 주장하는 개념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장원봉(2006)은 사회적경제의 핵심적 원리는 정치, 경제와 사회를 결속할 수 

있는 사회적관계의 혁신이며 이를 생성할 매개체의 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공유된 가치를 

규명하고 운영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Defourney(1999)는 사회적경제가 운영되는 원칙을 

4가지로 제시하였는데 ①공동체(회원)에게 이윤보다 서비스 우선, ②자율(자조)적인 운영, 

③민주적 의사결정과정, ④수익배분 기준이 자본보다 사람 우선 등이다. Quarter(1992)는 사회

적경제의 특징으로 ①사회적 목표가 상업적 목표에 우선, ②다양한 수입에 의한 자조활동, 

③공익성과 구성원에 의한 사회적 자산 추구를 제시하고 있다. 주성수(2010)는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의 특징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①비영리성으로 사회적목적이 경제적 

목적에 우선함을 의미, ②민주성으로 기업들은 종사자나 이용자에 의한 민주적 정책결정에 

의존함을 의미, ③연대와 사회적자본으로 공동의 결속과 상호호혜의 정신을 강조함을 의미, 

④사회적 배제의 대응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취약계층 등에 대응한 종합적 처방으로 주목

받음을 의미, ⑤자치역량으로 앞선 특징들을 기반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과 복리에 직접적

이고 자조적으로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입법 추진 중인「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공동이익 및 사회적 목적 추구, ②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 ③민주적, 개방적 운영구조, ④이익의 지역사회 재투자, ⑤조직간 상호부조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등이다.



25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본 원칙>

① 호혜와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

② 국가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운영

③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가져야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④ 발생한 이익을 조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수익의 분배는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실현을 위하여 사용

⑤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조직간에 상호부조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사회적경제 영역은 협동조합의 역사와 일정부분을 공유하며 협동조합의 가치에서 특성을 

발견하기도 한다(Defourney and Develtere, 1999). 따라서 협동조합의 7원칙에서 사회적경제의 

원리가 잘 나타난다. <표 9>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요를 기반한 자조적․협력적 방식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며, 그 활동은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가치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원 칙 내 용

1원칙 자발적 공개적 조합원제도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조직

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1인 1표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적 조직의 원칙

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의 자금참여를 통한 책임의식의 강조와 협동조합의 

공동재산 의미의 강조

4원칙 자율과 독립 외부자본과 국가에 독립적이고 조합원들에 의한 자주적 조직임

5원칙 교육, 훈련 및 홍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일반인에 대한 

홍보를 강조

6원칙 협동조합간 협동
거대자본에 맞서 협동조합간 다양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힘의 

강화가 요구됨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이 기반하고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회적 기여를 

할 필요가 있음

<표 9> 협동조합의 7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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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경제의 기본원리는 사업목적, 운영원리, 운영주체 등 몇가지 측면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대비되는 특성을 형성하였다. 첫째,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사업의 

핵심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수익성 원리를 최우선시하는 

것과 비교해,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대상의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의 경제재생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가치 추구는 지역현안을 

주민 주도로 해결, 정부 및 민간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육아, 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공급

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수익구조를 야기해 자립적 

경영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구분 사회적 가치 관련 규정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

협동조합

․지역사회재생,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사회 기여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타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해당 분야가 주 

사업의 40% 이상

을 차지

마을기업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

자활기업

․장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정기준(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구성원 중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를 

1/3 이상 고용

<표 10>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가치 실현 내용

둘째, 사회적경제기업은 ‘협동, 연대, 공유를 핵심 운영원리’로 추구한다. 경쟁을 기본원리로 

운영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사회적경제기업은 유사한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과 협력적 네트

워크를 갖는 협동, 연대, 공유의 가치를 지향한다. 이러한 특성은 유사 조직간 상품 및 서비스 

등을 호혜와 배려의 차원에서 거래하는 내부거래를 활성화 시키며, 이는 저조한 수익성 등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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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협동의 가치에 기반한 내부거래 사례>

○ 성미산 마을의 경우,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마포두레생협을 중심으로 전속거래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소비자가격보다 5~7% 인하)에 원재료를 공급 받고 있으며, 마포두레생협은

고정적 판매처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처를 확보

○ 일본 타키마을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들 간의 거래 및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을 창출

 - 마을을 넘어서는 지역중소제약업체가 학교와 제품을 공동개발하고, 이를 위해 음식점이 공동출자, 

판매, 상담 하는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경제 조직 뿐 아니라 자치단체, 중소기업, 고등학교, 

대학, NPO 등과 거래 및 연계를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존재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쟁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통상적인 소비시장과 

더불어 ‘윤리적 소비자 중심의 소비시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소비시장은 

합리적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일반시장과는 달리 제품 및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가 중심이 된다. 국내 윤리적 소비 시장은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정책적 지원 확대로 

인해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진 규모가 미미한 상황이다.

3. 농공단지와 사회적경제의 연관성 검토

농공단지 정책은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농어촌 지역의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공단지 정책

은 변화하여 왔다. 1980년대 이후 입지조건이 우수한 중소도시에 단지를 조성하거나 지역특화

단지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정책은 기업집적을 통한 입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집적을 통한 입지경쟁력 강화는 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있으나  Maggioni F와 Michael E. Porter의 논의는 연구적 시사점을 

준다. Maggioni(2002)에 따르면 기업들의 클러스터 조성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은 4가지 동기

가 있음을 주장한다. 첫째, 집적경제에서 파생하는 이익의 향유, 둘째, 특정지역에 구축된 자원

구입과 판매 네트워크 활용, 셋째, 입지를 위한 탐색 비용 절감, 넷째, 신기술정보 감지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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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필요한 상권 확보 등이다.  Porter(2000)는 국가 경쟁우위(또는 입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들로 요소조건, 수요조건, 연관산업과 지원산업, 기업전략·구조·경쟁관계 등 제시한다. 요

소조건은 산업경쟁에 필요한 생산요소로 토지, 지가, 임대료, 천연자원, 인적자원, 물적·사회 

구조적 인프라 등을 의미한다. 수요조건은 해당산업이 창출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내수특

성으로 해당 지역시장의 특성을 말한다. 연관산업과 지원산업은 지역 내 경쟁력 있는 공급자 

산업이나 여타 연관산업의 집적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전략·구조·경쟁관계는 기업의 창

업·조직운영·관리 등과 같은 기업의 전략과 거버넌스, 정부의 정책 지원, 혁신 자원 등 지역 

경쟁구조를 형성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입지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지며, <그림 2>와 같은 관계를 나타낸다. 한마디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집적이익은 모

든 기업이 입지 결정문제에 직면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이며 특히 소규모 기업들처럼 

특별한 환경, 기술을 요구하는 기업들은 더욱 집적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림 2> Porter의 국가 경쟁우위 결정요소

자료 : 마이클 포터(2006)의 내용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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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정책은 농어촌 지역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공단지는 ① 단지 노후화 및 경쟁력 약화 문제, ② 미분양 문제심화에 

따른 업종간 연계 또는 적합성보다는 분양을 최우선하여 업종간 연관성이 없는 기업이 입주하

면서 연계협력 등의 집적효과를 높이지 못한 문제, ③ 농어촌 및 지역산업의 연계를 고민하지 

않은 개발추진 및 기업입주, ④ 이와 같은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민

과의 괴리현상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농공단지의 문제점들은 Porter가 제시한 요소조건, 수요조건, 연관산업과 지원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기업간 산업집적 효과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개별적·

독립적 생존 구조를 고착화 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수의 농공단지에서 협의체 운영이 

활발하지 못하고 단순 친목 모임에 그치고 있다. 이는 Porter의 ‘연관산업과 지원산업’ 요소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고 있어, 결국 농공단지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뿌리내림을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상)의 도입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경제 연계모델의 적용을 제안한다. 이유는 ① 농공단지의 

노후화, ② 입주기업간 협력 부재, ③ 지역사회와의 괴리 등의 諸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① 단지 노후화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실험들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스페인 빌바오와 서울혁신파크 사례를 들 수 있다. ② 단지입주 기업간 협력 부재는 

사회적경제의 연대원리를 통한 극복이 가능하다. 충남 서천의 김가공특화단지의 사례는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의 사회적경제 동향은 단순 네트워크 형성 수준에서 나아가 공동자금

참여 등 기업들의 집적공간 활동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간 신뢰에 기반한 내부거래와 

공동사업발굴 등 호혜적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회적경제의 원리는 

개별기업이 할 수 없는 R&D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영세성을 극복한다. 또한 조합원조직은 

사회적경제기업만의 소비시장을 조성하여 판로확장한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 적용방식이자 

원리로서 사회적경제는 개별기업의 영세성을 협동을 통해 극복하고, 기업간 협력을 보다 실질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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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사회 괴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가치 추구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를 기본원리로 추구하기에 극복가능성을 가진다. 현재 충남의 많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취약계층 고용, 교육, 육아, 돌봄,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측면에서 지역공동체에 기여를 중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밀착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최근 아이쿱생협이 구례군

에 건설한 자연드림파크는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기여를 강조한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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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공단지 및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1. 충청남도 농공단지 현황과 정책

1) 현황

(1) 농공단지 조성현황

충청남도 농공단지는 1985년 공주시 송선동에 위치한 장기농공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도내 조성완료 또는 조성 중인 농공단지는 총 91개소에 달한다. 도내 농공단지는 

1980년~90년대에 49개소가 조성되는 등 정점을 찍었고, 1980년대에 조성된 단지 중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는 조성 후 20년 이상 운영한 단지가 전체 단지의 과반(51%)이 넘는 것을 

뜻하며, 농공단지의 노후화는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착공연도 가동 업체수

착공연도 빈도 구성비 업체규모 빈도 구성비

소계 87 100.0 소계 87 100.0

1980~1999년 49 56.3 10개 이하 57 65.5

2000년~현재 38 43.7 11개 이상 30 34.5

자료 : 이관률 (2015). 충남 농공단지의 실태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충남연구원. 

<표 11> 충남 농공단지 설립 기간 (2015년 현재)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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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에 조성 및 조성 중인 농공단지의 면적은 약 14,464천㎡에 달하며,  10,533천㎡가 

분양되어 96%의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산단(55.0%)과 일반산단(89.8%)에 비교

하여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분양률은 농공단지의 낮은 분양가와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농공단지의 경우 ㎡ 당 분양가는 73천원으로, 국가산단(143천원)과 일반산단(119천원)과 

비교하여 약 1/2 또는 2/3의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리적 입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존재하나 기업 투자면에서는 매력적인 조건이라 볼 수 있다.   

구    분 단위 계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단 지 수 개소 150 5 52 2 91

지정면적 천㎡ 107,692 28,104 63,825 1,299 14,464

분양면적 천㎡ 55,745 7,830 37,351 31 10,533

입주기업수 개소 2,433 173 1,220 1 1,039 

고용인원 명 138,944 6,829 100,043 0 32,072 

자료 : 충청남도 산업단지 통계자료(2017년 2/4분기)

<표 12> 충남 농공단지 주요 현황                                   

 

(2) 농공단지의 생산 및 고용

 농공단지의 입주기업 총 수는 1,039개로, 도내 전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43%를 차지한다. 

주요한 기업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은 1개소당 평균 11.4개이다. 도내 농공단지는 총 14,464㎡으로, 

농공단지 1개소당 평균 158천㎡ 정도의 면적이며, 도내 국가산단(1개소당 5,620천㎡) 및 일반

산단( 1개소당, 1,227천㎡)과 비교하면 소규모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이용하는 면적9)은 13.2천㎡으로,  국가산단의 162.5천㎡, 일반산

단의 52.3천㎡과 비교할 때, 규모가 영세하다. 특히 지원, 공공용지 및 녹지구역 등 열악하여 

기업의 성장 등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각 산업단지의 토지이용면적을 입주기업으로 나누었을 때의 값을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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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생산활동은 총 11,501,521백만원으로 입주기업당 11,070백만원의 생산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타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당 생산실적으로 비교할 때, 일반산단의 1개 기업당 

81,687백만원과 국가산단의 경우 43,577백만원으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 사업규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농공단지는 총 32,072명의 고용을 창출, 산업단지 고용의 23%를 차지한다. 이는 농공

단지의 입주기업의 사업규모·입주면적을 고려할 때,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소규모 기업들의 

집적으로 충남경제에 높은 경제적 기여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53%인 17,261명의 현지주민이 고용되고 있어 91개소에 달하는 소규모 농공단지가 

농촌지역의 취업기회 제공에 일정 기여한다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농공단지의 여성

취업의 비율은 44%로 타 산업단지10)보다 월등히 높아, 농공단지는 여성취업 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주민의 고용중 농가는 15%에 불과하여, 농공단지의 목적인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에 있어서는 그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외지인11)의 고용이 46%(14,811명)로 농공단지가 

농촌과 밀착된 경제활동을 추구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0) 국가산단의 경우, 약 10%, 일반산단의 경우, 약 22%임

11) 외지인의 수는 내국인과 외국인 포함

구    분 계 산업용지 지원용지 공공용지 녹지구역 기타

국가산단 28,104 12,822  5,737  2,712 4,969 1,865 

일반산단 63,825 40,446  1,788   10,167 7,341 4,083 

농공단지 14,464 10,936 484  1,951 1,042 49 

자료 : 충청남도 산업단지 통계자료(2017년 2/4분기)

<표 13> 충남 농공단지 용지 현황                                  

(단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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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의 농공단지의 지역별로 분포를 알아보면, 공주시(11개소), 논산시(10개소), 아산시(9개소), 

홍성군(8개소), 예산군(8개소)에 집중되어 있으며, 입주기업의 주요 업종은 석유화학(188개, 18%), 

기계(175개, 17%), 전기전자(134개, 13%), 음식료(134개, 1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충남도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도

구    분 계
성별 현지인 외지인

남 여 농가 비농가 내국인 외국인

국가산단   6,829 6,178    651     83  3,787  2,656    303 

일반산단 100,043 78,133  21,910   1,737  59,741  34,034   4,531 

농공단지  32,072 22,215   9,857   2,595  14,666  12,617   2,194 

자료 : 충청남도 산업단지 통계자료(2017년 2/4분기)

<표 14> 충남 농공단지 고용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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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단

지

수

계

음

식

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

금

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

제

조

계 91 1,039  34  38  32 188  78  51 175 134 110  90 9 

천안시 4  168  8  8  2  37  1  -  52  45  1  14  - 

공주시 11 101  9  3  6  42  10  4  8  13  3  -  3 

보령시 7 118  13  10  3  8  25  4  12  18  8  17  - 

아산시 9  57  5  -  -  11  2  3  14  5  9  8  - 

서산시 4  64  5  4  2  5  5  8  8  2  14  10  1 

논산시 10  52  10  5  1  9  2  -  10  7  1  4  3 

계룡시 1  2  2  -  -  -  -  -  -  -  -  -  - 

금산군 5  77  16  2  9  18  -  5  11  12  -  4  - 

부여군 6  37  9  -  1  8  3  -  12  2  1  1  - 

서천군 5  72  22  1  3  10  10  -  10  2  13  1  - 

청양군 6  51  10  -  1  12  8  3  4  3  3  5  2 

홍성군 8  80  13  3  2  8  4  -  14  6  24  6  - 

예산군 8  74  2  -  3  13  2  3  8  8  22  13  - 

태안군 1  20  4  -  -  1  1  3  2  4  2  3  - 

당진시 7  66  7  2  -  6  3  17  7  7  10  7  - 

자료 : 충청남도 산업단지 통계자료(2017년 2/4분기)

<표 15> 충남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주요 업종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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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폐업 현황

2015년의 연구에 따르면 도내 농공단지 내 휴·폐업 및 부도업체는 46개12)에 달하였고, 

홍성군(12개소)과 공주시(10개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부여군(6개소), 당진시

(5개소), 논산시(4개소), 금산군(3개소)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 휴폐업 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단지수(개소)
전체

소계(개소) 가동(개소) 휴·폐업(개소) 휴·폐업률(%)

전체 81 956 910 46 4.8

천안 4 155 154 1 0.6

공주 10 96 86 10 10.4

보령 7 105 103 2 1.9

아산 9 64 63 1 1.6

서산 4 44 44 - 0.0

논산 7 51 47 4 7.8

계룡 - - - - -

당진 7 71 66 5 7.0

금산 3 66 63 3 4.5

부여 5 29 23 6 20.7

서천 4 58 58 - 0.0

청양 6 43 41 2 4.7

홍성 7 97 85 12 12.4

예산 7 59 59 - 0.0

태안 1 18 18 - 0.0

자료 : 이관률 (2015). 충남 농공단지 휴·폐업 시설의 실태 및 활용방안. 충남연구원. 

<표 16> 시군별 농공단지 휴·폐업 현황 (2015년 현재)              

12) 산업단지통계에 따르면 2015 2/4분기 휴·폐업 및 부도업체는 49개였고, 2017년 2/4분기 현재 22개로 절반이하로 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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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분석

주요지역의 농공단지 특성을 살펴본다. 우선 북부권의 천안시의 경우 단지의 수는 4개로 

적지만, 입주기업은 168개로 가장 많다. 시기적으로 1986~7년에 단지지정을 받아 1980년대 

후반 조성되었다. 주요업종은 기계(52, 31%), 전기전자(45, 27%), 석유화학(37, 22%) 순이다. 

농공단지의 입지는 대도시 도심 또는 외각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있다. 

이중 백석농공단지는 입지적 특징과 소규모 업체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백석농공단지는 천안의 도심인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30여개 이상의 기업이 밀집된 

형태를 보여준다. 고용 역시 5,563명으로 천안시 농공단지의 전체 79%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그림 4> 천안 농공단지 입지와 백석농공단지 기업입지도 

자료: 충청남도 농공단지 현황도(http://www.cnnk.or.kr/pdf/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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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인 공주시(11개소)의 농공단지는 101개 입주기업 중 42개업체(42%)가 석유화학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84년 지정된 장기농공단지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농공단지의 입지는 도심 주변부(검상농공단지, 장기

농공단지 등)와 천안에 가까운 유구농공단지, 정안농공단지 등이 입지하고 있다. 

검상농공단지는 도심에 위치한 소규모 기업의 집적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섬유, 목재, 

화학, 금속, 전자부품 등 다양한 18개업종 기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2,106명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주시의 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유구농공단지의 경우, 단 3개의 중견기업인 

식품회사 및 화학케미컬 기업이 부품소재 공급의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높은 생산고

(2,161,704백만원, 공주시 농공단지 69% 생산고)를 올리고 있다. 

<그림 5> 공주시 농공단지 입지와 유구농공단지 기업입지도 

자료: 충청남도 농공단지 현황도(http://www.cnnk.or.kr/pdf/pdf.pdf)

현재 충청남도의 신규 농공단지로 옥호지구 농공단지, 정산2 농공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화농공단지로 2019년까지 조성되는데, 지역특산품인 왕매실, 구기자, 고추 등을 중심으로 

특화할 예정에 있다. 옥호지구 특화농공단지는 당진시 옥호리에 조성되며, 유치업종은 식료품, 

식품포장지, 도매 및 소매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이다. 정산2 특화농공단지는 청양군 

학암리에 조성될 예정으로 유치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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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남도 정책: 충청남도 농공단지 종합관리 지원계획

(1) 충청남도 농공단지 정책의 주요 현안

1980년대부터 추진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노후화의 극복문제 및 농어촌 소득증대와의 괴리 

등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국책

연구원 및 국토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에서 제기되었으나, 큰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는 

농공단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농공단지의 

지정승인권은 광역자치단체에 있으나, 지정권, 실시계획승인권, 준공인허가권 등은 시장·군수

에 있다. 그리고 조성 및 인프라 지원은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이 맡고 있고, 관리 및 

활성화는 산업자원통상부, 노동부,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등이 

관여한다. 최근 산업자원통상부가 관리총괄을 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국가 및 일반)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다. 그 이유는 생산규모 등이 농공단지

보다 월등히 앞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농공단지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2014년 5월 ‘충청남도 농공단지 종합관리지원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문제점 내용

인력 및 교통여건의 불리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인구 감소로 농공단지 인력난 심화

- 농어촌 지역에 국가산단, 일반산단 등 산업단지 입지 확대에 따른 

소규모 농공단지의 경쟁력 저하

- 외곽에 위치한 농공단지 조성지역 주변 교통여건의 불리 

농공단지 시설 노후 및 

인프라 미흡

- 1980년대 후반 조성하여 20년 이상 된 노후농공단지 증가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기반시설 약화

- 주변도로 협소, 공업용수, 식당, 기숙사 등의 인프라 미흡 및 

오폐수처리시설의 환경법 강화에 따른 시설 준수 애로

판로 및 홍보를 통한 마케팅 

능력 취약

-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자금조달, 경영, 생산제품의 마케팅 및 디자인 

등 제품개발 애로

(사)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의 구심적 

미약

- 도 농공단지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미흡

- 농공단지 홈페이지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유기적 연계부족

농공단지 관리 및 지원 등 

제도적 한계 

- 그동안 중앙정책이 농공단지 신규조성 지원 위주로 기존 

농공단지에 대한 관리지원 제도 미약

<표 17> 농공단지 관련 주요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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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주재 농공단지 정책토론회(2013년 12월 3일)를 통해 농공단지 시설의 노후화 및 

인력수급 등의 애로점을 확인하였고, 2013년 12월 23일~2014년 2월 5일까지 45일간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72개 농공단지를 현장방문, 면담과 서면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다.  

(2) 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의 목표는 ‘특화단지의 조성을 통한 농공단지 재구조화’ 및 ‘경쟁력 제고’이며, 6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정하였다. 6개의 중점추진과제는 ①특화농공단지육성, ②산업기반정비, 

③인력확보지원, ④공동인프라 확충, ⑤기업경영지원, ⑥제도기반 구축이다.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특화농공단지 육성 
▸ 특화농공단지 중점 육성

▸ 기존 농공단지 체질 강화

산업기반 정비
▸ 노후 기반시설 개선

▸ 용수(공업, 생활)시설 기반구축

인력확보 지원

▸ 일자리지원센터 활용 고용촉진

▸ 맞춤형 인력풀제도 운영

▸ 정주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

공동인프라 확충

▸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추진

▸ 농공단지 출퇴근 교통기반 확충

▸ 미니복합타운 조성

기업경영 지원

▸ On-Line 마케팅 지원시스템 구축

▸ 충남 Biz-콜센터를 통한 경영 및 업종전환 지원

▸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구매 확대

제도기반 구축  

▸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제정

▸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 오폐수처리 관련제도의 개선

자료: 충청남도 농공단지 종합관리지원계획(2014.5), 11페이지 

<표 18> 충청남도 농공단지 종합관리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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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 ① ‘특화농공단지 육성’은 농공단지의 목적인 농어촌 소득증대와 지역특산물 

가공생산을 위하여 지역특화단지 위주로 육성하며, 일반농공단지의 특화농공단지로 유도한다. 

이를 위해서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에 복합용지 제도를 활용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농식품

산업으로 특화된 ‘6차산업특구’로의 육성을 추진한다.

중점추진과제 ② ‘산업기반정비’는 실태조사 결과 기반시설의 노후화를 가장 큰 애로(52%)로 

제시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노후 기반시설 연차적 개선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기투자(’10~’14)

된 142억원과 함께 향후(’15~’18) 242억원 투자하고, 시설개보수 지원에 관련하여 지원비율 상향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용수(공업, 생활)

시설 기반의 부족에 대해서는 배관설치 및 노후상수도관 및 배수탱크 등 교체사업을 추진한다. 

       연도별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합계 2015 2016 2017 2018

계 19,468 2,408 6,410 5,550 5,100

오폐수처리시설 개선 10,940 1,300 3,260 3,200 3,180

노후기반시설개선 8,528 1,108 3,150 2,350 1,920

<표 19>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

중점추진과제 ③ ‘인력확보 지원’는 도내 16개 일자리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을 하고,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으로 단지별 취업도우미(상담사)를 배치 

운영하여 입주기업의 애로상담 및 취업알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점추진과제 ④ ‘공동인프라 확충’은 인력확보를 위한 정주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과 연결

된다. 이를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기숙사 및 식당 등 후생복지시설로 바꾸고, 

시내버스의 노선조정 등을 통해 단지를 경유하게 하여 농공단지 출퇴근 교통기반확충, 미니

복합타운 조성하여 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꾀하였다. 목표로 2015년까지 455세대,  

2019년 까지 1,000세대 조성을 두었다. 

중점추진과제 ⑤ ‘기업경영 지원’은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의 경영, 판로, 홍보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농공단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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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의 상품홍보 및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충남 Biz-콜센터」를 통한 경영지원 및 

업종전환을 지원하며,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구매 확대 추진하여, 2016년까지 

670억원의 구매를 추진하기로 한다.  

중점추진과제 ⑥‘제도기반 구축’은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를 도 및 시군조례로 제정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입주

기업체협의회인 (사)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울러 시군 입주기업체협의회 법인설립 추진한다. 

위의 중점추진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충남도는 다음과 같이 사업비 투자계획을 작성

하였다.   

연도별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 고

계
57,122

(30,800)

16,802

(10,800)

7,270 26,750

(20,000)

6,300

※( ) 

민자국비(지특) 6,580 1,550 1,680 1,850 1,500

도비 3,949 871 1,173 915 990

시군비

(민자포함)

46,593

(30,800)

14,381

(10,800)
4,417

23,985

(20,000)
3,810

<표 20>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2014년「농공단지 종합관리지원계획」수립․추진에 따라 2016년 현재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개선사업으로 46개 단지 65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예산은 총 78억 원으로 국비 26억 원, 

도비 8억 원, 시군비 44억 원이 소요되었다.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은 도로정비(6억), 노후펜스

교체(3억), 오폐수 처리시설 개보수(11억), 가로등 보수(2억), 체육시설 설치(2억), 관리사무소 

리모델링(10억)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휴·폐업 시설의 실태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충남연구원 과제연구 통해 휴·폐업시설 사례지역 2개소를 선정(공주장기, 부여은산)하였으며, 

그중 휴·폐업시설 1개소(한독옵텍/공주장기)을 선정하여 활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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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현황과 정책 

1) 현황

(1) 조직현황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2016년 말 현재 626개이며, 협동조합 383개, 사회적기업 134개, 마을

기업 109개의 순으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갯수는 2012년 172개에서 2016년 

626개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여준다. 특히 2012년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협동조합은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지역별로는 천안시(110개), 아산시(87개), 논산시(47개), 공주시(45개), 

서천군(45개)에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 계룡시(8개), 부여군(14개), 

청양군(18개)은 적었다. 

구  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626 110 45 29 87 44 47 8 28 41 14 45 18 37 40 33

사회적기업 134 31 9 4 27 8 9 1 7 5 2 14 3 5 4 5

마을기업 109 3 9 9 10 9 9 3 5 7 5 9 8 8 7 8

협동조합 383 76 27 16 50 27 29 4 16 29 7 22 7 24 29 20

<표 21>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현황                                   

                (단위 : 개)

(2) 매출 및 고용 현황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총매출액은 2012년 250억 원에서 2016년 942억 원으로 약 3.7배 

급증하였고, 동 기간 평균 매출액은 2.1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총 종사자수는 1,136에서 

3,115명으로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은 아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정도라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기업의 평균 당기순이익(2012년 1,840만원→

2015년 3,220만원)과 평균 매출액(동기간 2.1억 원→2.3억 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 가능성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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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직수 172 315 436 523

재무

현황

총 매출액 25,003 44,347 73,843 94,221

평균 매출액 213.7 201.6 215.3 230.9

평균 당기순이익 18.4 18.5 28.7 32.2

평균 부채액 41.9 28.5 35.2 38.2

고용

현황

총 종사자수 1,136 1,856 2,589 3,115

평균 종사자수 9.7 8.4 7.5 7.7

주) 매출액, 종사자수 등의 통계는 설문에 응답한 411개 기업 기준임 

<표 22>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 및 고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지역별 총 매출액은 천안시(207억원), 아산시(161억원), 논산시(115억원)에서 높게 나타나며,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논산시(3.6억원), 청양군(3.2억원), 아산시(3.1억원), 천안시(2.9억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총 종사자수의 경우 천안시(702명), 서천군(351명), 논산시(274명), 아산시(265명)

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  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총 

매출액
94,221 20,7296,005 2,916 16,1773,52811,502 295 4,191 2,955 1,301 6,660 4,410 7,767 3,453 2,334

평균 

매출액
230.9 292.0 250.2 126.8 311.1 113.8 359.4 42.1 174.6 134.3 108.4 208.1 315.0 258.9 203.1 137.3

총 

종사자수
3,115 702 343 89 265 193 274 51 156 124 132 351 92 184 79 80

주) 매출액, 종사자수 등의 통계는 설문에 응답한 411개 기업 기준임 

<표 23> 지역별 사회적경제기업 주요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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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성장단계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기간은 5년 미만인 기업이 79.4%로 대부분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인식하는 성장단계에 있어서도 초기 성장기(47.2%)와 창업기

(24.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숙기 기업(10.9%)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업수 비중

창업기간

5년 미만 328 79.4

5년 이상 83 20.1

소계 411 100.0

성장단계

창업기 100 24.2

초기성장기 195 47.2

고속성장기 57 13.8

성숙기 45 10.9

쇠퇴기 14 3.4

소계 411 100.0

<표 24>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기간 및 성장단계       

                          (단위 : 개, %)

(4) 주요 업종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종분포는 제조업(23.6%), 농업, 임업 및 어업(20.4%), 도매 및 소매업

(12.7%), 교육서비스업(9.5%), 협회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술/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6.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1%), 숙박 및 음식점업

(2.9%), 사업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7%) 등의 업종도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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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업수 비중

A 농업 임업  및 어업 84 20.4

B 광업 1 0.2

C 제조업 97 23.6

D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1 0.2

E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7 1.7

F 건설업 8 1.9

G 도매 및 소매업 52 12.7

H 운수업 5 1.2

I 숙박 및 음식점업 12 2.9

J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8 1.9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0.5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 2.2

N 사업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1 2.7

P 교육서비스업 39 9.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 4.1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25 6.1

S 협회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33 8.0

합계 411 100.0

<표 25>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종 분포                           

                   (단위 : 개, %)

(5) 제조업 분포 및 특성

지역별로는 논산시(14개), 천안시(13개), 서천군(11개)에 제조업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의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식료품 제조업이 62개(63.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을 기반한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논산시(10개)는 

식료품 제조업이 두드러졌다. 또한 서천군에서는 식료품 제조업(5개) 이외에 섬유제조업(3업)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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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식료
품 
제조
업

음료 
제조
업

섬유

제품 
제조
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
업

펄프·
종이·
종이

제품

제조
업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
업

전자·
컴퓨
터·통
신장
비 
제조
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업

가구
제조
업

기타 
제품 
제조
업

합
계

계 62 7 3 6 6 2 1 1 1 8 97

천안시 5 1 　 2 1 1 1 1 　 1 13

공주시 4 1 1 6

보령시 4 2 1 7

아산시 5 1 1 7

서산시 7 7

논산시 10 1 1 2 14

계룡시 1 1 2

당진시 1 2 1 1 5

금산군 6 1 1 8

부여군 2 2

서천군 6 2 3 11

청양군 3 3

홍성군 3 3

예산군 1 1 1 3

태안군 5 1 6

<표 26> 지역별 제조업 분포         

                                               (단위 : 개)

제조업의 매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1억 1천만원 이상~3억원 이하(22개)와 2천만원 이하(22개)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10억 1천만원 이상은 10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1억 1천만원 이상~3억원 이하(17개)의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업종에 비해 

10억 1천만원 이상의 기업(6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및 나무제조업, 펄프·종이·

종이제품 제조업의 경우 10억 1천만원 이상의 기업이 각기 2개로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기업수가 

1~2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2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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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천

만

원 

이

하

2천

1백

만원

~5천

만원 

이하

5천 

1백

만원

~1억

원 

이하

1억

1천

만원

~3억

원 

이하

3억 

1천

만원

~5억

원 

이하

5억 

1천

만원

~10

억원 

이하

10억 

1천

만원 

이상

합계

합계 22 13 17 22 9 3 10 96

식료품 제조업 11 10 10 17 5 2 6 61

음료 제조업 3 1 2 1 7

섬유제품 제조업 1 1 1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1 1 2 6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2 1 1 2 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1 2

전자·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1 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1

가구 제조업 1 1

기타 제품 제조업 3 3 1 1 8

<표 27> 매출액별 제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제조업의 당기순이익 규모를 살펴보면, 2천만원 이하(57개)와 2천 1백만원 이상~5천 만원 

이하(24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전체 제조업 중 대다수를 차지

(61개)하는 가운데, 2천만원 이하(37개)가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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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천만원 

이하

2천 

1백만원~5

천만원 

이하

5천 

1백만원 

이상~1억

원 이하

1억 

1백만원 

이상

총합계

합계 57 24 7 8 96 

식료품 제조업 37 16 4 4 61 

음료 제조업 4 1 2 7 

섬유제품 제조업 1 1 1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 1 1 1 6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2 2 2 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1 2 

전자·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1 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1 

가구 제조업 1 1 

기타 제품 제조업 7 1 8 

<표 28> 당기순이익별 제조업체 현황(단위 : 개)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도입배경과 추진과정

민선5기의 충남도정은 사회적경제를 주요 도정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지역내 경제 및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정책이었다. 이는 수도권 인접한 충청남도 북부의 대공장 유치방식

으로는 남부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대공장 유치방식, 즉 외부 거대자본 

투입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이 아닌 충남내의 다양한 자원발굴과 연계를 통한 내발적 발전전략13)

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자원발굴과 연계를 가능케 하는 정책수단이었다.  

13) 내발적 발전전략은 일본의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의 주장으로, 충남연구원 박진도 전원장은 지역만들기의 주요한 기제 

내발적 발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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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민·관·학·연의 거버넌스14)를 만들어 사회적경제의 이해

확산을 하는 동시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팀을 설치하여 충남도정의 추진조직을 설치한다. 

또한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설립지원 등을 통해 중간지원조직 확보하고, 2012년에는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로 개정하여 지원제도의 기초를 확보하였다.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1차 5개년 계획(2013년~2017년)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동시, 사회적경제의 

청사진인 중장기계획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이하, 1차 5개년 계획)’을 작성한다.  

당시의 사회적경제 현황은  ① 정부재정지원 중심, ② 생산의 사회적경제기업 중심15), ③ 협동

조합의 미발달 ④ 농협 등 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 역할 미흡, ⑤ 사회적금융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정책적으로는 ① 통합적 추진체계 미흡,  ② 지자체 특성에 맞는 육성지원 미흡, 

③ 네트워크 구축 미흡, ④ 주류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정책과의 연계협력 부족을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었다. 이에 따라 1차 5개년 계획추진방향으로 ① 육성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② 민간주도 사회적경제 육성, ③ 통합적 정책 추진, ④ 로컬거버넌스 기반 

사회적경제 추진으로 잡고, 현황과 추진방향을 통해 1차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에서는 3대 전략과 

4대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구 상 내  용

비전 사람 중심의 공동체 경제
목표 사회적경제영역 확대 및 민간주도 사회적경제 정착
전략 공동생산전략, 사회적경제 주류경제화 전략, 민간주도 네트워크 전략

과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역량 강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

<표 29> 충남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의 비전과 과제

 

14) 충남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 충청남도의회 사회적경제연구모임, 충남사회적경제연구회(2011)을 운영하여 사회적경제의 

관심을 높였고, 정책추진의 기반을 조성함

15) 신명호(2009)의 사회적경제 조직분류 방식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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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차 5개년 계획은 ‘공동생산(co-production)’ ,  ‘사회적경제 주류경제화 전략’,  ‘민간주도 

네트워크 전략’의 3대 전략을 설정한다. ① 공동생산(co-production) 전략은 지역사회가 제공

하지 못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의제 및 자원조사를 통해 발굴하고, 지방정부는 행정계획과 

우선구매, 통합행정조직의 운영을 통해 공동생산의 참여한다. ② 주류경제화 전략은 사회적경

제는 주류경제의 대안이 아닌 낙후지역 활성화와 한계집단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활성화 수

단으로서, 지역경제의 주요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며,  ③ 민간 주도형 네트워크 전략은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크워크 강화를 통해 집적효과를 구축하는 것으로, (암묵)지식의 창출과 

교환, 거래비용의 절감, 규모의 경제 등의 편익을 발생시키는 민간주도의 네트워크 육성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3대 전략의 실행과제로, 4대과제를 설정하였다. 4대과제는 ①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②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③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역량강화, ④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이다.  각 과제별 전략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전략사업 중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5대 핵심사업을 설정하여 주요사업으로서 추진하였다. 5대 핵심 사업은 ① 협동조합

설립지원체계 구축, ② 시군밀착형 중간지원기관 설립, ③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발굴 및 지원, 

④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⑤ 네트워크 구축 및 블록화이다.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4대 과제의 사업수행평가16)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우선, ‘기반조성’의 경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① 홍보의 분야는 다양한 채널홍보를 시도하여 일정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촉발했으나, 단발성·일회성에 그쳤다. ②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에 위탁하여 협동조합 

설립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나, 물적·인적한계로 협동조합 설립지원에 한정된 측면이 있다. 

③ 사회적경제 조직 및 제도 체계 구축은 몇몇 시·군 단위 지원체계 및 조례들이 구축되는 등 

활력을 보였지만, 과반의 시군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시도가 없었다. 광역차원의 적극적인 지

원과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④ 사회적경제 기금 및 금융 등은 연구조직 및 민간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진 케이스는 거의 없었다. ⑤ 사회적경제 통계

는 2016년부터 사회적경제연구센터가 추진하여 기초데이터를 축적하였다.

16) 프로그램 집행 모니터링 평가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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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조성분야의 경우,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친화적 환경정책을 추진하여 협동조합지원

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이해확산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정책목표인 통합적 기반조성에

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금 및 금융조성, 판매공간조성 등 주요한 기반을 

조성치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인적자원’의 분야의 경우, 지역사회내 혁신형 인재 발굴 및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을 목적

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사업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

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의 공동사업을 추진되어 매년 20여개 과정 1,500명

을 대상으로 도민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산하였다. ② 사회적경제 청년활동

가 육성사업은  2016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목적은 도내 청년에게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활동케 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경험하고 창업 및 취업 등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6년 9명, 2017년 16명을 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③ 사회적경제 교육매뉴

얼·교재 개발 및 강사양성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경제를 알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2017년부터는 충남도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교육과정에서 사회적경제를 알리

고 있다. ④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는 단순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사업으로 

2013년후 매년 10~20여개 동아리가 선정되어 활동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적자원’의 분야의 경우, 아카데미를 비롯한 교육사업 중심으로 추진, 도민 인식확산과 

사회적경제 영역확산에 기여하였다. 특히 학습동아리 사업은 국내 최초로 운영된 성공사례로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된 사례이다. 그러나 공무원 및 전문가 육성의 미흡 및 도민대상 교육의 

산발성과 중복 등은 한계이며 체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다. 

‘비즈니스 역량강화’의 분야의 경우, 조직간 거래 활성화 및 시장경쟁력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었다. ① 공공구매 조달과 관련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구매율이 전국 하위권으로 공공구매 조달체계가 구축되었

다고 말하기 어렵다. ② 민간시장 확대지원사업의 경우, 판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시판매전 

및 온라인 쇼핑몰 ‘따숨몰’ 등 판로개척을 하였다.

‘비즈니스 역량강화’의 경우, 사회적경제 판로확대, 경영지원을 위한 제도, 시스템의 구축 등 

일정한 성과는 존재하나,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까지 연결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로 개발과 

매출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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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축영역’의 분야의 경우, 조직간 협력강화와 사회적경제 블록화를 정책목표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 ① 업종·지역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8개 업종의 

네트워크가 활동 중이고, 15개 시·군중 12개 시·군에 지역네트워크가 조성되어 활동 중이다. 

② 특히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는 충청남도의 광역·기초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및 중간지원조직으로 구성된 충남의 사회적경제 대표조직으로, 2015년 6월 결성되었다.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 발굴 등 추진하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영역’의 분야의 경우, 다양한 협의체와 네트워크 조직이 설립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연대사업 개발 및 수행 등의 분야에서는 성과가 미흡하여 구체적인 사업개발과 

공동추진의 과제를 안고 있다.      

(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기본계획(2018년~2022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는 1차 5개년 계획(2012년~2017년)기간동안 급성장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012년 172개에서 2017년 6월 현재 670개로 약 3.6배 성장하였고, 매출액은 2012년 265억원

에서 2015년 현재 983억원으로 약 3.7배 성장, 고용자수는 2012년 1,136명에서 2015년 3,115명으로 

약 2.7배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교육, 로컬푸드, 예술, 문화 등 다양한 지역

문제 및 지역수요에 대응하여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충남의 사회적경제는 규모의 성장 및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였으나, 사회적경제기업(조직)의 체질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근거들이 많이 

존재한다. ① 사회적경제의 도입이유의 하나인 북부-남부의 격차해소는 아직 요원하여, 사회

적경제기업 역시 북부권에 편중되었고, ② 농림어업의 업종편중 등으로 사회적경제가 충남도

민의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였다고 보기에 힘들었다. ③ 매출과 고용을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및 업종별 매출편차가 존재하며, 정규직 고용율이 낮고, 고령자 중심의 

고용으로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질적 도약을 필요

로 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동시에 최근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에 대한 대응, 

4차산업혁명의 대두 등 충남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



54

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제2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2차 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기본계획은 ①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 생태계 구축, ②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고도화, 

③사회적경제 인재양성, ④사회적경제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⑤사회적경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⑥사회적경제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의 기본방향을 기초로,  ‘사람중심의 사회

혁신을 통한 포용성장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전략영역을 설정하였다. 4대 전략

영역을 추진하기 위해 10대 과제, 34개 실천사업과 27개 협업사업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2차 기본계획은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수립된 계획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우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과정을 통해 수립된 계획이라는 점이다. 총 24번의 논의과정을 거쳤

으며, 관계별로 민-관, 민-민, 관-관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 우선 연구자중심의 계획수립이 

아닌 민관합동추진단17)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민-관),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당사자 및 중간지원기관 직원 등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등 추진하여 구체적인 사업설계 등을 

추진하였다(민-민). 또한 주무부서는 충남도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부서와의 논의를 추진

하여 사업발굴 및 조정을 실시하였다(관-관).

 

17) 공무원, 전문가, 중간지원기관, 당사자, 연구자 등 10명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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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날 짜 주  요  내  용
1 2016.9~12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실시(568개 전수조사)
2 2016.12.28 충남 사회적경제 5개년계획 평가워크숍 개최(공주대학교, 35명 참석)
3 2017.1.31. 민관합동추진단 구성 및 1차 회의 운영(충남연구원, 14명 참석)
4 2017.2.14. 민관합동추진단 2차 회의 운영(충남연구원, 14명 참석)
5 2017.2.14.~2.28 2차 5개년 기본계획 실천사업 수요조사(1차)
6 2017.2.28. 충남 사회적경제 성과평과 집담회(천안 공간사이, 50명 참석)
7 2017.3.10. 민관합동추진단 3차 회의 운영(공주대학교, 15명 참석)
8 2017.3.28. 민관합동추진단 4차 회의 운영(충남연구원, 12명 참석)
9 2017.3.30.~4.6. 2차 5개년 기본계획 실천사업 수요조사(2차)
10 2017.5.19.~5.29. 2차 5개년 기본계획 실천사업 수요조사(3차)
11 2017.5.29. 민관합동추진단 5차 회의 운영(충남연구원, 15명 참석)
12 2017.6.8. 2차 5개년 기본계획 실천사업 실무자 워크샵 개최
13 2017.6.13 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회 회의시 계획 보고
14 2017.6.14. 1차 사회적경제 전문가 자문회의
15 2017.6.20. 충남 경제정책 자문회의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기본계획 보고
16 2017.6.21.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보고
17 2017.6.27.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주관 간담회 
18 2017.6.29.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관련 충남 시군 공무원 회의
19 2017.7.4. 사회적경제 관계자 대상 토론회 개최
20 2017.7.19. 5개년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실시(충청남도, 부지사 외 실국장 등 25명 참석)
21 2017.8.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호서대학교, 중간지원조직 32명 참석) 

22 2017.8.18. 민관합동추진단 6차 회의 운영(충청남도, 15명 참석)
2차 5개년 기본계획 사업집행 및 관리방안 검토 

23 2017.8.18. 충남 사회적경제 실무협의회 실시(충청남도, 23명 참석)
2차 5개년 기본계획의 사업 실행계획 및 로드맵 검토 

24 2017.8.28.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보고
2차 5개년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검토 및 승인

25 2017.8.31. 충남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제출

<표 30>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계획 수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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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2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실천사업과 협업사업의 구분이다. 실천사업은 충남도의 

주무부서의 책임 하에 추진되는 사업인데 반해, 협업사업은 사회적경제의 주무부서가 아닌  

도정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접목이 가능한 사업을 5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사업의 담당

부서의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하였다. 협업사업은 담당부서만으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 

민간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무과(경제정책과)가 행·지원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6>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추진체계

세 번째는 사회적경제가 지향해야할  ‘좋은 일터’ 및 ‘좋은 일자리’의 목표지표를 제안했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사회적경제의 좋은 점은 현재 기준으로는 그것을 

뽑아낼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즉 매출액, 고용자수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조직)이 제공하는 

사회적 편익, 즉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2차 5개년 계획에서

는 도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목표로 제안할 수 있도록 

고민했고, 다음과 같은 4가지 거시성과 목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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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2차 5개년 성과목표

각 거시 성과목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좋은 일터는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특징인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즉 전직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여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케 하였다. ② 좋은 일자리의 경우는 3년 

이상 고용유지율, 생활임금제 도입, 유연근무제 도입 등 일반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판단하는 

‘급여’라는 가치를 뛰어넘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유연근무제), 오랫동안 할 수 있는(고용유지), 

적정한 봉급(생활임금) 일자리를 제안하였다. ③ 사회적가치 창출은 현재 충남 현실에 맞는 

사회적가치 지표가 없는 실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의 지역사회기여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우선 자발적인 사회적가치 공시로, 기업 스스로가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 및 사업을 소개하는 것과, 지역사회 및 연대의 가치를 존중하고 추진하

는 기준인 지역네트워크 참여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네 번째의 특징은 성과평가의 시스템의 구축에 있다. 1차 계획사업 기간 중에는 당해년도 

정책효과성을 산출하여 이를 차년도 정책개선에 환류시키는 시스템적인 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 사업추진에 주요한 정책적 

관심이 있었기에 평가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성과평가에 대한 간과는 비단 충청남도만이 

아닌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성과평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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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본계획에서는 계획-집행-점검-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정책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

과정과 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관리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성과평가는 

거시적 성과평가와 세부사업 평가로 나뉘는데, 거시적 성과평가는 사회적경제의 실태를 장기

적인 관점하에서 평가하며, 세부사업평가는 수행평가로서 모니터링, 세부사업평가, 만족도조사 

등을 추진한다. 

   

<그림 8> 제2차 5개년 성과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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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경제 기반의 집적단지 주요 사례

1) 노후화 대응: 서울혁신파크, 빌바오, 컨테이너 단지 

(1) 서울혁신파크

노후화와 휴·폐업 시설을 활용하여 사회혁신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주체들의 집적 단지를 

조성한 사례는 국내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휴·폐업 시설을 활용한 사회적경

제 집적지는 서울시에서 2014년 조성한 ‘서울혁신파크’가 대표적이다. ‘서울혁신파크’는 질병

관리본부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유휴공간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조성되었다. 이 유휴공간은 

건축물 28개동(연면적 51,34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임대료는 평당 21,000원으로 서울

시내 오피스 평균 임대료의 30~50% 수준에 불과했다. 임대료 수준이 낮았던 이유는 건물노후

화뿐만 아니라 과거 보건원이라는 혐오시설 이력, 임대기간 제한 등 임대기피요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휴공간이 오랜기간 방치되자 임대활용에 급급한 나머지 교육평가원, 특수임

무수행자회, 강북근로자복지관 등 업종 구분 없이 임대를 허용하여 공간의 특성도 모호한 상

태였다. 그러나, 유휴공간은 역세권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았으며, 저렴한 임대료, 쾌적한 근

무환경, 넓은 주차공간 등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 은평구, 중간지원조직 등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은평구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서울사회혁신파크’의 설립을 기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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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질병관리본부 휴·폐업시설 현황

자료 : 서울연구원, 2013,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혁신파크’는 서울시 내에 존재하는 혁신단체의 연대와 협업 플랫폼 조성, 체계적인 

혁신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조성되었다. ‘혁신파크’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조직 및 사업활동 주체18)들을 집적하고,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토대로 말할 수 있다. 혁신파크의 핵심 원리는 네트워크의 뿌리내림(embeddedness)이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지식(암묵적 지식 포함)과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네트워크는 관련 주체간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강화하는데 기여

한다. ‘혁신파크’는 기존 산업클러스터와 달리 특정 산업분야로 특화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을 융·복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지리적 범위를 넘어 개방형 

혁신을 위한 열린 공간을 추구한다.

18)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중간지원조직, 청년창업, 소셜벤처, 사회적기금제공기관, 연구기관 등 

사회혁신, 공동체 회복, 연대경제 등 을 추구하는 조직 



61

구분 산업클러스터 혁신파크

중점분야
∙특정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형성

 (IT클러스터, 바이오클러스터 등)

∙한 분야를 특화시키기 보다는 지역사회 문제 

관련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

(빈곤, 환경 등 사회문제를 다루는 조직들의 군집)

지리적경계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존재
∙지리적 제약을 넘어 다양한 아이디어와 가치들이 

상호관계하는 열린 공간

구성원
∙공통성(Commonalities)

∙상보성(Complementarities)

∙서로 다른 분야를 혼합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혁신 단체와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

자료 : 서울연구원, 2013,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표 31> 산업클러스터와 혁신파크 차이점

‘서울혁신파크’의 조성과 관련된 논의는 2013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서울연구원에서 2013년 

수행한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토대로 서울시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공간으로 ‘사회혁신파크’ 조성을 구체화 하였다.  2014년에는 서울시의 주요 중간지

원조직(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청년허브, 서울인

생이모작지원센터, 서울크리에이티브랩) 및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가 입주하였으며, 2016년

에는 ‘전대미문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사회혁신 조직들의 모집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추가 공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에는 서울기록원과 서울힐링숲 조성, 2019년에는 

어린이복합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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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1960년 ∙국립보건원, 식품의약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사용 

2010~2012 
∙질병관리본부 충북 오송으로 이전

∙서울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개발 방향 제시 

2013~2014 

∙혁신 실험을 창조하고 확산하는 서울혁신파크로 구체화

∙중간지원조직(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청년

허브,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서울크리에이티브랩) 및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입주

2016 

∙‘전대미문 프로젝트’를 통해 2차 입주단체 모집

∙중소규모 건물 개보수공사 완료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테스트베드) 입주 

2017 
∙혁신 중추 기지가 될 1단계 조성 공간 건립 예정

∙’비전화공방서울’ 설치 

2018 

∙서울시 천 년 역사가 한곳에 모이는 서울기록원 준공 예정

∙시민에게 휴식과 위안을 선사할 서울힐링숲 조성 예정

∙혁신가와 시민의 연결이 일어나는 민자 사업부지 조성 예정 

2019  ∙미래의 혁신가들이 마음껏 뛰놀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정

자료 :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https://www.innovationpark.kr/)

<표 32> 서울혁신파크 연혁

현재 ‘서울혁신파크’에는 총 120개 단체와 600여 명의 혁신가가 활동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영화, 출판, 공연, 전시, 창작, 음악 등) 44개 단체, 공동체 치유·복지 21개 단체, 사회

적경제지원(법률, 세무, 노무, 크라우드펀딩, 인큐베이팅 등) 17개 단체, 환경·생태·에너지 15개 

단체, 사회정의 10개 단체, 창의·다양성 9개 단체, 협의체 4개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회혁신,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입주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서울혁신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청년허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50플러스서부캠퍼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사회적경제, 공동체, 청년, 베이비부머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서울크리에이티브랩 등도 입주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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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서울혁신파크 공간구성

자료 :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https://www.innovationpark.kr/)

(2) 스페인 빌바오 사회혁신파크

스페인 빌바오시는 스페인 동북부에 위치한 바스즈크 주의 수도로 1980년대까지 스페인의 

금융 및 철강산업 중심지였던 도시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철강산업이 급속히 경쟁력을 

잃으면서 도시 실업률이 24%까지 증가하였으며, 인구 감소 및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1997년 구겐하임미술관 유치 등 문화도시로의 탈바꿈을 시도하였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위기극복에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빌바오시는 일자리, 주택, 교통 

등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사회혁신파크

(Social Innovation Park)를 조성하였다. 사회혁신파크는 50개 이상의 법인과 기업, 1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DenokInn재단이 프로젝트의 기획, 파트너십 구축, 기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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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파크는 스페인 정부와 지방정부가 600만 유로(84억 원) 투자하여, 타이어공장지대 

7만 2,000㎡에 사회적혁신파크(Social Innovation Park) 건설하였다. 주요 사업은 사회혁신실

험실(Social Innovation Laboratory; G-lab), 사회혁신아카데미(Social Innovation Academy), 

사회적기업발전소(Social Enterprise Generator),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Incubator of Social 

Enterprise)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혁신실험실(G-lab)은 의견수렴을 통해 최신의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공공 부문의 사회서비스에 대해 혁신적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매년 

구성원들이 실험실의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연구결과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회혁신아카데미(Social Innovation Academy)는 제3섹터 관련 기업·기관들을 대상으

로 하는 교육으로 런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Enterprise)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3섹터 리더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기업가정신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

적기업발전소(Social Enterprise Generator)는 DenokInn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프로젝트이다. 사회혁신파크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 및 Gipuzkoa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Incubator of Social Enterprise)는 

초기창업 사회적기업의 기반마련을 위해 초기자본 제공, 컨설팅, 교육, 평가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빌바오 사회혁신파크는 유럽 최초로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공공기관, 실험실, 창업보육시설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집적되어 있는 클러스터이다. 사회혁신파크는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제3섹터의 다양한 조직들(사회적기업, NGO 등)이 자생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 

정보, 기술 등의 교류를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11> 빌바오 사회혁신파크(좌 사회혁신실험실, 우 사회혁신아카데미)

자료 : 서울연구원, 2013, 서울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65

(3) 컨테이너 단지사례 

최근 컨테이너 단지를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창업, 예술가 등이 활동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플랫폼 창동 61, 언더스탠드

에비뉴(Under Stand Avenue) 등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창동 61은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자 문화 불모지였던 창동․상계지역에 조성

된 61개 대형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복합문화공간이다. 플랫폼 창동 61은 건축면적 2,241.98㎡, 

연면적 2,456.73㎡의 대단지로 61개의 대형 컨테이너는 창업지원공간(카페형 예비창업공간, 인

큐베이팅 센터), 문화예술 공간(포트레이트 갤러리, K-pop 갤러리, 합주스튜디오 등), 갤러리,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랫폼 창동 61은 서울시가 100% 예산을 들여 조성하였

으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초기 ㈜메타기획컨설팅에서 기획·관리·운영해

오다가 현재는 인터파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 창동 61은 인건비, 유지관

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연간 10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2> 플랫폼 창동 61 

자료 : 서울시 정보공개(http://opengov.seoul.go.kr/seoullove/10248226)

언더스탠드에비뉴(Under Stand Avenue)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롯데면세점의 사회공헌기금(102억 원)을 통해 조성되었다. 이 부지는 당초 서울시에서 소유했던 

미활용 공간이었으나, 서울시와 성동구, 그리고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ARCON)의 협력을 

통해 ‘창조적 공익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다른 복합문화공간과 달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공익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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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언더스탠드에비뉴의 기본철학은 ‘모든 사람이 소명을 발견하고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공유가치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기여한다’이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감정노동자, 신진아티스트들을 지원해 자립을 도움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롯데면세점 등 본연의 사업과도 연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정지영, 2016).

언더스탠드에비뉴는 4,126㎡ 규모의 대지에 컨테이너 116개를 설치하고, 각 공간을 7대 가치로 

구성하였다. 7대 가치는 공간에 적용되어 ①유스 스탠드(Youth Stand), ②소셜 스탠드(Social Stand), 

③오픈 스탠드(Open Stand), ④맘 스탠드(Mom Stand), ⑤하트 스탠드(Heart Stand), ⑥아트 스탠드

(Art Stand), ⑦파워 스탠드(Power Stand) 등으로 구현되었다. 첫째, 유스 스탠드는 청소년 

일터학교로 취약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시설퇴소자 등)들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젝트로 운용되고 있다. 유스 스탠드에서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18~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직업훈련 후 취업과 연계하고 있다. 둘째, 하트 스탠드는 힐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맘 스탠드는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들의 안정적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아트 스탠드는 

문화예술 전시·공연 공간으로 예술가의 지원과 지역주민 문화 복지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파워 스탠드는 청년창업 지원 공간으로 창업교육, 컨설팅, 기술,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소셜 스탠드는 윤리적 소비 공간으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공정 무역, 환경 등 사회

적가치를 추구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편집숍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오픈 스탠드는 

개방형 공간으로 초기 창업가들에게 팝업 공간으로 제공되며, 제품 경쟁력 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13> 언더스탠드 에비뉴 

자료 : 언더스탠드 에비뉴 홈페이지(http://www.understandaven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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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기업간 협력사례: 서천 김가공특화단지 

기존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중소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변화하기란 새로 

창업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유입되는 일반기업의 경우 

지원금 확보를 목적으로 인증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종료되면 

다시 일반기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공단지 활성화,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을 시작하려는 사례가 있다. 바로 서천 김가공특화단지의 입주

기업들이다. 서천 김가공특화단지는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에 위치한 특화농공단지로  2차 

김가공시설의 집적을 통해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도·농간의 소득개발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현재 12필지 중 8개 업체의 모집이 완료되었으며, 3개 업체가 입주한 상황이다. 기반시설로 

저온저장창고, 체육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직까지 단지 내에 공장이 설립된 

기업이 3개에 불과해 단지의 분양 및 활성화가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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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김가공특화단지 현황>

▸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리 산 28-1 일원

▸ 면적 : 78,541.2㎡

▸ 분양계획 : 12필지

▸ 조성목적  

  - 2차 김가공시설의 집중화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개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구축 

  - 도·농간의 소득개발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체의 산업입지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시설인프라

  - 저온저장창고, 주차장, 폐수종말처리장, 공동이용시설, 공원및 녹지 등

▸ 추진현황

  - 기반시설, 저온저장창고, 체육공원 완료

  - 8개 업체 모집 완료 (현재 3개 업체 입주 완료)

 

서천 김가공특화단지 입주기업들이 사회적경제로의 진입, 특히 기업간 협력과 지역사회 

기여를 고려하게 된 것은 서천 김산업의 특성과 당면한 과제가 큰 영향을 주었다. 서천은 김 

양식의 최적지로 총 72.5km에 걸쳐 서해안과 접한 리아스식 해안이 넓은 갯벌과 적절한 조류

를 만들어 천혜의 양식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기온차가 뚜렷하고 한냉 건조한 겨울철의 

서북풍과 낮은 기온 등은 김 생육과 해초류 양식 산업이 발달하기 유리한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서천군의 물김 생산량은 충남 생산량 대비 95%, 전국 생산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마른김 생산업체는 충청남도 업체 수의 9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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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충청남도 서천군 대비(%)

물김 재배면적(ha) 3,510 3,333 95

물김 생산량(천톤) 12,630 12,000 95

마른김(업체, 1차가공) 71 70 98.6

자료: 서천군 해양수산과 내부자료(2017)

<표 33> 서천군 김생산량

그러나 서천군은 물김과 마른김의 점유율은 높으나 조미김 분야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천군 물김 생산량은 충청남도의 95%, 1차 가공인 마른김 업체는 충청남도 업체 수의 98.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차 가공인 조미김 생산업체는 12개로 충청남도의 10.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국으로 조미김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나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지역 

내 2차 가공 분야의 미약으로 많은 마른김이 타지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미김 

업체의 경우에도 영세성으로 인해 마케팅 능력이 취약하며, 조미김 브랜드가 없어 타 지역에 

비해 브랜드파워도 미약한 상황이다.

구 분 충청남도 서천군 대비(%)

조미김 119 12 10.1

자료: 서천군 해양수산과 내부자료(2017)

<표 34> 서천군 조미김 업체수

이러한 상황에서 대내외적 여건도 악화되고 있는데 국내 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에 

따라 김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김 생산을 위한 경영비용의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생산량 증대와 수출 확대로 인한 국내 김 산업의 위기감이 증대되고 있다. 다만 김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수출액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은 긍정적 

요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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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지자체와 입주기업들은 서천김 산업의 활성화와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경제 기반의 6차산업형 농공단지 모델 구축을 고민하게 

되었다.  김가공특화단지가 가지는 산업 기반에 대한 6차산업적 접근을 통해 입주업체의 역량 

강화 및 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단순 김 생산뿐만 아니라 체험·관광을 연계하

여 다양한 방문객을 유치하고 이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확보하는 한편 바이럴 마케팅의 수단으

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입주기업간 협력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통합 브랜드 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천군은 제2기 균형발전사

업 예산을 통해 김가공 6차산업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비즈니스센터 설립, 

조미김 가공유 착유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분 세부내용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리 427

규 모
김비즈니스센터 715㎡

조미김 가공유 착유시설 66㎡

사업비 37억 원 (국고 18.5억, 지방비 18.5억)

사업기간

2년(2018~2019년)

 - ‘18~19년 : 센터 조직화 및 직원 역량강화(휴먼웨어)

 - ‘18~19년 : 인프라 구축(하드웨어)

 - ‘18~19년 : 신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지원(소프트웨어)

사업내역

- 김비즈니스센터, 조미김 가공유 착유시설 조성

- 포장법․디자인 등 신제품 개발, 통합유통브랜드 개발, 품질기준 제고

  해외시장 수출 등 홍보마케팅 지원

- 김비즈니스센터 조직화 및 직원 역량 강화

<표 35> 김가공 6차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

또한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조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김가공특화단지 

내 입주계약 완료 기업은 8개 업체이고 현재 3개 업체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다. 입주업체 

종사자 수는 185명이고, 연간 원료(마른김) 사용량은 366만 속에 달한다. 연간 제품 생산량은 

490만 박스(334억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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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업체명 업종

종업원

수

원료사용량/년

(만속)

제품생산량/년

(만박스)

매출예상액/년

(억원)

185 366 490 334

1 유한회사 대한김 조미김 25 48 60 42 

2 유한회사 해랑 조미김 25  48  60  42  

3 영신식품 조미김 20  40  55  38  

4 부흥맛김 조미김 20  40  55  38  

5 해미S&F 영어조합법인 조미김 30 70 90 63

6 계절수산 조미김 20  40  55  38  

7 백사어촌계수산 조미김 20  40  55  38  

8 신규업체 조미김 25 40 60 35

<표 36> 입주기업 현황

입주기업들은 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2017년 10월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추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입주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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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비고

2013. 9 김특화단지 분양 및 업체 입주 (해미S&F영어법인)

2014. 4 김특화단지 업체 입주 계약 (영신식품, 계절맛김)

2014. 4 김특화단지 입주기업협의체 구성

2015. 6  김특화단지 업체 입주 (영신식품, 계절맛김)

2015.12  김가공특화단지 內 김 공동저온저장시설 준공

2016.10  5개 업체 입주 계약완료
(부흥맛김,대한김,해랑,백사

어촌계,청강수산)

2016.4~12 입주기업협의체 간담회(4회)실시 

2016.12.  김가공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계획 수립

2017.1.31.   사업계획 협의 (충남연구원)

2017.3.20. 사업계획 협의 (충남도 수산산업과)

2017.6.13
6차산업화 농공단지조성 및 사회적경제와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1차 간담회 (9명)
(충남도 국방산단팀, 서천군 

해양수산과, 

서천군지역순환경제센터, 

입주기업체 대표 참석)2017.7.6
6차산업화 농공단지조성 및 사회적경제와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2차 간담회 (9명)

2017.7.9 김가공특화단지 6차산업화기반조성 T/F팀 구성(7명)

(해양수산과장,김수산물팀장,

기업지원팀장,서천군지  

역순환경제센터사무국장,김

가공특화사업협의회장  및 

사무국장, 업무담당자)

2017.7.28 김가공특화단지 6차산업화기반조성 T/F팀 1차 회의 (T/F팀, 충남연구원등 참석)

2017.8.22 김가공특화단지 6차산업화기반조성 T/F팀 2차 회의 (T/F팀, 7개 업체 대표 등)

2017.8.28 김가공특화단지 협동조합 설립 준비 1차 회의 (T/F팀, 7개 업체 대표 등)

2017.9.6. 김가공특화단지 협동조합 설립 준비 2차 회의 (T/F팀, 7개 업체 대표 등)

2017.9.13. 김가공특화단지 협동조합 설립 준비 3차 회의 (T/F팀, 7개 업체 대표 등)

2017.9.20. 서천김협동조합 발기인 회의 (5개 업체 대표 참석)

2017.10.17. 서천김협동조합 창립총회 (7개 업체 대표 참석) 

<표 37> 서천 김가공특화단지의 사회적경제조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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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2017년 초부터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입주기업 8개 업체 대표

들의 동의와 참여,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협동조합 설립은 서천군지역경제순환

센터와 해미 S&F 영어조합법인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인 서천

군지역순환경제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가치,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각종 정

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영리목적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하는 기업 대표들에게 새

로운 가치를 심어줄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지

역사회에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모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할 수 있었다. 또한 입주기업 중 해미S&F 영어조합법인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표의 적극적인 추진력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다른 입주

기업들을 설득·참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특정 대표의 적극성에 

의해 다른 대표들이 참여한 만큼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서천김가공특화단지는 사회적경제 기반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주체별로 역할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천김가공특화단지의 운영은 입주업체(8개)가 설립한 ‘서천김협

동조합’에서 자주적인 공동체사업을 운영하며, 서천군지역순환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의 협치 

모델 제시 및 실무지원,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관련 컨설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충남도 투자입지과와 서천군 해양수산과에서 공동체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서천김협동조합’은 서천군지역경제순환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2025년까지의 발전방향 및 

운영계획을 설정하였는데, 크게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입주기업의 사회적경제 

공감대 형성으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필요성 등에 대한 학습 단계라 할 수 있다. 2단계는 

사회적경제 진입 단계로 입주기업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설립을 동의함으로써 

‘서천김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3단계는 사회적경제의 정착을 위한 단계로 

조합원 대상 사회적경제에 대한 집중 교육 및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단계로 볼 수 있다. 4단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단계로 입주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과 종사자 조합원의 가입 확대, 서천김 소셜프랜차이즈 사업 추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5단계와 6단계는 전체 입주기업의 사회적기업화와 전체 종사자들의 

협동조합 의무가입, 서천김 생활협동조합 설립 등 사업의 안정화를 달성하며, 최종적으로 서천김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정·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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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1단계)사회적경제의 공감대 형성화

(2017.6.13.- 1차 간담회 : 사회적경제 개념)

(2017.7.6.- 2차 간담회 :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2017.7.28.- 1차T/F팀 회의 : 사회적경제의 사례)

(2017.8.22- 2차T/F팀 회의 : 사회적경제와의 협력)

(2단계)사회적경제의 진입화

(2017.8.28- 협동조합소개 및 설립준비위원회 조직)

(2017.9.6- 협동조합설립준비위 1차 회의)

(2017.9.13- 협동조합설립준비위 2차 회의)

(2017.9.20- 협동조합설립 발기인 회의)

(2017.10.17- 서천김 협동조합 설립)

(3단계)사회적경제의 정착화

(2017.11–서천김협동조합 1차 조합원 교육 실시 예정)

(2017.11–서천김협동조합 2차 조합원 교육 실시 예정)

(2017.12–서천김협동조합 3차 조합원 교육 실시 예정)

(4단계)사회적경제의 활성화

(2018.1– 8개 업체중 2개 업체 사회적기업 진입 준비)

(2020.12– 전체 업체 대상 사회적기업 진입 완료)

(2020.12– 전체 업체 종사자 조합원 가입 확대)

(2020.12– 7개 업체 추가 입주 완료 - 총15개 업체)

(2020.12– 서천김 판매 프랜차이즈사업 시작)

(5단계)사회적경제의 안정화

(2021- 서천김 판매 프랜차이즈사업 전국으로 확대)

      서천김협동조합 조합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의 의무화)

(2022- 전체 업체 종사자들의 협동조합원 의무 가입)

(2023- 서천김 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6단계)사회적경제의 특구화 (2025- 서천김 사회적경제 특구 단지화 조성 완료)

자료: 서천김가공특화단지 내부계획

<표 38> 서천 김가공특화단지의 발전방향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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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김협동조합’은 2017년 현재 사업으로 서천김 협동조합 조합원 및 종사자 교육과 홍보

사업 (홍보리플릿, 명함 제작)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사업으로 공동시설 위탁운영 사업

(비즈니스센터, 착유시설등),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BI제작), 협동조합원 및 각 업체 종사자 

교육 활성화, 공동생산 및 공동마케팅 등의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김 특화단지내 

기업체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 농공단지 

내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천김 주말 장터 운영, 서천김 축제 운영 등도 기획하고 있다.

구분 주요내용

서천김 비즈니스 

거점화

∙조미김 생산과 판매·체험마케팅을 융합한 6차산업형 특화단지 조성

∙비즈니스실, 전시·홍보·체험․판매시설 등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수출상담 및 해외 시장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김 가공생산 인프라 및 연구개발지원센터 구축

∙국내 주요도시 서천김 전문 판매장 통합 운영

김가공 

특화단지의 

안정적 운영

∙[6차 산업 연계]

   - 김 관련 체험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생애주기별 김관련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평생고객 확보

   - 평생고객 DB구축 및 관리를 통한 국내시장의 안정성 확보

   - 추후, 서천김 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연계 운영

∙[조직화 컨설팅]

   - 입주기업협의체 조직화 컨설팅 및 직원 역량 강화

   - 입주기업협의체의 공동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인적자원 개발]

   - 잠재적 종사자 및 기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고품질 김 생산 및 운영 인력 육성

   - 김 체험지도자 및 생태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

<표 39> 서천김협동조합 중장기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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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천김협동조합’의 운영과 지속성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주기업 대표자 및 종사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공감대 형성의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조합원은 조미김 생산업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설립초기의 참여도가 조금은 

미약한 상황이다. 보다 강한 조직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조합원들과 타 조합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지원기관들의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서천김 브랜드 

이미지 제고

∙[통합 마케팅 시스템 구축]

   - 통합 유통브랜드 개발 

   -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 언론 홍보

   - 해외박람회 참여 및 수출․판촉 지원

   - 수도권 등 판매장터 운영

   - 서천김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 (전문 판매점 오픈 전국 확대)

∙[서천김 품질 제고]

   - 포장법․디자인 등 신제품 개발

   - 품질관리기준 및 국내 최초 품질등급제 마련

김 가공 

특화단지의 

사회적경제 구축 

및 플랫폼 조성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구현]

   - 입주 업체 전체의 사회적경제 진입 

   - 서천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 김 가공 전체 업체의 사회적기업화 진행

   -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한 기업 이미지 및 가치 상승

   - 지역 및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일자리 창출

∙[김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사회적경제 실현]

   - 서천김 생산자 업체의 사회적기업화 및 생산자협동조합 설립 운영

   - 서천김 판매 프랜차이즈 운영 및 사회적기업화

   - 서천김 고객 및 소비자들을 위한 서천김 생활협동조합 설립 운영

   - 서천김 (소비자)국제생활협동조합으로 확대 운영(해외 조합원 가입 확대)

자료: 서천김가공특화단지 내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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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초기 협동조합 설립 시 중

간지원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조합원들이 중간지원조직에 전적으로 의존

하게 됨에 따라 자생력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다. 서천김가공특화단지의 경우에도 서천군지역

순환경제센터의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인식개선과 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의 중간지원조직 의존성은 자생력과 활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중간

지원조직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천김가공특화단지의 새로운 도전은 농공단지의 활성화 모델 발굴에 있어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서천김가공특화단지는 첫째, 지역의 수산자원인 김 가공 업체들을 규모화 한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체 사업군을 형성하고 둘째, 김 특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

화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 하며 셋째, 김 특화단지의 6차산업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동체경제인 사회적경제가 융복합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 

8개의 김가공 업체 대표들이 모여 ‘서천김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해당 기업들은 각각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서천김가공특

화단지는 사회적기업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적공동체 사업단지로 일반경제의 가치인 영리 

목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특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서천김가공특화단지 내에 입주한 모든 업체들의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공동체적 

운영방식을 기초로 한 생산자 협동조합을 더욱 확대·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의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서천김을 소비하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천김 국제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역브랜드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거점 단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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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협력사례: 구례 자연드림파크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이쿱(ICOOP)이 전남 구례용방농공단지에 조성한 

친환경유기식품 단지이다.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곳이라 할 수 있다. 

투자금액은 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 약 827억 원(보조 67, 민자 700, 군 60) 규모이며, 

조성면적은 87,926㎡에 달한다. 2016년 말 현재 22개 기업과 공방, 지원센터가 입주하여 511명

(지역 428명)의 고용창출과 1,307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의 고용자

수는 2014년 240명, 2015년 378명, 2016년 464명, 2016년 12월 51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개요>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일원

▸ 면적 : 지정면적 144천㎡, 투자면적 88천㎡

▸ 투자 및 고용 : 827억 원(보조 67, 민자 700, 군 60), 511명 고용(지역 428명)

<그림 14> 구례자연드림파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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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ICOOP)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요>

▸ 현황       

 ❍ 조 직 명 : iCOOP생협사업연합회

 ❍ 매 출 액 : 5,520억원(‘16.)

 ❍ 회원생협 : 78개소      

 ❍ 조 합 원 : 25만명(‘16.), 자연드림 매장(193개소) 

 ❍ 관 계 사 : 56개사(소비계열 31, 생산계열 18, 출자사 7)

▸ 주요지표      

 ❍ 조합원수 : 238천명(‘15.) → 251천명(‘16.) 증 6%

 ❍ 매 출 액 : 5,256억원(‘15.) → 5,520억원(‘16.) 증 5%

 ❍ 매 장 수 : 180개(‘15.) → 193개(‘16.) 증 7%

▸ 그룹현황        

소

비

계

열

(31)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아이쿱인증센터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재)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아이쿱친환경급식(주)

우리농업지킴이상조회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주)쿱서비스, (주)쿱스토어

(주)쿱스토어 광주전남

(주)쿱로지스틱스 

(주)아키쿱건축사사무소

(주)쿱에코하우징, (주)쿱엔지니어링

(주)클러스터지원그룹(CMG)

(주)씨엘씨,  (주)남도수산 등

생산

계열

(18)

(사)아이쿱생산자회

쿱축산(주)

쿱푸드시스템(주)

쿱베이커리(주)

순천우리밀제과(주)

(주)아이쿱농산

(주)아이쿱청과

(주)에코푸드

(주)아이쿱라면

(주)쿱양곡, (주)건강한닭

(주)미토리, (주)수미김

(주)올곧은, (주)괴산에스이 등 

출자

회사

(7)

(주)맘씨, (주)순수, (주)애간장

(주)밀크쿱, (주)쿱양조

(주)쿱엔지니어링, (주)건강한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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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자연드림파크에는 22개의 기업, 공방, 지원센터가 입주해있다. 단지에는 아이쿱

(ICOOP) 자회사 및 협력회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직원 복지를 위한 기숙사, 영화관, 휴센터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운영되고 있다. 고용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영화관, 기숙사 등(146명), 

물류센터(79명), 베이커리(51명) 분야로 나타났다.

연번 회  사  명

투 자 금 액

고용 생산품

생  산

매출액

(‘16.)
계 국비 지방 민자

계
14개 기업

18개 공방, 지원센터

787

(847)

37

(67)

30

(60)
720 511 - 1,307

1 ㈜쿱** 20 20 - 콩나물

2 ㈜**은 54 5 2 47 23 한과 등 28

3 ㈜**양곡 20 20 2 RPC 81

4 미* 2 2 3 발아현미 4

5 ㈜**양곡 60 30 30 2 쌀제분 12

6 ㈜**시스템 66 11 3 52 26 전분제품 28

7 ㈜**라면 46 3 43 14 라면 48

8 ㈜**시스템 7 7 16 차류 58

9 ㈜*서비스 60 60 79 물류센터 550

10 ㈜*도우 90 90 37 만두 등 109

11 *베이커리(주) 15 15 51 빵류 64

12 ㈜아이쿱** 107 21 18 68 28 APC 46

13 ㈜아이쿱** 39 39 28 김치 38

14 ㈜아이쿱** 7 7 10 돈가스 23

15 ㈜맘* 10 10 13 오리훈제 26

16 ㈜아이쿱** 14 14 19 유정란 111

17 ㈜아이쿱** 4 4 3 막걸리 2

18 ㈜밀** 58 58 11 요거트 15

19 ㈜쿱*** 113 4 109 146 영화관 등 59

20 ㈜쿱** 20 20 - 기숙사

21 ㈜쿱푸드** 17 17 - 기숙사

22 ㈜쿱** 18 18 - 휴센터 5

자료 : 구례자연드림파크 내부자료

<표 40> 구례자연드림파크 현황(2016. 12월)

        (단위 : 억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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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자연드림파크가 전국적으로 주목 받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구감소 및 지역침체를 겪고 있는 농촌지

역의 경우 농업 이외에 활성화 동력이 부족한 만큼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 구례군은 인구규모가 27,252명인 전라남도에서도 인구가 가장 작은 시군 중 하나이다. 

구례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0.1%(8,250명)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이라 볼 수 있다. 구례군의 인구는 1965년 78,385명 이후로 2012년 27,077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조성된 이후 2014년 27,167명, 2016년 27,192, 2017년 

27,252명으로 소폭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구례군의 

인구증가는 사회적경제 기반의 농공단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의 특징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제조시설 위주의 농공단지

에서 벗어나 생산-가공-체험 등 6차산업형 운영모델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는 제조시설에 대한 현장견학, 생산품과 관련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어하우스, 영화관, 숙박시설도 동시에 운영하여 단지 내에서 체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산업시설로 인식받았던 농공단지에 연간 5만에서 16만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찾아와 체험과 숙박, 그리고 영화관람까지 즐긴다는 것은 구례뿐만 아니라 한국 농공단지 모델 

전반에 큰 함의를 주고 있다. 

구분 숙박 체험 견학 영화관 레스토랑 합계

2014년 - 5,530 14,592 32,724 - 52,846

2015년 4,532 21,314 32,947 52,845 49,226 160,864

2016년 2,634 13,450 15,933 22,398 25,167 79,582

총계 7,166 40,294 63,472 107,967 74,393 293,292

자료 : 구례자연드림파크 내부자료

<표 41> 구례자연드림파크 방문객 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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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고용창출(511명)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구매를 통해 지역 농가의 안정적 수익 창출에 기여

하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2013년 이래로 지역농산물 15개 품목 148억 원 이상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고용과 원재료 구입을 통해 소득의 지역 순환을 추구하고 있다. 

구       분 ‘13년까지 ‘14. ‘15. ‘16. 비    고

     계(백만원) 2,532 3,468 4,777 4,050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소계 1,404 2,263 3,026 2,602

수박 70  44 90 76 문척수박영농조합

밤 64  52 18 15 율림회 등

매실 34 구례매실영농조합

단감 66  40 45 158 탑푸르트영농조합

나물류 340 173 282 168 지리산구례공동체 등

친환경쌀 30 331 306 221 환원순환농업영농조합

한우 800 500 420 축협

원유 731 680 565 초원목장

배 추 등 392 1,185 1,399 농협연합사업단, 축협

가  공

식  품

소계 1,128 1,205 1,751 1,448

녹차 220  70 32 68 구례명차

밀가루 등 260  40 422 162 우리밀영농조합, 들찬밀드림

고추장 71 142 52 1 지장수식품

콘스낵 50 123 100 56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

생수 527 830 1,145 1,161 회    천

자료 : 구례자연드림파크 내부자료

<표 42>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셋째,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지역사회 밀착의 단지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 달리 <협동조합 7대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밀착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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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여러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인재 육성 장학 사업, 이웃돕기 

물품 지원, 공공의료 확대 지원(산부인과 개원), 문화행사 및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지역인재 육성 장학 사업으로 ‘씨앗 장학금 지원’(‘12.~’16.), ‘용방 북중, 초등학교 지원’(‘12.~’16.), 

‘해외문화탐방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웃돕기 사업으로 이웃돕기 물품 전달(’12.~‘16.),  

축제, 경로당 등 물품 지원(’12.~‘16.), 체육행사 지원 등(‘14.~’16.)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

는 구례군 내에 부족한 산부인과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개원하였다. 2011년 

폐쇄된 구례군 보건의료원에 영상진단기기와 의료장비를 갖추어 다시 개설하였으며, 인근 

지역의 환자들까지 진료하고 있다.  이외  문화 행사, 다문화 가정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매년 락(Rock)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모국 방문 지원, 교양강좌 등 문화행사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분

진료 보건사업

산과

(임신부)
부인과

자궁암 

검진
기타

부인과 

무료검진

임신부 

무료검진

건강한 

모자교실

모자보건

사업
합계

2015년 118 336 27 - 132 14 64 - 691

2016년(1~6월) 274 591 75 8 - 26 - - 974

자료 : 구례자연드림파크 내부자료

<표 43> 산부인과 진료 및 사업 내역

        (단위 : 명)

이처럼 구례자연드림파크의 혁신적인 도전은 사회적경제 방식의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조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이었던 

구례군의 인구가 소폭이지만 증가세로 전환19)되었으며, 구례자연드림파크 방문객 유입은 

36만 4천명으로 263억 원의 방문수입을 달성하였다. 또한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3,314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141명에 달한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그동안 현안으로 제기되어 

왔던 농공단지의 경쟁력 저하, 지역사회와의 괴리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도전이 성공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 27,115(’13.) → 27,177(‘14.) → 27,308(’15.) → 27,412명(’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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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공단지 활용가능성 및 입주수요 검토

1. 활용가능 농공단지 검토

1) 분석 방법

2016년 현재 도내 조성되거나 조성예정 중인 농공단지는 총 92개이다. 이 중 사회적경제와 

연계 가능한 농공단지를 파악하고자 단지별 특성 및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농공단지에 

대한 정보가 분양률, 가동업체, 고용현황 등 기초적인 통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였다. 

이에, 시·군별 농공단지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지내 휴·폐업 시설 또는 미분양 부지의 

존재, 입주기업간 업종 관련성, 협의 채널의 존재, 지역자원과 연계가능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은 시군별 농공단지 주무부서20)이며, 해당 시군에서 농공단지의 

특성과 현황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군의 원활한 협조를 받기 

위해 충청남도 투자입지과와 협력하여 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내용은 농공단지 기본현황, 입주기업 현황, 농공단지 특성, 기타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기본 현황은 기초적인 단지의 위치, 면적, 분양가, 조성기간, 시행 방법 등이며, 입주기업 현황은 

기업 수, 입주 업종, 특화분야, 단지의 핵심기업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농공단지 특성은 

기본적인 여건 파악을 위해 필요한 휴·폐업시설 현황, 미분양 부지 현황, 농공단지 환경, 농공

단지 운영 주체 특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외 기타 사항으로 시·군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월 6일에서 2월 28일까지, 3월 1일에서 3월 9일까지 2차례 진행하였다.

20) 조사대상은 천안시 기업지원과, 공주시 기업경제과, 보령시 지역경제과, 아산시 기업경제과, 서산시 기업지원과, 논산시 사회

적경제과, 계룡시 지역경제과, 당진시 기업지원과, 금산군 지역경제과, 부여군 경제교통과, 서천군 투자유치과, 청양군 지역경

제과, 홍성군 경제과, 예산군 경제과, 태안군 경제진흥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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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내용

 단지 기본현황

  위치

  면적(㎡)

  분양가(천원/㎡)

  조성기간

  시행방법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입주 업종

  특화 분야

  대표 기업 특성

농공단지 특성

  미분양 부지 현황

  농공단지 환경

    - 교통 접근성

    - 주변 활용가능 자원

  협의기구 특성

기타 고려사항   시․군 의견

<표 44> 활용가능 농공단지 조사내용

2) 분석 결과

조사 결과 12개 시군의 24개 농공단지에서 미분양 부지 및 휴·폐업 시설이 존재하거나 신규

조성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조성 농공단지의 미분양 부지는 총 7개소가 있으며, 

면적은 최소 6,454㎡에서 최대 124,081㎡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 제 1농공단지는 미

분양 부지가 124,081㎡에 달해 전체 미분양 농공단지 중에서 가장 큰 반면, 공주시 보물농공단

지는 6,454㎡로 가장 작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산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의 경우 

지역 특산물인 인삼에 특화된 농공단지로 50,439㎡의 단지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폐업시설은 총 10개소가 있으며, 규모는 3,140㎡ 정도의 소형 시설에서 91,128㎡의 대형

시설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폐업시설은 홍성군(3개소)과 서천군(3개)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홍성군 은하농공단지는 그 규모가 91,1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조성 예정이거나 조성 중인 단지로는 5개소가 있으며, 이중 식품특화 농공단지로 조성 

예정인 곳은 노성특화농공단지, 당진 옥호지구 식품특화농공단지, 정산2 농공단지가 대표적이다. 

특히 당진 옥호식품농공단지의 경우 사업주체인 당진 식품특화농공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86

식품산업 기반의 농공단지로 조성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산2 농공단지의 경우 

청양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경제 기반의 로컬푸드 농공단지로 조성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군 단지명
면적

(㎡)

분양가

(천원/㎡)
특화업종

휴·폐업시설 
또는 미분양 

부직 면적(㎡)

비고

공주(B)

월미2농공단지 56,174 215
식료품,화학제품

,전자부품
13,364 미분양

보물농공단지 113,005 163
비금속,식료품,

화학제품
6,454 미분양

장기농공단지 87,000 87 기계, 금속 등 10,990 휴업(1개소)

보령(C) 청라농공단지 128,853 - - - 신규(승인전)

아산(D) 신인농공단지 64,067 15 - 26,535 휴업(1개소)

논산(F)
강경농공단지 130,640 61 식품 46,508 미분양

노성특화농공단지 160,091 미정 식품 - 조성중

계룡(G) 계룡제1농공단지 127,719 326 - 124,081 미분양

당진(H)
당진 옥호지구 

식품특화농공단지
213,342 180 식품 -

2018년 

신규신청

금산(I)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114,686.7 194 식품(인삼) 50,439.9
가동:2,착수:1

미착수:2

부여(J)

은산 123,326 - - 14,934 휴업(2개소)

은산2 226,678 69 - 22,350 미분양

홍산 131,774 - - 3,140 휴업(1개소)

서천(K)

장항원수농공단지 300,628 25 - 62,534 휴업(1개소)

장항원수제2농공단지 150,670 46 - 8,484 휴업(2개소)

종천농공단지 251,227 30 - 9,146 휴업(1개소)

종천2농공단지 197,478 90 - 52,160 미분양

서면농공단지

(서천김가공특화단지)
78,541 73

수산식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19,128 미분양

청양(L) 정산2 농공단지 191,260 128 식료품 ­ 신규(승인전)

홍성(M)

광천김특화농공 56,772 112 김 - -

구항농공 166,983 19 - 7,355 휴업(2개소)

은하농공 95,254 51 - 91,128 휴업(1개소)

결성전문농공 141,065 39 - 3,089 휴업(1개소)

갈산2전문농공 131,964 - - - 조성중

예산(N) 관작전문 농공단지 144,192 39 9,051 휴업(1개소)

<표 45> 활용가능 농공단지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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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분석을 통해 미분양 부지 중 사회적경제와 연계가 가능한 농공단지를 검토한 결과, 

타 농공단지에 비해 비교적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식품제조 특화농공단지가 연계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서천김가공특화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을 사회적경제조

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서천김협동조합’을 구성·운영

하고 있으며, 입주기업들간 생산-가공-체험의 연계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신규 

조성 예정 중인 당진 옥호 식품농공단지의 경우 사업주체인 당진 사업협동조합에서 지역기반

의 6차산업형(생산-가공-체험) 농공단지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고려가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청양 정산2농공단지의 경우 청양군의 친환경적인 이미지와 주변의 알프스체험

마을 등 다양한 자원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경제 연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군
단지명 특화분야

미분양 

부지
접근성

분양가

(㎡)
주요 특성

논

산
강경 농공단지 식품제조업 46,508㎡

국도 연접

강경역
61천원 유부, 곤약 

계

룡
계룡제1농공단지 음료제조업 124,801㎡

호남고속도

로 연접
326천원 친환경 도시

당

진

옥호 

식품특화농공단지
식품제조업 213,342㎡ 고속도로 180천원

당진식품특화

사업협동조합

금

산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인삼약초

음식료품 
50,439㎡ 금산IC 194천원 인삼 특화

서

천

서천김가공

특화단지
식품제조업 19,128㎡ 춘장대IC 73천원 김 특화

청

양
정산2농공단지 식품제조업 191,260㎡ 청양IC 128천원 친환경

<표 46> 미분양 부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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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시설 활용이 가능한 단지를 살펴보면, 공주 장기농공단지, 서천 종천 농공단지 등이 

있으나 전기전자, 합성수지 등의 제조업체가 입지해 있어 구례자연드림파크와 같은 6차산업형 

기반의 사회적경제 단지로는 조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휴·폐업시설을 지역내 

사회적경제 및 청년 창업 등 다양한 기업을 창업·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주 장기농공단지의 경우 휴·폐업시설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

군
단지명 특화분야 건물 면적 소유주 접근성 주요특성

공

주
장기농공단지

음식료업, 섬유, 

화학 등
10,990 한독옵텍

국도 

36호선, 

국도 

40호선

휴·폐업시설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서

천

장항원수농공

단지

자동차 부품, 

동물용의약품 

등

34,510㎡ 동일방직

서천IC 

15분 

거리

대형 시설로 

대체입주 어려움

현재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매각 

추진

서

천

장항원수제2농

공단지

동불용사료, 

금속제조업 등

2,002㎡

1,074㎡

성현기업사

형제산업

서천IC 

15분 

거리

형제산업 경매 진행 

중

서

천
종천농공단지

합성수지, 

기계장비 등
9,146㎡

한국

기전공업

서천IC

5분
대체입주 고려

홍

성
구항농공단지

전기전자, 

석유화학

7,355㎡

(2개소)

홍성IC 

15분

협의회에서 활용 

계획 중

홍

성
은하농공단지

전기전자, 조립 

금속 등

91,128㎡

(1개소)

광천IC 

5분
대규모 시설

홍

성

결성전문

농공단지

자동차 및 

전기전자 등
3,089㎡ 우림산업

홍성IC

5분
자동차 제조업 특화

<표 47> 농공단지 내 휴·폐업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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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신규조성 단지의 경우에는 조성단계에서부터 사회적경제와 6차

산업형 모델이 융복합한 단지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대상 단지는 당진시 옥호

지구 식품특화농공단지와 청양군 정산2 농공단지를 고려할 수 있다. 

미분양 단지는 특화농공단지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산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와 

서천김가공특화단지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서천김가공특화단지는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서천김협동조합’을 설립 중에 있으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휴·폐업 시설의 경우 공주의 장기농공단지가 우선적으로 고려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휴·폐업

시설의 활용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 휴·폐업시설의 활용에 대해서는 소유주와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단계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시군 단지명
면적

(㎡)

분양가

(천원/㎡)
특화업종

유휴부지/

시설(㎡)
연계방법

신규

단지

당진

당진 옥호지구 

식품특화

농공단지

213,342 180 식품 -

식품제조업 기반의 

농공단지인 만큼 초기 

조성단계에서부터 

6차산업형 모델 

도입과 사회적경제 

조직화 추진

청양 정산2 농공단지 191,260 128 식료품 ­

청양군의 청정 환경에 

부합하는 업종 유치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화 추진

미분양 

단지

금산
인삼약초특화농

공단지
114,686.7 194 식품(인삼) 50,439.9

인삼 특화산업의 

협동조합화 및 지역 

사회적경제와 연계

서천

서면농공단지

(서천김가공특화

단지)

78,541 73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9,128 입주기업 협동조합화

휴·폐업 
시설

공주 장기농공단지 87,000 87
기계, 금속 

등
10,990

휴·폐업시설을 
사회적경제조직 

창업보육 시설로 활용

<표 48> 활용가능 농공단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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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수요 분석

1) 분석 방법

농공단지와 사회적경제의 연계를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농공단지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간 및 기업이전 수요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공간수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실수요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관련 영역인 6차산업화 인증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충청남도 사회적경

제기업은 2016년 말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134개, 마을기업 109개, 협동조합 383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6차산업화 인증기업은 94개가 운영 중에 있다. 

조사내용은 크게 기본 현황, 농업·제조업체 대상 수요조사, 서비스업체 대상 수요조사로 

나뉜다. 기본현황은 산업분류, 지역, 매출액 규모, 조직유형, 기업성장단계 등 기업의 기초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농업·제조업체 대상 수요조사는 공장이전 및 확장 

계획유무, 이전·확장시 고려하는 지역적 범위, 이전·확장 방식, 사회적경제 연계 농공단지 

입주희망 여부, 요구 면적, 적정한 분양가격대, 최대 투자가능 금액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서비스업체 대상 수요조사는 사무공간 또는 판매장 이전·확장계획 유무, 이전·확장시 고려하는 

지역적 범위, 이전·확장 방식, 사회적경제 연계 농공단지 입주희망 여부, 요구 면적 규모, 적정 

분양가격대, 적정 임대료, 최대 투자금액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방법은 시군별 사회적경제 및 6차산업화 인증기업 담당 부서에서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 이메일 조사 등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1차적으로 시군 담당부서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응답수의 부족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2차례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분석방법은 지역별 입주수요, 이전·확장 시 고려가능한 지역적 범위, 이전·확장 

시 조성 방식 등을 중심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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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조사내용

기업일반

특성

기업명

산업분류

기업주소

설립년도

응답자 성별

응답자 직급

매출액 규모

조직유형

기업 성장단계

제조업체 

수요조사

현 공장의 이전 및 확장 계획 여부

이전 가능한 지역적 범위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전 및 확장 방식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 입주의사 여부

있다면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

없다면 필요한 조건 여부

입주시 희망 부지 면적

적정 분양가격 수준

기업의 최대 투자 금액

서비스업체

수요조사

현 사무공간 또는 판매장의 이전이나 확장 계획 여부

이전 가능한 지역적 범위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전 및 확장 방식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 입주의사 여부

있다면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

없다면 필요한 조건 여부

입주시 희망 부지 면적

적정 분약가격 수준

적정 임대료 수준

기업의 최대 투자 금액

<표 49> 수요조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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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의 조사 결과 사회적경제기업 및 6차산업화 인증기업 중 96개 기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27개, 마을기업 19개, 협동조합 8개, 자활기업 3개로 

총 64개 기업이 응답했고, 6차산업화 인증기업은 32개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예산군 

13개, 공주시 8개, 서산시·서천군·청양군·태안군 7개, 논산시·당진시·보령시 6개의 순으로 

응답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6차산업화

기업
기타 합계

계룡시 1 2 1 1 　 　 5

공주시 2 1 5 8

금산군 　 2 1 3

논산시 2 2 1 1 6

당진시 6 6

보령시 2 3 1 6

부여군 　 1 4 5

서산시 1 2 4 7

서천군 2 2 3 7

아산시 4 2 1 1 8

예산군 1 1 10 1 13

천안시 2 1 1 4

청양군 1 1 2 2 1 7

태안군 1 5 1 7

홍성군 2 1 1 4

총합계 27　 8 19 3 32 7 96　

<표 50> 유형별 설문조사 응답기업

                                                  (단위 : 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5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62.4%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표자가 53.8%로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는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26.3%,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3.2%의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유형은 6차산업화인증

기업 33.3%, 사회적기업 28.1%, 마을기업 1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단

계는 ‘안정적 서비스상품 시장확보 단계’ 35.2%, ‘마케팅 단계, 서비스상품 시장진입단계’ 

30.7%로 시장진입 및 안정단계에 있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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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비율(%)

성별
남자 62.4

여자 37.6

직위

대표 53.8

이사 9.7

실무자 29.0

기타 7.5

매출액 규모

5천만원 미만 14.7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8.9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26.3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3.2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10.5

30억원 이상 6.3

조직

유형

사회적기업 28.1

협동조합 8.3

마을기업 19.8

자활기업 3.1

6차산업화기업 33.3

기타 7.3

기업

성장

단계

창업 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단계 10.2

마케팅 단계, 서비스상품 시장진입단계 30.7

안정적 서비스상품 시장확보 단계 35.2

서비스상품 시장확대 및 후속상품 개발 단계 23.9

<표 51> 인구통계학적 특성



94

2) 입주수요 분석 결과

사회적경제기업(6차산업화 인증기업 포함) 중 공장이나 사무실의 이전 및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은 총 44개로 농업·제조 관련 기업 26개, 서비스업 관련 기업 18개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예산군 8개, 아산시 7개, 서산시 6개, 계룡시 6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계룡시 3 3 6

공주시 　 1 1

금산군 1 　 1

논산시 2 　 2

당진시 　 1 1

보령시 　 1 1

부여군 　 　 0

서산시 4 2 6

서천군 4 1 5

아산시 3 4 7

예산군 7 1 8

천안시 　 1 1

청양군 1 2 3

태안군 　 　 0

홍성군 1 1 2

총합계 26　 18　 44

<표 52> 이전 및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                            

   (단위 : 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사무실이나 공장의 이전·확장을 계획하는 주요 이유로는 ‘현재 공장부지 

면적이 협소’(34.1%), ‘제조업으로 영역 확장 필요’(29.5%),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기업 간의 집적 필요’(20.5%)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으로 영역 확장 필요’, ‘공통의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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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공동체, 기업 간의 집적 필요’가 높게 나타난 것은 상당수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비용이나 여건이 마련된다면 농공단지에 입주할 가능성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농업·

제조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현재의 공장부지 면적이 협소’(36.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의 영역 확장 필요’(36.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제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수요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이러한 기업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현재의 공장부지 면적이 협소 36.4 27.3 34.1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기업 이전 6.1 9.1 6.8

물류, 자재 확보 등으로 위치 이전 필요 3.0 0.0 2.3

제조업으로 영역 확장 필요 27.3 36.4 29.5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기업간의 집적 필요 18.2 27.3 20.5

기타 9.1 0.0 6.8

총합계 100.0 100.0 100.0

<표 53> 이전 및 확장 이유   

                                                               (단위 : 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공장이나 사무실의 이전·확장이 가능한 지역적 범위는 ‘해당 읍면동 

이내’(42.3%), 해당 시군 이내(38.5%)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특성상 최대 이전·확장 가능한 지역적 범위는 시군 이내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인접한 시군 경계 내’(26.7%)까지 

이전·확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기반이 중요한 농업·제조업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우 ‘해당 읍면동 이내’ 및 ‘해당 시군 이내’가 대부분을 차지(85.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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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해당 읍면동 이내 42.9 40.0 42.3

해당 시군 이내 42.9 20.0 38.5

해당 지역에 인접한 시군 경계 내 7.9 26.7 11.5

충청남도 내 어느 지역이든 상관 없음 6.3 13.3 7.7

총합계 100.0 100.0 100.0

<표 54> 이전 및 확장 가능한 지역적 범위      

                                      (단위 : 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전 및 확장방식은 ‘신규 

농공단지에 부지 및 건물 조성 가능’ (26.7%), ‘기존 시설을 여러 기업이 함께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 (22.1%), ‘일정 부지 및 건물을 여러 기업이 함께 투자하여 조성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20.9%) 등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농업·제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농공단지에 부지 및 건물 조성 가능’ (30.4%), 

‘기존 휴·폐업 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입주 가능’ (21.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을 여러 기업이 함께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 (33.3%), ‘일정 부지 및 건물을 여러 기업이 함께 투자하여 조성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 

(26.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제조업에 비해 시설 조성 여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신규 농공단지에 부지 및 건물 조성 가능 30.4 20.0 26.7

기존 휴·폐업 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입주 가능 21.4 16.7 19.8

일정 부지 및 건물을 여러 기업이 함께 투자하여 

조성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
17.9 26.7 20.9

기존 시설을 여러 기업이 함께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 16.1 33.3 22.1

기타 14.3 3.3 10.5

총합계 100.0 100.0 100.0

<표 55> 이전 및 확장 방식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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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입주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1개의 기업이 입주의사를 밝혔다. 업종별로는 농업·제조업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27개, 

서비스업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14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예산군 7개, 아산시 6개, 서산시 

6개, 계룡시 5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계룡시 3 2 5

공주시 1 1 2

금산군 　 　 0

논산시 2 　 2

당진시 2 　 2

보령시 　 　 0

부여군 　 　 0

서산시 4 2 6

서천군 2 　 2

아산시 3 3 6

예산군 6 1 7

천안시 　 1 1

청양군 1 2 3

태안군 2 1 3

홍성군 1 1 2

총합계 27 14 41

<표 56>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조성 시 입주 수요

                                       (단위 : 개)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건으로는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기업들과의 호혜와 연대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36.1%) ‘농공단지를 

제조, 카페, 식당, 극장, 교육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단지로 조성’(26.2%)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임대)가격’(18.0%)도 중요한 요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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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제조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과 서비스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농업·제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임대)가격’(20.5%), ‘입주기업

과의 협력을 통해 집적과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공동생산, 공동물류 등)’(15.4%)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기업들과의 호혜와 연대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
33.3 40.9 36.1

농공단지를 제조, 카페, 식당, 극장, 교육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단지로 조성
25.6 27.3 26.2

입주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집적과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공동생산, 공동물류 등)
15.4 9.1 13.1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임대)가격   20.5 13.6 18.0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요처 5.1 4.5 4.9

기타 0.0 4.5 1.6

총합계 100.0 100.0 100.0

<표 57>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중요시하는 요건 

                                  (단위 : 개)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의 입주에 불참 의사를 밝힌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면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로 ‘저렴한 분양가’(49.3%)와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수준의 수요처 지원’(31.3%)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참 의사를 

밝힌 기업들은 사회경제적 가치보다는 개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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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저렴한 분양가(주변 시세의 10% 정도) 45.5 56.5 49.3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수준의 수요처 31.8 30.4 31.3

저리로 투자비용 대출      6.8 8.7 7.5

농공단지 기획단계에서부터 입주기업들이 기획 참여 6.8 4.3 6.0

기타 9.1 0.0 6.0

총합계 100.0 100.0 100.0

<표 58> 불참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농공단지 조성시 바라는 요건    

                   (단위 : 개)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최소 부지 규모는 ‘100평 

이상~500평 미만’(37.0%), ‘100평 미만’(28.4%)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제조업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우 ‘100평 이상~500평 미만’(34.6%)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1000평 이상(28.8%)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500평 미만(82.8%)의 소규모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100평 미만 21.2 41.4 28.4

100평 이상~500평 미만 34.6 41.4 37.0

500평 이상~1000평 미만 15.4 0.0 9.9

1000평 이상 28.8 17.2 24.7

총합계 100.0 100.0 100.0

<표 59> 입주시 최소 부지규모 

                                                      (단위 : 평)



100

입주희망 기업들이 이전·확장을 위해 최대 투자가능한 금액은 ‘1억원~5억원 미만’(27.5%), 

‘1000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24.6%)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제조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5억원 이상’(21.3%)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1억원~5억원 

미만’(31.8%)이 높았다.

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1000만원 미만 8.5 9.1 8.7

1000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23.4 27.3 24.6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1.3 22.7 21.7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25.5 31.8 27.5

5억원 이상 21.3 9.1 17.4

총합계 100.0 100.0 100.0

<표 60> 최대 투자 가능 금액        

                                       (단위 : 만원)



101

3) 시사점

상기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적경제기업(6차산업화 인증기업 포함) 중 상당수의 

기업에서 공장이나 사무실의 이전 및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이전·확장 이유는  ‘현재 공장부지 면적이 협소’(34.1%), ‘제조업으로 영역 확장 필요’(29.5%),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기업 간의 집적 필요’(20.5%) 등 신규설비를 확충하거나 

제조업으로 사업영역 확대, 유사 기업간 집적화 필요 등으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업여건을 고려한 이전·확장 방식은 ‘신규 농공단지에 부지 및 건물 조성 가능’ 

(26.7%), ‘기존 시설을 여러 기업이 함께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 (22.1%), ‘일정 부지 및 

건물을 여러 기업이 함께 투자하여 조성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20.9%)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 조성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여건이 기업마다 

매우 상이한 만큼 다양한 형태로 공간조성 모델을 도입·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경제 기반의 농공단지 조성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건으로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기업들과의 호혜와 연대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36.1%) ‘농공단지를 제조, 카페, 식당, 극장, 

교육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단지로 조성’(26.2%) 등이 높게 나타난 만큼 조성단계에서부터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 카페, 식당, 극장, 교육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단지로 조성을 희망하는 만큼 다양한 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 조성 시 공간 규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최소 부지 규모는 ‘100평 이상~500평 미만’(37.0%), ‘100평 

미만’(28.4%)으로 대부분 소규모 부지 또는 공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경

제기업의 최대 투자가능한 금액이 ‘1억원~5억원 미만’(27.5%), ‘1000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24.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공동 공간 조성을 통해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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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1)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정책의 배경과 한계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조성정책의 기원은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1960년대 절대빈곤의 시기, 농업부문의 유휴노동력과 잠재실업을 비농업 부문에 흡수함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즉 사회간접자본이 양호한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함

으로써 빈곤을 극복하려 했다. 이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낳았고, 농촌은 계속되는 노동력의 

유출로 노임상승을 초래하게 되어, 농촌경제의 악화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악순환은 

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어렵게 하여, 결국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낳았다.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개입정책이 농촌공업화 정책이었다(최경환, 2001). 

① 농어촌 부업단지 육성사업 

이러한 목적하에 추진된 최초의 사업은 ‘농어촌 부업단지 육성사업’ 이었다. 농어촌의 부존

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추진된 사업으로, 농촌지역에서 과

거부터 해 왔던 민속공예품, 섬유직물, 식품가공  등 생산을 마을단위에서 10호 이상 공동참여

하는 사업이었다. 사업은 농촌지역의 제조업 체계 추진 및 농외소득 기여 등 평가되었지만, 

부업제품이 전업형태로 변화, 대상 품목 다양화로 한계노출을 드러냈다. 

② 새마을공장 건설사업

농어촌 부업단지 육성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새마을공장 건설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촌공업화와 공장의 지방분산의 개념 도입하여 1개 읍면 당 1개 공장 

건설 원칙으로 추진되었다. 새마을 공장 건설사업은 ①농외취업, ②수출증대, ③주민소득증대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으로 분산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지역에  

공장을 입지하여 발생하는 고비용문제, 판로확보 한계 등을 노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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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공지구(단지)개발사업

새마을공장 육성사업 부진에 따라 그 대안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새마을공장사업의 문제점

인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지역에 공장을 입지하여 발생하는 고비용과 판로확보 한계 등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성 검토 엄격히 하고, 업종제한 철폐하여 대도시지역의 기업이 입지하

도록 완화했다. 특히 소규모공단 조성으로 규모의 경제와 집적이익 및 계열화의 유리한 점을 

추구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농공단지 추진의 역사적 변천과 함께, 농공단지는 농촌의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 

국가경제의 일정기여를 했다. 특히 농촌개발에 높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농촌개발방식과 다르게 농촌지역의 소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기업체를 유치함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살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

조 개편을 촉진하는 균형정책수단으로서 농공단지 조성이 갖는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럼에

도, 농공단지의 ①입지 및 노후화, ②운영, ③법적·제도적 문제점, ④입주기업의 문제점 등이 

존재한다(배경화·김태환, 2005). 

① 입지 및 노후화는 농공단지의 대부분이 대도시와 근접하지 못하고, 면적이 소규모이며, 

시설노후화는 물론 상주 인력 및 노령화가 심각한 생태라는 점이다. ② 운영적인 면에서 농공

단지의 조성이 물리적 기반 위주이며, 공급자 중심의 개발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문제 

등 존재하는데, 특히 조성추진과 사후관리에서 역할분담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법적·제도적 문제점은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 불일치로 대체입주와 경매진행 등이 어렵고 

장기 휴·폐업 등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다. ④ 입주한 기업들이 지역이 산업특성에 맞는 

기업입주가 많지 않고, 영세한 소기업 창업형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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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 농공단지 한계와 사회적경제 연계의 필요

충남지역 농공단지는 그 성과와 한계가 공존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낮은 분양가로 소규모 

기업의 주요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32,072명(2017년 현재)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타 산

단과 비교하여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특히 여성고용비율이 높아 여성친화적

인 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충남지역의 농공단지는 고용 및 농외소득 창출 등 경제

적인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 

반면 인프라의 노후화(공공용지 및 지원시설 등) 및 인력확보 등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노정되고 있으며, 농공단지의 고용자 중 농가 비중이 15%로 농외

소득 창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공단지의 주요업종이 석유화학(18%), 기계

(17%), 전기전자(13%)등이 입주기업의 절반정도로, 농공단지의 목적인 지역(특히 농촌)의 산

업연계 및 자원 활용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와 충남의 농공단지의 현실은 ①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② 입주기업간 연계

협력의 미흡, ③ 지역사회와 연계부족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농공

단지의 경쟁력확보와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활성화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

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충청남도 역시 2014년 ‘농공단지 종합관리 지원계

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노후된 인프라시설의 개선을 중심으

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동의 개선 효과를 얻었으나, 충청

남도의 농공단지의 목적인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사회 기여의 본질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된다. 그러므로 농공단지의 전략적 재설계, 즉 충청남도의 농공단지의 모델(상)을 정립할 필요

가 생긴다. 

앞선 기술을 통해 농공단지의 제(諸)문제를 사회적경제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론과 사례를 제시하였고,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경제 연계한 농공단지의 가능성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연계한 농공단지 활성화 모델 구축(이하,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의 비전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농공단지는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가공·생산, 체험·관광에 이

르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조직)이 참여를 통해 조성한다. ② 농공단지는 입주기업간 상호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기반의 모델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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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추진전략 및 원칙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의 기본원리는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6차산업형 농공단지’로 

추진하되 아래와 같은 4대 원칙을 추구한다. 

사회적경제형 사회적경제형 사회적경제형 사회적경제형 사회적경제형 사회적경제형 사회적경제형 사회적경제형 사회적경제형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농공단지 농공단지 농공단지 농공단지 농공단지 농공단지 농공단지 농공단지 농공단지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농공단지농공단지농공단지농공단지농공단지농공단지농공단지농공단지농공단지농공단지) ) ) ) ) ) ) ) ) )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사회적경제 연계 농공단지) 

 ▪ 기본 구상 : 지역농산물과 가공, 체험 및 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농공단지임

 ▪ 4대 원칙

   ① 농공단지는 입주기업 간 상호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운영 

   ② 농공단지 내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하여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극장, 공방, 숙박시설, 레스토랑, 교육, 돌봄 등 복합 단지로 조성

   ③ 입주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생산, 공동유통, 공동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집적의 경제를 극대화

   ④ 지역사회와는 동떨어진 농공단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 

긴밀하게 밀착된 단지로 조성

추진전략은 지역적 특성과 농공단지의 여건 등 제 특성을 고려하여 투트랙(Two Track)으로 

추진하며, ① 신규단지 조성방안과 ② 기존단지 활용방안으로 제안한다. ① 신규단지 조성방

안은 두가지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규모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유치 방안을 들 수 있다.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 유치을 방안 검토한다. 두 번째는 특화농공단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농공단지 조성 방안 검토한다. ② 기존단지 활용방안은 휴·폐업시설 활용한 조성방안과 

컨테이너 단지 조성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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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사회적경제 기반의 농공단지 재생 및 활성화 모델 구축

목     표

  ◆ 신규 단지를 활용한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조성

  ◆ 기존 농공단지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연계모델 구축

4대 기본 원리

호혜와 연대 기반 운영
   

생산-제조-서비스 융복합 

집적의 경제 극대화
   

지역사회 기반

전략 목표 추진 전략

[Track 1]

신규 단지 조성 

방안

◎ 생협 유치를 통한 사회적경제 농공단지 조성

◎ 로컬푸드 특화농공단지 조성

[Track 2]

기존 단지 활용 

방안

◎ 휴·폐업 시설을 활용한 협업단지 조성

◎ 농공단지 연계 컨테이너 단지 조성



107

2. 세부 추진 전략

1) 생협21) 유치를 통한 농공단지 조성 방안

(1) 추진배경 및 방향

① 구례자연드림파크가 갖는 의미

전남 구례군 용방농공단지에 조성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이쿱(ICOOP)의 구례자연드림

파크는 새로운 농공단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방안으로 제안되어 온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발전모델과는 다른 모델을 제시한다. 구례자연파크는 ① 농공단지 = 산업시

설이라는 틀을 깨고 생산-가공-체험 등 6차산업형 운영모델을 구축했다. ②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지역농산물의 구입을 통해 농공단지의 

목적인 농가소득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③ 다양한 지역사회기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밀착된 농공단지를 구축했다. 특히 2011년 폐쇄된 지역의료기관을 개원하여 지역의료복지에 

기여하였다. 이는 일반기업과 달리 협동조합 원칙(지역사회 기여의무)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례자연드림파크의 활동을 

통해 구례군의 인구증가, 36만명이 넘는 방문객, 3천억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유발효

과를 만들어 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신규단지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를 통한 조성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생협의 전국적인 소비시장과 결합한 유기농 친환경제품 가공 및 유통을 중심으로 한 6차

산업형 농공단지(유기농 친환경클러스터) 구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례자연드림파크의 

경우, 아이쿱생협은 생산집적화 및 물류허브 구축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였다. 또한 조합

원대상 서비스제공 및 조합원모집 등 새로운 시장개척을 추진하여 비용절감 및 효과적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효과성으로 인해 국내의 생협들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2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준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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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협의 현황과 한계

국내 4대 생협은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으로, 현재 아이쿱과 한살림이 조

합원 및 매출액(공급액)기준 가장 규모가 크다. 두레생협과 행복중심생협의 경우 한살림과 아

이쿱의 규모(조합원,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조합생협 매장 조합원 매출액 비고

한살림 전국 22 200개 60만명 3,624억원 2015년 기준

아이쿱 전국 90 193개 25만명 5,500억원 2016년 기준

<표 61> 주요 생협 현황

생협의 주요한 시장은 수도권으로, 물류체계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국

산지에서 오는 상품을 집적처리하는 물류집적화는 생협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물류집적

화에 있어 충남은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이다. 경기도 등 수도권 물류가 위치적으로 최적이나, 

투자비용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안으로 수도권에서 2시간 이내인 충남이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다(생협관계자 인터뷰). 또한 충남은 물류집적화만이 아닌 새로운 시장개척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생협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중심의 

두레생협 및 행복중심생협의 경우 충청권역 새로운 시장개척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생협의 한계는 투자여력에 있다. 생협출자는 일반적으로 자본 아닌 부채로 인식되어 

시중은행이 대출 꺼리는 상황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조성과 관련되어 아이쿱은 조합원차입을 

통한 자본투자를 하였다. 조합원차입은 다른 생협이 시도하지 않고 있다. 조합원차입은 협동

조합의 원리·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협간 규모의 차이,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여 각 생협의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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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협의 수요 맞춤형 전략제시 필요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농공단지가 ① 환경친화적인 가공단지 개발, ②일자리창출 및 지역사

회서비스(의료, 문화) 제공, ③ 영세한 지역기업 및 농산물의 판로개척 등 농공단지의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비단 이는 지역사회 기여만이 아닌 협동

조합기업으로서 아이쿱에게 구례자연드림파크는 ① 생산집적화 및 물류허브 구축, ② 조합원

대상 서비스제공, ③ 조합원모집 등 새로운 시장개척을 추진하여 비용절감 및 효과적 마케팅 

등 높은 경영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유치를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필요만이 아닌 생협이라는 기업의 경영적 필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 농공단지 입지는 생협 생산집적화 및 물류허브로서 

적절한가, 또는 생협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등이 그것이다.  

(2) 세부 추진방안

현재 활동하고 있는 4대 생협은 생협의 매출 및 조합원 등 규모 및 전략에 따라 농공단지 

투자의향 및 여력 등 차이가 분명하다. 따라서 아이쿱 및 한살림 생협은 ① 단일생협 농공단지 

유치전략으로, 2곳의 생협외 두레생협 등 생협의 경우 ②생협 컨소시엄 유치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① 방안 1: 단일생협 농공단지 유치

한살림과 아이쿱 2개 대형생협을 대상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하며, 각 생협의 요청에 따라 

농공단지의 입주기업, 입주규모, 지원시설 등 설계하여 추진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

내용에 따라 공동생산 및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개별 생산 공장 등 입지에 대한 고려

도 필요하다. 특히 생협의 생산지(공장) 유치에 있어서 지역에 배태된 생산지의 경우 지역적 

이전이 어려운 만큼 비교적 지역적으로 배태성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이전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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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공
방

생협 테마파크 공간구성

체험공

방

돌봄
협동
조합

식당

소극장
육아
협동
조합

카페

김치 공
방

육가공 
공방

수산물 
공방

견과류 
공방

반찬 공
방

화장품 
공방

세제류 
공방

생활
용품

옹기 공
방

가공지원센터

공동물류센터

로컬
푸드
기업

헬스장

어린이집

지원시설

지원시설

리빙랩

생협 연구소

창업
공간

창업
공간

창업
공간

창업
공간

창업보육센터

사회적경제

② 방안 2: 생협 컨소시엄 농공단지 유치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생협의 경우, 생협간 연계협력, 즉 컨소시엄으로 농공단지 조성

하도록 지원·추진한다. 생협은 호혜와 연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조직(기업)으로, 

생협간 연계협력은 일반기업간 연계협력보다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두레생협 및 지역생협 

등을 대상으로 6차산업형 농공단지에 대한 의견수렴 및 참가의사 타진 후, 참가의사가 있는 

생협의 컨소시엄 구성한다.  

최근 두레생협, 행복중심 생협의 경우 공동 물류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충남에 유치하여 관련 기업을 집적시키는 방안 고민 필요하다. 유치대상 기업으로 여러 생협

에 납품을 하는 생산지(공장)를 집적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1

 

품목 회사명 납품생협명 비고

라면 ○○식품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3생협

과자 빵
○○밀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3생협

산○○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3생협

냉동피자 ○○밀 두레, 행복중심 2생협

플레이크 ○○바이오푸드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3생협

가루식품 ○○식품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3생협

떡 ○○풀무 두레, 행복중심 2생협

두부
○○알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3생협

○○식품 두레, 행복중심 2생협

닭,오리, 육가공 ○○생활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3생협

드레싱,  소스
○○정성 두레, 행복중심 2생협

○○식품 두레, 행복중심 2생협

밑반찬 ○○에찬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3생협

<표 62> 생협 공통 납품 제조업체 현황

  

③ 생협유치형 농공단지 추진시의 고려사항

생협유치형 농공단지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방식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집적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협동’이라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발굴한다.  

  ․ 생협 취급물품 중 납품처가 같은 물품의 생산공장의 집적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추진 

  ․ 생산제품에 대해 새로운 브랜드(예 ‘충남×생협’제품)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시장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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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투자는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협의를 추진한다. 신협 등 협동조합은행의 경우 

사회적경제와 연대협력 수요 및 요구가 있으나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 충남도 등과 중재를 통한 매칭투자 등을 고려필요

  ․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 

 아이쿱의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시사점중 지역사회기여는 가장 크게 지자체 및 지역

사회에 어필하는 요소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추진한다.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추진

  ․ 지역사회서비스(예를 들어 영화관운영, 카페운영) 및 단지 내 지원서비스를 충남 사회

적경제기업이 담당

  ․ 이러한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단지내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 및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충남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추진

 농공단지는 제조업체의 집적화모델에서 벗어나 공동개발 및 사회혁신의 거점모델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리빙랩(Living Lab)22)을 추진한다. 

  ․ 리빙랩과 같은 공동개발공간에서 생협관계자·충남사회적경제기업가 등 포함, 지역의 

다양한 계층 및 니즈가 반영

  ․ 이는 시장의 필요에 기반한 단순한 상품과 서비스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필요에 

기반한 상품과 서비스로 확대하여 사회혁신의 거점공간으로 확장

  ․ 최근 국민생활연구 및 사회기술연구 등 도내외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 모델 

구축가능

22)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윌리암 미첼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 과학기술이 과학자의 능려과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공급

자중심의 결과물로, 갈등, 안전, 환경 등 지역과 사회문제와 유리된 것에 대해,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과학기술이 필요하며 

리빙랩(Living Lab)을 주장한다. 리빙랩은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주체가 되어 과학기술

을 실험하고 탐색하는 장을 말한다. 유럽 등 54개국 766개의 리빙랩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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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협유치형 농공단지 개발 방식

일반적으로 농공단지 개발은 3가지의 개발방식, 즉 ① 공영개발방식, ② 민간개발방식, 

③ 합동개발방식을 상정한다. ① 공영개발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공기업 등이 주체가 

되는 개발방식으로, 장점으로 지자체 등의 공신력 담보로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마찬

가지로 이윤동기 부재로 인한 비효율 증대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외부 및 내부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대응 능력저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②민간개발방식은 민간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이 사업추진 방식으로, 계획입안에서부터 

투자비용 전액 자체조달하며, 제반시설의 건설, 운영, 유지, 보수까지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민간중심으로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가 용이하고, 민간경영 노하우 도입으로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수익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의 경우, 추진

자체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수익이 가능한 부문개발은 용이하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개발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개발이익이 민간개발자에 독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③합동개발방식은 공공부문(1섹터)과 민간부문(2섹터)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사업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제3섹터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 개발방식은 공공과 민간의 장점활용이 가능하다. 

즉 공공부문이 가지는 공신력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민간의 자금과경영노

하우, 전문인력 등 활용할 수 있어 ①, ② 방식의 장점을 채택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역할분담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업추진 주체의 

불명확성과 그로 인한 책임성의 모호성이 가장 큰 단점이다. 또한 공공 또는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며, 상충되는 의사결정시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개발방식 중 고려될 방식은 ②민간개발방식으로, 생협단독 및 생협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생협의 필요에 맞춘 개발을 통해 민간역량을 

최대한 발휘케 하고, 민간개발방식의 단점인 종합적인 개발추진 및 개발이익의 독점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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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확인한 것처럼, 협동조합의 원칙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성방식은 충청남도 및 시군 등 지자체와 함께 TF 및 마스터플랜 작성시 

합의하여, 민간역량이 발휘가 될 수 있는 조성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도출이 필요하다.  

 (4) 생협유치형 농공단지 운영 체계(안)

단지는 조성 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 주요한 생협연합회 및 컨소시엄으로 진행되기에 협동

조합 운영원리가 적용된 조성 및 관리운영이 가능하다. 운영주체는 생협연합회 및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00생협 농공단지 운영협의회(가칭)’로 운영한다. 

운영은 운영협의회 등 운영주체 주도로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토대로 단지를 

운영하도록 한다.

「생협단지 조성계획」

생활협동조합
농공단지

생협 농공단지 운영 모델(안)

생협

연합회
생산자

연합회

6차산업화

기업

소비자

연합회

금융 기관

공공

지역사회

행정지원
예산지원

자금조달

자금상환

사회서비스 제공

로컬푸드공급

민간금융

충남신보

신협

충남연구원

계획수립지원

사회적경제연
구센터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

기업

 컨설팅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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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 계획은 공간배치, 여가시설 등 실제로 사용하는 입주기업을 주도로 수립하게 하며,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행정 수요 등은 공공기관에서 지원한다. 구체적인 운영규약 

등은 생협연합회 및 입주기업간 내부 합의 절차를 거쳐 규정하도록 한다. 

단지는 협동조합의 원리인 협동조합간 협동, 지역사회의 기여를 염두해 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특히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지역사회 주체(지역주민, 협의기구 등)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역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지역사회 주체로부터 발굴·

제안된 사업들을 농공단지의 주요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충청남도 및 시군 등은 농공단지의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생협 및 단지 

운영협의회 등은 정책제안 및 공익사업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농공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 민간금융, 사회투자 등 다양한 사회투자 주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생협 및 생협 컨소시엄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5) 농공단지 구축을 위한 추진절차

 

농공단지 구축을 위한 절차는 충청남도와 생협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선정한다. 

입주기업은 생협의 자회사 또는 납품업체 등 생협관련 입주기업, 인근 6차산업,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절차가 끝나면 선정업체를 중심으로 단지 운영 

협의체 구성하고, 단지 조성․운영 실행계획 수립한다. 이 후 단지 조성을 진행한다. 이하는 

농공단지 구축절차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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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내   용 담당(지원)

∙충청남도- 생협(단일/컨소시엄) 업무협약업무협약

추진단 구성

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도/시군 공무원, 생협, 전문가 등으로 구
성된 실무 추진단 구성

입주기업 선정

단지 운영
협의체 구성

투자입지과
생협

투자입지과
생협

∙생협파크 조성계획 수립

∙생협 입주기업 
∙인근 지역 사회적경제, 6차산업화, 청년

창업 대상 기업

투자입지과
생협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생협 입주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으
로 구성된 운영 협의체 구축

생협

단지 조성·운영 
실행계획 수립 ∙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관계생협
투자입지과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단지 조성 ∙착공
∙기업 입주

투자입지과
생협

운영 모니터링 ∙단지 운영 모니터링
∙시설 및 운영 관리

생협
투자입지과

투자입지과
해당시군

 

   (6) 사업 추진체계

단지 조성은 충청남도의 주무부서인 투자입지과(국방산단팀)가 총괄하는 가운데, 사업추진

주체와 긴밀한 협업 추진한다. 유관 부서인 사회적경제팀과 농촌산업팀은 각 관리 대상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기존 시책의 단지 내 투입을 고려한다. 충남연구원의 산하 조직인 사회

적경제연구센터는 단지 조성 방안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며, 6차산업화지원센터와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여 단지조성과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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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직명 주요 역할

충청

남도

투자입지과

(국방산단팀)

- 단지 조성 총괄

- 시범사업 운영

- 지원사업 기획․공모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독려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과 협업단지 연계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 6차산업화 인증기업 참여 독려

- 두레기업 참여 독려

- 6차산업화 지원사업과 협업단지 연계

시군 해당시군(담당부서) - 단지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충남

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 단지조성 연구․기획

충남6차산업화지원센터
- 6차산업화 인증기업 참여 지원

- 관련 지원 사업 연계

중간지원

조직

○○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

- 로컬푸드 연계 지원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단지조성 관련 컨설팅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

- 로컬푸드 연계 지원

민간

사업체

- 사업 실무 추진

- 입주기업 유치

- 운영 모델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 체험프로그램 운영

- 지원서비스 제공

입주기업 - 자본 투자, 운영규칙 수립

<표 63>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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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추진시 한계와 고려점

생협유치를 통한 농공단지 조성방안은 아이쿱생협의 구례자연드림파크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농공단지의 지역사회연계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본 연구의 지향점인 새로운 농공단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

유치 및 생협관련 생산공장의 대규모 이전 등 선결과제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살림의 

경우,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와 단지조성협약 전단계까지 이르렀으나 자본유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사업추진을 못하였다. 그러므로 자본조달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협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한 자금조달 

시스템 등을 제안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매칭투자와 같은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협단독 유치방식이 아닌 경우, 즉 컨소시엄 방식은 각 생협간의 이해관계 해소가 선

결문제이다. 생협에 따라 필요시설과 불필요 시설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차이의 해소 

등을 적절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의 원활히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성계획 수립에 있어서 각 당사자 이해를 

기초로 한 단지조성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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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안) 대형 생협 유치 (2안) 생협 컨소시엄 유치

대상

주체
· 한살림·아이쿱 생협 연합회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품앗이마을 사회

적협동조합  

유치 

시설
· 생산공방, 물류센터, 체험시설 ·물류센터

대상 

지역

·청양 정산2 특화농공단지

·옥호 식품특화농공단지

·청양 정산2 특화농공단지

·옥호 식품특화농공단지

·서천 김가공 특화단지

추진

절차

  한살림 생협 유치 계획 수립

  한살림 실무자 대상 업무협의

한살림 유치계획 확정 

대표자 간 업무협의

도-한살림 MOU 체결

생협 컨소시엄 수요 파악

생협 관계자 대상 업무협의

생협컨소시엄 유치계획 협의

대표자 간 업무협의

도-생협컨소시업 MOU 체결

고려

사항

- 중앙정부/도/시군 차원의 인센티브 체계 

구체화 필요

- 한살림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고민 필요

- 한살림 생산공장의 특성상 지역사회에 

토착된 기업이 많은 만큼 비교적 지역기반

이 약한 기업을 중심으로 유치방안 검토 

- 최근 두레생협, 행복중심 생협 등에서 공

동물류센터 설립을 검토중

- 물류센터의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도/시

군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물류센터 유치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집

적방안 검토 필요

<표 64> 생협 유치를 통한 농공단지 조성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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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컬푸드 기반 농공단지 조성 방안

(1) 추진 배경 및 방향

① 특화농공단지의 현황 및 문제점

충청남도내 특화농공단지는 6개의 단지로, 기 조성되었거나 신규 조성 중에 있다. 현재 신규 

조성중인 단지는 홍성군의 광천김특화단지, 서천군의 서면특화단지, 금산군의 인삼약초특화 

단지, 논산시의 강경 농공단지이다. 청양군의 정산2 특화농공단지, 당진시의 옥호지구 특화농

공단지는 신규조성 예정이다.  

특화농공단지는 농공단지의 정책목표인 농어촌의 소득증대 및 지역특산물의 가공생산을 

위해 지역특산물 활용을 목적으로 한 농공단지로, 일반·전문단지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조성

비지원이 있다. 충청남도 역시 중점추진과제로 특화농공단지 육성을 제1과제로 지정하여 꾸준히 

지원하여 왔다23). 그러나 특화농공단지의 목적과 조성·운영에 있어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입주업체의 선정, 지리적 조건의 불리성 등으로 인해 미분양 부지가 장기간 방치된 

특화농공단지가 존재하며, 특화농공단지의 정책목표인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생산 및 

운영하는 단지로는 성과가 높지 않고 기존 일반단지의 현황과 비슷하게 단순 생산시설의 집적

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지역사회 기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전략으로서의 로컬푸드 기반 농공단지 조성

현재 충남은 농산물 유통구조의 불합리가 노정되어, 충남지역의 식품순환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꾸준히 제안되어 왔다. 충남의 농산물은 농산물 유통의 관외 유출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역 유통시장의 미형성에 기인하며 일단 지역 외로 유출되었다가 재 유입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충남지역의 자체 식품순환체계를 위한 물류·유통·소비구조가 구축이 되어야 

부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농식품 판매의 부가가치 증대가 가능하다. 로컬푸드는 인접지역 

23) 충청남도 농공단지 종합관리지원계획(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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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농식품을 의미하며, 로컬푸드가 활성화 된 지역식품체계를 

지역순환식품체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로컬푸드 기반의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충남의 

독자적인 식품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충청남도의 독자적인 식품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및 조정기능이 

전제조건이다. 현재 충청남도는 농식품의 생산량이나 종류에 있어서 품목별로 불균형하며 

지역별 특성화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광역 차원의 통합적 조정 기능은 없는 상황이다. 

통합적 조정 기능은 지역 내 품목간 교류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외부 반입 등을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통합 물류시스템 구축이 전제조건이다. 

통합물류시스템은 학교급식, 내식, 외식 등 유통 특성별로 맞춤형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데, 

충청남도 차원의 물류지원센터, 가공지원센터, 유통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로컬푸드기반 농공단지내 이와 같은 센터를 설치하여 추진함으로써 통합물류와 함께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대도시 소비시장 협력모델 구축

 농공단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대도시 소비시장과의 연계가 반드시 조성 이전 단계에

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충남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

별자치시가 주요 소비시장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시 소비시장은 ‘서울시 먹거리 종합 마스터 플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사업과의 연계가능하며, 대전광역시는 품앗이마을 사회적협동조합, 한살림 생활협동조합 

등의 생협매장과 사업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학교급식과도 연계하여 소비시장을 확장한다.  

비단 소비시장은 로컬푸드 등 농산물·가공품의 납품·판매에 그치지 않고, 로컬푸드 농공단지의 

체험프로그램도 가능하다. 대전·세종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생협조합원 및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여, 현장 중심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연계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내 기업의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레스토랑, 체험 프로그램, 창작, 교육 등 복합 시설이 함께 집적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 유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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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로컬푸드기반 농공단지 조성 대상지 검토

이에 기존 미분양 단지나 신규 조성 예정인 특화농공단지를 지역사회의 생산물을 가공, 

체험까지 이르는 6차산업형의 로컬푸드 농공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내의 특화농공단지 및 미분양단지 중 조성가능한 대상지는 기존 미분양 단지 

3개소와 신규 조성 예정지 2개소가 있다24).   

3개소의 미분양 단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논산시에 위치한 강경 농공단지는 한미식품이 

개발한 단지로 유부, 곤약 등 식품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분양 부지 규모는 

크지만 개발자인 한미식품의 협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분양 부지는 당초 한미식품 관련사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입주가 지연 중에 있다. 단지로 조성할 경우 

한미식품의 협조가 관건인데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계룡 제1농공단지는 음식료품 제조업 2개가 입주해 있는 단지로 현재 미분양 부지는 

124,081㎡에 달하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6차산업화 기업이 매우 적은 곳으로 조성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산군의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는 인삼 특화 단지로서 현재 미분양 부지는 50,439㎡ 

로 대규모이나, 단지 조성을 추진할 만한 주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양군에는 청양알프스

마을과 같은 대규모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지해 있고, 관련 활동이 비교적 양호한 만큼 이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신규 조성예정지는 정산2농공단지등 2개소이다. 청양군의 정산2농공단지는 신규 조성예정에 

있는 단지로 식품제조업으로 특화할 계획이며, 부지는 191,260㎡에 달한다. 당진 옥호식품특화

농공단지는 신규 조성 예정 중인 단지로 당진식품특화사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식품제조업체

들이 집적할 계획이다.  

당진 옥호식품특화농공단지는 신규 조성 예정 중인 단지로 당진식품특화사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식품제조업체들이 집적할 계획인 만큼 조성단계에서 6차산업화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된다. 특히 당진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6차산업화 기업이 비교적 양호한 곳이며, 

당진 식품농공단지 사업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타 단지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추진이 가능하다. 

24) ‘제4장 농공단지 활용가능성 및 입주수요 검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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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단지명 특화분야

미분양 

부지
접근성

분양가

(㎡)
주요 특성

논

산
강경 농공단지 식품제조업 46,508㎡

국도 연접

강경역
61천원 유부, 곤약 

계

룡
계룡제1농공단지 음료제조업 124,801㎡

호남고속도로 

연접
326천원 친환경 도시

당

진

옥호 

식품특화농공단지
식품제조업 213,342㎡ 고속도로 180천원

당진식품특화

사업협동조합

금

산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인삼약초

음식료품 
50,439㎡ 금산IC 194천원 인삼 특화

청

양
정산2농공단지 식품제조업 191,260㎡ 청양IC 128천원 친환경

<표 65> 특화농공단지 중 조성 가능 대상지 검토(안)

(2) 세부 추진방안

① 방안 1: 로컬푸드 사회적경제기업 집적을 통한 조성 

우선 로컬푸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집적

을 통해 농공단지 조성을 검토한다. 본 농공단지는 로컬푸드 사회적경제기업의 집적과 함께 

충청 광역권 물류·유통지원센터, 가공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충청남도 각 시군의 로컬푸드가 

집결하는 충청남도 로컬푸드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한다. 단지의 입지는 충남지역과 대전, 세종

을 연결하기 좋은 입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인근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물류 및 유통지원센터, 로컬푸드 기업을 중심으로 식품가공기업, 로컬푸드 체험 

공방, 로컬푸드 레스토랑 등이 입주하여 로컬푸드로 특화된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다. 로컬푸드에 관한 홍보와 전시, 체험,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며, 이를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돌봄과 보육,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 등 사회서비스 시설도 입주하여 단지 내부 및 인근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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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농공단지

6차산업형 로컬푸드 농공단지 조성(안)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군

○○군

○○시

○○군

○○시

○○군

농산물

학교급식 연계

생협 매장 연계
학교급식 연계

학교급식 
연계

6차산업화기

업

물류·유통

지원센터

가공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기업
농산물

② 방안 2: 신규조성 예정지의 사업주체와 연계한 농공단지 조성

기존 사업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로컬푸드 단지 브랜드화>,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모델 정립>, <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로컬푸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예를 들어 당진 식품특화농공단지 사업협동조합은 

약 85개의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식품 연구소, 공동 물류 시설 등이 집적된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주체의 협의를 통해 로컬푸드 관련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가칭) 당진 로컬푸드 파크> 등의 브랜드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계획은 개별기업의 집적만을 고려하고 있는 모델로 6차산업화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농수산물 활용 기업 유치>,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모델 정립>, <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등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기존 사업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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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치 업종인 떡, 빵, 과자, 면 등 제조업의 경우 지역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만큼 입주시 

운영 규정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이는 단순히 지역 농산물의 활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의 브랜드를 로컬푸드 또는 지역공헌 단지 등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추진한다. 

구분 업종명

식품 제조업/가공업
떡류 제조업, 빵류 제조업, 과자류 제조업, 면류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육류 가공업, 어류 가공업,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과실 및 채소 가공업, 비알콜 음료 제조업

관련 업종(포장, 사료)
C/T BOX, 옵션인쇄, 비닐박스(고주파), 스티커 인쇄, 플라스틱 사출 
제조

지원시설 입주 식당, 휴게소, 기숙사, 문구, 철물공구, 통신, 오락

<특화단지 유치 업종>

<표 66> 당진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 계획(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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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모델 구축 방안

공통된 목표 없이 식품기업들이 입주할 경우 체험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관심이 없는 만큼, 다음과 같이 입주 단계에서부터 운영 모델을 명확히 한다. 단지의 조성 

단계에서 사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식품기업, 지원기업, 연구소 등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지 운영 규정을 수립하며, 규정은 로컬푸드 농공단지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구체화된 조항으로 구성한다. 

<로컬푸드 농공단지의 기본 원리>

① 농공단지는 입주기업 간 상호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운영

② 농공단지 내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하여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극장, 공방, 숙박시설, 

레스토랑, 교육, 돌봄 등 복합 단지로 조성

③ 입주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생산, 공동유통, 공동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집적의 

경제를 극대화

④ 그동안 지역사회와는 동떨어진 농공단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 긴밀하게 밀착된 

단지로 조성.

위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로컬푸드 농공단지로서 운영모델’을 구체화한다. 생산-가공-

유통-체험으로 이어지는 단지 내 운영체계 구축은 사업협동조합에서 총괄 관리하되, 체험 및 

지원 시설 등의 운영은 각기 특화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구분 업종명

사업주체 ․ 단지 총괄 관리(시설, 입주기업 애로, 컨설팅 등)

식품 제조업체 ․ 생산 시설 견학, 체험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 투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식당, 기념품 판매 등

<표 67> 특화농공단지 중 조성 가능 대상지 검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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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내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제조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카페, 체험, 창작, 육아, 돌봄, 

청소, 경비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단지 내 지원 서비스에 적극 참여

한다면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당진시 내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36개로 

다양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업들이 집적해 있으며, 이외에도 마을만들기, 청년창업 등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존재한다. 이들 기업은 각기 고유한 체험프로그램, 교육, 시설관리 등의 

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단지 내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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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절차 

농공단지 구축을 위한 절차는 충청남도와 농공단지 개발사업 주체간 MOU 체결을 시작으

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한다. 개발사업 주체는 실질적으로 추진할 

역량과 목적을 가진 농공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유치·공모한다. 입주기업은 로컬푸드 관련기업

과 함께 가공을 비롯한 체험·레스토랑·공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기업 심

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미분양시에는 지속적으로 기업공모를 추진한다. 

선정된 업체를 중심으로 단지 운영 협의체 구성하고, 단지 조성․운영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사업절차 내   용 담당(지원)

∙충청남도-시군-사업주체 업무협약도-사업협동조합
업무협약

추진단 구성

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도/시군 공무원, 사업협동조합, 전문가 등
으로 구성된 실무 추진단 구성

입주기업 유치 공모

입주기업 선정

단지 운영
협의체 구성

투자입지과

투자입지과

∙로컬푸드 농공단지 조성계획 수립

∙입주기업 유치 공모
∙기업 참여 홍보

투자입지과

∙심사위원구성, 결과공표 및 통지 투자입지과

∙입주기업 등으로 구성된 운영 협의체 구축 사업주체

단지 조성·운영 
실행계획 수립 

∙입주기업의 협의에 기반한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협의체
투자입지과

지속적 입주기업 
모집 ∙분양 미완료시 지속적으로 기업유치 투자입지과

단지 조성 ∙착공, 기업 입주 투자입지과

운영 모니터링 ∙단지 운영 모니터링
∙시설 및 운영 관리

투자입지과

투자입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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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 추진체계

단지 조성에 있어 충청남도의 주무부서인 투자입지과(국방산단팀)가 총괄하는 가운데, 사업

추진주체와 긴밀한 협업 추진한다. 유관 부서인 사회적경제팀과 농촌산업팀은 각 관리 대상기

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기존 시책의 단지 내 투입을 고려한다. 충남연구원의 산하 조직인 

사회적경제연구센터는 단지 조성 방안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며, 6차산업화지원센터

와 협업하여 단지조성과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다. 

내

용
조직명 주요 역할

충

청

남

도

투자입지과

(국방산단팀)

- 단지 조성 총괄

- 시범사업 운영

- 지원사업 기획․공모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독려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과 협업단지 연계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 6차산업화 인증기업 참여 독려

- 두레기업 참여 독려

- 6차산업화 지원사업과 협업단지 연계

시

군
해당시군(담당부서) - 단지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충

남

연

구

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 단지조성 연구․기획

충남6차산업화지원센터
- 6차산업화 인증기업 참여 지원

- 관련 지원 사업 연계

중
간
지
원
조
직

○○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

- 로컬푸드 연계 지원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단지조성 관련 컨설팅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

- 로컬푸드 연계 지원

민

간

사업주체

- 사업 실무 추진

- 입주기업 유치

- 운영 모델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 체험프로그램 운영

- 지원서비스 제공

입주기업 - 자본 투자, 운영규칙 수립

<표 68> 로컬푸드기반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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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추진시 한계와 고려점

충청남도 식품순환체계 구축 구현을 위한 로컬푸드 기반 농공단지 조성방안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서 주요한 농공단지 모델로서 위치한다. 로컬푸드 기반 농공단지 조성방안의 실질화

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로컬푸드의 현황(품목, 시기, 양, 생산자 등) 파악

이다. 이 현황을 통해서 실제 로컬푸드 기반 농공단지 조성가능한 원자재가 확보할 수 있는지

를 알아야 한다. 만약 전제한 로컬푸드의 기반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책을 고민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충남의 15개 시군 로컬푸드의 통합물류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로컬푸드를 생

산하는 생산자(협동조합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소농기반 로컬푸드의 경우 이해당

사자가 많으므로 섬세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의 이해 및 원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기존 사업주체와 연계한 농공단지 조성의 경우, 지역사회 기여 등 가치추구와 

영리추구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기존 사업주체의 경우 영리를 최우선 가치를 두나 로컬푸드

(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사회적가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실제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초기단계부터 사회적경제의 이해교육,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선진지 견학(구례자연드림파크 등)

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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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안) 충남 식품순환체계 구축 기반형 (2안) 특화농공단지 사업주체 활용형 

대상 

주체

·품앗이 마을 사회적협동조합

·HAPPY BRIDGE 협동조합

·당진 옥호 특화농공단지 사업협동조합  

·서천 김특화농공단지 협의체

유치 

시설
·가공시설, 체험시설 등 ·식품기업, 체험시설, 지원시설 등

대상 

지역
·청양 정산2 특화농공단지

·옥호 식품특화농공단지

·서천 김가공 특화단지

추진

절차

충남 식품순환체계 구축 계획 수립

로컬푸드 사회적경제기업 업무협의

로컬푸드 단지 조성계획 수립

대표자 간 업무협의

도-품앗이 마을 MOU 체결

특화농공단지의 6차산업화 계획 수립

도-사업주체간 업무협의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대표자 간 업무협의

도-사업주체간 MOU 체결

고려

사항

- 충남 광역 차원의 식품순환체계 구축

과 연동한 로컬푸드 단지 조성

- 이를 위해 충남 물류·유통지원센터, 

가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필요

-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도내 로컬푸드 

기업이 집적하도록 유도

- 당진 옥호 식품특화농공단지의 조성 

단계에서부터 6차산업형 모델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

- 기존 특화농공단지 중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곳과 협의하여 6차산

업형 모델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표 69> 로컬푸드 농공단지 조성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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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공단지 휴·폐업 시설을 활용한 협업단지 조성

(1) 추진 배경 및 방향

① 농공단지의 휴·폐업 시설의 활용 검토 

충남 농공단지 휴·폐업시설은 2015년 현재 19개소에 달하지만 신규 입주 및 임대 수요가 

없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공단지 내 휴·폐업 시설이 많은 단지는 공주 검상농공

단지, 홍성 광천농공단지, 부여 은산농공단지, 공주 장기농공단지, 홍성 결성농공단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주 장기농공단지 내 한독옵텍 휴·폐업시설은 5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으나 

마땅한 활성화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휴·폐업 시설은 농공단지를 낙후지역 또는 우범지역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한다. 20년 이상된 농공단지 내 휴·폐업시설은 

대부분 기반시설이 낡아 보수와 시설교체가 시급하고 일부의 경우 주진입도로 부재 등 교통 

불편까지 겹쳐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매 및 임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휴·폐업 시설의 활성화에 

있어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매 및 임대 방식이 더 이상 적용이 어려운 만큼, 지역 기반 

경제 주체들이 집적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휴·폐업 시설을 활용한 조성 사례>

❍ 스페인 빌바오 사회혁신파크 

   - 빌바오시가 주도하여 공공기관 형태로 설치하였으며, 옛 타이어 공장 지대와 폐 선박을 리모델링

   -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조직에 사무실을 대여하고 자원을 연계

❍ 뉴욕 브루클린 파이오니아 웍스

   - 브루클린 레드훅 지역 내 비영리 재단으로 시작하였으며, 과거 대형 공장 건물을 개조하여 조성

   - 레지던스, 전시회,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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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휴·폐업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소유주/이용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

휴·폐업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도내 휴·폐업 시설 46개를 대상으로 면적(㎡), 임대

/매매 비용(천원/㎡), 추후 활용 계획 등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소유주/이용자 대상 조사 

실시하였다. 

구분 주요 지표

휴·폐업 

시설 활용

가능성 조

사

휴·폐업시설

기본 현황 

-건축 연도

-소유주

-면적(㎡)

-폐업사유

건물 활용

가능성

-희망하는 임대 또는 매매 가격(천원/㎡)

-임대기간

-임대 시 리모델링 가능 여부

-사회공헌 지원 계획

-향후 건물 활용 계획

입주기업 

수요조사

농업․제조업체 

대상

-향후 공장 이전 및 확장 계획 여부

-휴·폐업시설 임대 및 매매 가능 여부

-희망 부지면적 규모

-적정 분양가격 정도

-최대 투자가능 금액

서비스업체 대상

-향후 사무실 이전 및 확장 계획 여부

-휴·폐업시설 임대 및 매매 가능 여부

-희망 부지면적 규모

-적정 분양 및 임대 가격 정도

-최대 투자가능 금액

공통 사항

-유관 기관 또는 기업과 공동입주 희망 여부

-협업 희망 분야

-희망하는 지원 사업

-기타 애로사항

<표 70> 휴·폐업시설 조사 지표

조사에 따르면 도내 휴·폐업 시설은 2016년 현재 공주 검상농공단지 7개소, 홍성 광천농공

단지 7개소, 부여 은산농공단지 5개소, 공주 장기농공단지 3개소, 홍성 결성농공단지 3개소, 

보령 웅천석재 농공단지 2개소 등 총 46개소가 존재한다. 이중 공주 1개소, 서천 3개소, 홍성 

3개소의 휴·폐업시설이 현재 방치되고 있으며, 서천 장항원수농공단지(34,510㎡)와 홍성 은하

농공단지(91,128㎡)는 대규모의 시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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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단지명 특화분야 건물 면적 소유주 접근성 주요특성

공
주 장기농공단지 음식료업, 

섬유, 화학 등 10,990 한독옵텍

국도 
36호선, 
국도 
40호선

휴·폐업시설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서
천

장항원수농공
단지

자동차 부품, 
동물용의약품 

등
34,510㎡ 동일방직

서천IC 
15분 
거리

대형 시설로 
대체입주 어려움
현재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매각 추진

서
천

장항원수제2농
공단지

동불용사료, 
금속제조업 등

2,002㎡
1,074㎡

성현기업사
형제산업

서천IC 
15분 
거리

형제산업 경매 
진행 중

서
천 종천농공단지 합성수지, 

기계장비 등 9,146㎡ 한국
기전공업

서천IC
5분

대체입주 고려

홍
성 구항농공단지 전기전자, 

석유화학
7,355㎡
(2개소)

홍성IC 
15분 협의회가 활성화

홍
성 은하농공단지 전기전자, 조립 

금속 등
91,128㎡
(1개소)

광천IC 
5분 대규모 시설

홍
성

결성전문
농공단지

자동차 및 
전기전자 등 3,089㎡ 우림산업 홍성IC

5분
자동차 제조업 

특화

<표 71> 주요 휴·폐업시설 현황

③ 협업단지 조성을 위한 원칙 정립

휴·폐업 시설 활용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성 시 고려해야 할 7대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는 협업단지의 조성 목적인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 지역기반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

했을 때 조성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기본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 원칙으로 

지역사회 기반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 

인큐베이팅 관점의 지원, 운영 주체의 협동조합화 등 아래와 같이 7대 원칙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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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단지 7대 기본 원칙(안)

 ▸ 사회적경제, 6차산업화, 청년창업 등 지역사회 기반의 기업을 중심으로 조성

 ▸ 생산·가공만이 아닌 카페, 레스토랑, 창작, 체험, 교육, 돌봄 등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

 ▸ 휴·폐업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단기적 성과보다는 입주기업을 육성․보육한다는 관점

에서 조성 

 ▸ 단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입주기업들이 협의체 또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규정

 ▸ 단지의 조성에 있어 입주기업 협의체 또는 협동조합이 조성․운영 계획 수립을 주도

 ▸ 빠른 사업 추진보다는 입주기업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

 ▸ 일률적인 방식의 조성(운영)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조성(운영) 모델 정립 

  (2) 세부 추진방안

휴·폐업 시설의 활용은 소유주의 향후 계획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임대(20년 이상) 및 매매를 가정하면, 휴·폐업시설의 규모 및 사업방식에 따라 ① 인큐베이팅 

협업단지, ② 커뮤니티 사업 기반 협업단지로 검토할 수 있다.  

① 인큐베이팅 협업단지 조성방식 

인큐베이팅 협업단지 조성은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휴·폐업 시설의 리모델링 비용 및 운영

비를 지원하고, 입주기업은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형 휴·폐업 시설의 경우 리모델

링비용 등 초기비용이 높은 단지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협업

단지 입주를 고민하는 소기업의 창업 및 입주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기업의 창업 

및 입주의 경우 리모델링비용 등 기업의 여력이 상이한 만큼 초기 휴·폐업 시설의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조성단지 인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기업가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무실 등 단순 공간임대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입주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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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커뮤니티 사업 기반 협업단지 조성방식

이 방식은 유사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또는 협의체에서 리모델링 및 임대(매입) 비용을 

자부담하고,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는 장비 구입, 홍보, 행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방식은 

앞선 방식과는 달리,  지역사회 주체들의 자발적인 조성을 통해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주체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휴·

폐업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이 지체될 수 있다. 

③ 사회적경제방식 운영규정의 명시화

협업단지 조성에 있어 시작 단계에서부터 참여기업이 협의체 또는 적극적으로 협동조합화

하도록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큐베이팅 협업단지의 경우, 초기비용 등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협업단지의 의도와는 달리 단순 임대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해당 휴·폐업 시설을 활용하는 협업단지 구성의 기본 원칙을 시작 단계에서부터 

공유하고, 상호 협의와 협력에 기반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하려는 

기업이 모두 관계성이 없는 개별 기업일 경우 이러한 협의체 또는 협동조합화를 반드시 할 수 

있게 하며, 협동조합이나 협의체로 들어온 기업은 단지의 기본원칙을 규정에 명시하도록 유도가 

필요하다. 

구분 인큐베이팅 협업단지 커뮤니티 개발형 협업단지

개발

방식

도(시군)에서 휴·폐업 시설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며, 이외의 운영비 및 임대료는 입주기업이 충당

입주기업이 휴·폐업 시설의 리모델링, 임대료 등을 

부담하며, 도(시군)는 행정 지원, 지원사업 등 수행

공간 대형 휴·폐업 시설 소형 휴·폐업 시설

추진

재원

리모델링 공공 리모델링 민자

운영(임대료 등) 민자 운영(임대료 등) 민자

장비 공공, 민자 장비 공공, 민자

장점
‧ 영세한 지역사회 기반 기업의 참여 가능
‧ 효율적인 사업 추진 가능
‧ 인큐베이팅 정책 목표 실현 가능 

‧ 민간 주도에 따른 지속가능성 확보
‧ 민간의 협력에 기반한 운영 가능
‧ 다양한 창조적 운영 모델 창출 가능

문제점
‧ 공공주도에 따른 형식화 우려
‧ 단순 창업보육센터화 우려
‧ 민간의 주도성 저해

‧ 지역사회 기반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사업 참여 어려움

‧ 휴·폐업 시설이 일부 기업에 사유화 우려

<표 72> 휴·폐업 시설 활용형 단지 유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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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업단지 운영모델(안)

① 운영주체 

 협업단지는 조성 단계에서부터 입주기업 협의체 또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한다. 

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충남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컨설팅 지원한다. 

② 운영방식 

 운영주체 주도로 협업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토대로 단지를 운영하도

록 한다. 

 조성 계획은 휴·폐업 시설의 리모델링 디자인, 공간배치, 여가시설 등 실제로 사용하는 

입주기업 협동조합을 주도로 수립하게 하며,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행정 수요 

등은 공공기관에서 지원한다.  

 운영시 필요규정에 관해서는 입주기업 협동조합의 내부 합의 절차를 거쳐 임대료 배분, 

사무실 배치, 협업사업 운영 방식, 지역사회 기여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한다.

③ 협업단지 거버넌스 구축 

 공공기관(충남도, 시군)은 협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시책 사업 투입, 행정적 지원을 하며, 

협업단지 협동조합은 정책제안 및 공익사업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협업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 민간금융, 사회투자 등 다양한 사회투

자 주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협업단지 협동조합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하다. 

 협업단지의 원칙인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지역사회 주체(지역주민, 협의기구 등)들은 

적극적인 지역 수요를 제안하며, 협업단지 협동조합은 이를 반영한 지역사회공헌사업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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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계획의 개요 단지 조성의 배경, 목적 등 개요 작성

2. 단지 조성 계획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방향, 공간 활용 방안, 공간별 주요 기능, 

외부경관 조성 등

3. 단지 운영 계획
협동조합 운영 규정, 임대료 산정, 입주기업 관리, 협업사업 운영, 

시설 관리, 지역사회 기여 등 

4. 사업추진체계
입주기업별 역할,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계획 등
5.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
재원 조달, 운용 계획 등

<표 73> 협업단지 조성/운영 계획 주요 내용

「협업단지 

조성·운영계획」

협업단지 

협동조합(협의체)

협업단지 조성 및 운영 모델(안)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6차산업화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두레기업

청년

창업

사회투자

공공

지역사회

정책제안

충남도청

시군청

시책 투입

행정 지원

자금조달

(무이자 등)

자금상환

사회서비스 제공

수요제안

민간금융

사회투자

공공

지역주민

협의체
중간지원조직

컨설팅, 지

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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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업단지 조성 시범사업 실시

협업단지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단지는 상기 수요조사를 통

해 실제 활용 가능한 휴·폐업시설을 선정하며, 가급적 수요와 공급이 많은 곳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예를 들어 공주시에 위치한 장기농공단지 및 한독옵텍 휴·폐업시설 등은 우선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협업단지 입주기업은 지역기반의 단지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6차산

업화기업, 청년창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

으로 모집한다. 

구분 특성

사회

적경

제

기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에 기여

협동조합
협동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공

헌에 기여

자활기업  자활자의 재활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마련

6차

산업

화

두레기업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6차 산업화를 이루려는 마을단위 주민

6차산업화

인증기업

농촌의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에서 가공․서비스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우량기업
제조ㆍ가공, 유통ㆍ판매 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6차산업화

를 이루려는 농식품 기업

청년창업․창작 창업활동을 준비하거나 소규모 창작활동을 하는 청년기업이 해당

<표 74> 모집 대상 범위

 (5) 협업단지 구축을 위한 추진절차

협업단지 구축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휴·폐업 시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기초로, 입주 희망기업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사업 설명회 개최한다. 설명회 

후 단지 조성에 대한 입주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의 규정 중 하나로 입주기업 간 협동조합 

또는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여 협업단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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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또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업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예산과 전문 컨설팅은 충청남도에서 지원한다. 특히, 조성 계획의 경우 전문적인 

시공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 용역기관을 포함하여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운영 계획은 입주기업 협동조합(협의체)의 내부 협의 절차를 통해 운영 규정을 구체화 

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충남협동조합지원센터 등이 지원하도록 한다. 「협업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을 토대로 휴·폐업 시설의 리모델링, 기업 입주 등을 수행한다. 

사업절차 내   용 담당(지원)

∙휴·폐업 시설 소유자 대상 협의
∙입주기업 수요조사

휴·폐업 시설 
수요조사

대상 지역 선정

자문회의 개최

∙입주 수요 및 소유자 조사 결과 검토
∙우선 조성 가능지역 도출

설명회 개최

입주기업 공모

입주기업 선정

투자입지과

투자입지과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대상 지역 선정결과 자문회의

∙대상지역 소유자 및 입주희망기업 대상 설
명회 개최

투자입지과

∙입주기업 공모 실시 투자입지과
(관련 부서 협조)

∙심사위원구성
∙결과공표 및 통지

투자입지과

협동조합(협의체) 
구성

∙입주기업 협동조합화 지원
∙여건상 어려울 경우 협의체로 구성

투자입지과
협동조합지원센터

조성/운영 계획 
수립 ∙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입주기업 협동조합
투자입지과

단지 조성 ∙리모델링
∙기업 입주

입주기업 협동조합
투자입지과

운영 모니터링 ∙단지 운영 모니터링
∙시설 및 운영 관리

입주기업 협동조합
투자입지과

투자입지과
사회적경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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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추진체계

협업단지 조성에 있어 충청남도의 주무부서인 투자입지과(국방산단팀)가 총괄하는 가운데, 

관련 부서인 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팀), 농촌정책과(농촌산업팀)에서 적극 지원한다. 유관 

부서인 사회적경제팀과 농촌산업팀은 각 관리 대상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기존 시책의 

단지 내 투입을 고려한다. 

충남연구원의 산하 조직인 사회적경제연구센터는 단지 조성 방안 및 운영 모델을 연구․

조사한다. 입주기업 협동조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충남협동조합지원센터가 

지원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충남 6차산업화지원센터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

센터 등과 긴밀히 연계한다.  지의 핵심 운영주체인 입주기업 협동조합(협의체)는 단지 조성계

획부터 운영까지 담당하여 협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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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직명 주요 역할

충청

남도

투자입지과

(국방산단팀)

- 단지 조성 총괄, 시범사업 운영

- 지원사업 기획․공모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독려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과 협업단지 연계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 6차산업화 인증기업 참여 독려

- 두레기업 참여 독려

- 6차산업화 지원사업과 협업단지 연계

시군 해당 시군(담당 부서) - 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

충남

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 단지조성 연구․기획

- 사회적경제기업의 집적화 모델 연구

충남6차산업화지원센터
- 6차산업화 인증기업 참여 지원

- 관련 지원 사업 연계

중간지원

조직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

- 단지조성 관련 컨설팅

충남협동조합지원센터
- 입주기업 대상 협동조합 컨설팅

- 협동조합 운영 관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단지조성 관련 컨설팅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

- 중앙정부 사업 연계

민간

입주기업 협동조합

(협의체)

- 입주기업 협의기구 역할 수행

- 협업단지 조성․운영 계획 수립

- 협업단지 운영 주체 역할 수행

시설 소유주 - 시설 임대 또는 매매 협의

<표 75> 협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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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추진시 한계와 고려점

농공단지 휴·폐업시설 활용한 협업단지는, 농공단지를 낙후·우범지역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심화시키는 등 경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이 높다. 또한 신규단지 

조성처럼 대규모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각 지자체 등 담당자의 노력과 의지로 가능하다는 점

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성방식에 따라 한계점도 존재한다. 

인큐베이팅 협업단지 조성방식의 경우, ①공공주도에 따른 형식화, ② 기존 창업보육센터와의 

차별점 없음, ③ 공공주도에 따른 민간의 주도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커뮤

니티 개발형 협업단지 조성방식의 경우,  ①지역사회기반 사회적경제기업의 영세성으로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과, ②휴폐업시설이 일부기업의 사유화되는 문제가 발생될 여

지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 방식의 장·단점, 지역적 상황고려 등 정책믹스(MIX)를 

통해 지역기반 조성방안을 제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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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안) 창업보육 기반형 협업단지 (2안) 커뮤니티 사업 기반형 협업단지  

개발

방식

·도(시군)에서 휴폐업 시설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며, 이외의 운영비 및 

임대료는 입주기업이 충당

·입주기업이 휴·폐업 시설의 리모델링, 

임대료 등을 부담하며, 도(시군)는 행정 

지원, 지원사업 등 수행

대상

주체

·공모를 통해 입주기업 모집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청년창업, 여성기업 등

·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

대상 

시설
·중대형 휴폐업 시설(공주 등) ·소형 휴폐업 시설(홍성 등)

추진

절차

활용가능 휴폐업 시설 선정

시설 소유주 대상 협의

대상 시설 확정 및 조성계획 수립

입주기업 모집·협의체 구성

도-소유주-입주기업 협의체 MOU 체결

활용가능 휴폐업 시설 선정

지역 내 주체별 공간수요 조사

수요를 기반으로 협의체 조직화

협의체 주도 휴폐업시설 조성계획 수립

도-소유주-협의체 MOU 체결

고려

사항

- 활용이 가능한 휴폐업 시설이 정해지면 

지역 내 사회적경제 협의체, 

6차산업협의체, 청년 관련 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개방형 조성 계획 수립

- 해당 단지는 지역기반의 기업들의 

인큐베이팅 기능으로 특화

-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집적하려는 욕구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조직화하는 일이 핵심임

- 휴폐업 시설의 매입 및 리모델링 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표 76> 휴·폐업시설을 활용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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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테이너 단지 기반의 협업단지 조성 방안

(1) 추진 배경 및 방향

농공단지는 농촌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주기업들의 지역 농산물 활용, 지역사회 복지 또는 사회공헌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농공단지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제조 공장 중심의 농공단지는 외부 경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휴·폐업 시설은 우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노후화된 제조

공장은 단지 인근까지 낙후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불만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조성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활성화

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공단지 내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직접

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 및 주체들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

요하다.  최근 컨테이너 단지 조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시의 플랫폼 창동 61, 언더스탠

드 에비뉴 등 여러 컨테이너 단지가 조성되어 다양한 주체의 창업 공간, 문화·예술·공연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단지의 비교적 저렴한 설치비용과 자유로운 이동성은 

초기 조성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최근 문화․예술․창작․편의시설 등 복합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는 컨테이너 단지를 

농공단지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컨테이너 단지 조성 사례>

❍ 비빌기지

   - 2010년 방치되어있던 마포석유비축기지 내 관리사무소를 ‘문화로놀이짱‘이 공공제작소로 재생하고자

관리/운영을 시작하였고, 2014년 ‘생활기술융합제작소‘라는 물리적 공간을 함께 조성

❍ 플랫폼 창동 61

   - Platform61은 음악과 푸드, 패션 분야의 콘텐츠가 한 데 어우러진 트렌디한 복합 문화공간임. 

    약 630평(약 2,790㎡) 규모에 61개의 대형 컨테이너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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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방안

컨테이너 단지는 공사기간의 단축 및 공사비 절감에 더해 독특한 외관에 따른 지역의 

명소로서 상권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컨테이너 건축은 모듈러 건축 공법으로 짧은 

공사기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 등의 강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플랫폼 창동 61, 커먼그라운드, 언더스탠드에비뉴 등은 새로운 문화예술 복합 단지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 중 미분양 부지가 많거나, 활성화가 되지 못한 단지의 경우 이러한 

컨테이너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의 생산물을 

체험, 판매할 수 있는 창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컨테이너 활용 건축의 특징>

○ 컨테이너 건축은 공장에서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 공법을 활용한 건축 

  양식으로, 공사기간의 단축, 품질 향상, 공사비 절감 등 효과가 높음

   - 커먼그라운드의 경우, 1000평 기준 약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건축과는 달리 공사기간을 5개월로 

    단축하며 약 30%의 공사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

○ 컨테이너 건축은 지속 가능한 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는 더욱 큼

  - 재사용이 용이하고 건설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건축이기 때문에 환경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있음 

  - 컨테이너 건축물을 해체 후 재조립해 사용할 확률은 60%, 컨테이너의 스틸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있는

확률은 90%에 달함

  - 전체 공정의 약 80% 이상을 공장에서 제작해 건설 현장 페기물이 상대적으로 적고, 현장 소음과 분진도 

최소화할 수 있어 더욱 친환경적임

○ 또한 컨테이너 건축은 비용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장점 이외에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상업공간이라는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토지를 매입해 콘크리트 건축물을 짓는 대신 임대 토지에 컨테이너 건축으로 이동식 상업 공간을 

   구축하면, 초기투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건축물의 이동을 통해 빠른 상권 

   대처도 역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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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단지는 기존 지원시설이 미흡한 농공단지 주변에 입지하여 카페, 창작, 문화예술, 

레스토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컨테이너 단지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은 대규모 

제조시설이 아니라 카페, 레스토랑, 공방, 청년창업 등 소규모의 서비스 업종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복지 등에서 소외된 지역에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여 지역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컨테이너 단지 입주기업과 기존 농공단지 제조기업이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단지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체들과 비교적 연계가 양호한 특화농공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

할 수 있으며, 그 중 미분양 부지가 있는 논산, 금산, 서천, 청양 농공단지가 해당될 수 있다. 

금산의 경우 인삼이라는 지역자산이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단지 내 인삼 교육, 

투어 프로그램, 인삼 레스토랑, 카페, 직판장 등을 운영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군 단지명 특화분야
미분양 

부지
접근성

분양가

(㎡)
주요 특성

논산 강경 농공단지 식품제조업 46,508㎡
국도 연접

강경역
61천원 유부, 곤약 

금산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인삼약초

음식료품 
50,439㎡ 금산IC 194천원 인삼 특화

서천
서천김가공

특화단지
식품제조업 19,128㎡ 춘장대IC 73천원 김 특화

청양 정산2농공단지 식품제조업 191,260㎡ 청양IC 128천원 친환경

<표 77> 컨테이너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농공단지 

컨테이너 단지는 충남도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체,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참여하며, 창업공간, 문화예술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고려할 수 있다. 창업공간은 청년, 사회적

경제기업, 공동체,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창업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문화예술 공간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수행함과 더불어 다양한 주체들이 

전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커뮤니티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교육, 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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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내용

창업공간

-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의 보육시설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작소 운영

- 지역기업 및 로컬푸드 기업 판매공간 운영

문화예술 공간
- 창작 공간 조성

- 갤러리 및 전시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공간 - 지역주민 활용 공간 조성

창업 공간(스타트업 Zone)은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판매 및 창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창업공간에는 청년의 협업 및 교류 공간,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청년 혁신 

공작소, 지역기업의 제품 판매 및 홍보 마케팅 공간,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공간 등으로 조성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공간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보육 공간으로 활용하며,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사무공간, 협업공간, 금융․판로․교육․법률상담 등 지원)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 공간(문화예술 박스)은 문화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뮤직 스튜디오, 

문화·예술가 창작 공간, 갤러리 상설 및 수시 전시 프로그램 공간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뮤직

스튜디오는 여건에 따라 도내 뮤지션들이 음악을 창작하고 연습할 수 있는 합주실, 녹음실 등

으로 구성하며, 문화·예술가 창작 공간은 화가, 작가, 만화가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창작활동

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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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공간은 동네마실로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공간 내에는 평생학습교육공간을 조성하여 퇴직 및 고경력자, 경력단절자를 위한 교육

공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공간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외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연, 

수시대관, 체험행사 등의 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출처: 영국 쇼디치 박스파크(http://www.boxpark.co.uk)

컨테이너 단지 운영모델은 다음과 같다. 컨테이너 단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컨테이너 

단지 운영기구’를 설치하며, 이를 중심으로 단지를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기

구에는 컨테이너 단지 입주기업 대표,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컨테이너 단지 운영의 성과가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과의 협력에 달려 있는 만큼, 운영

기구는 기존 농공단지와의 협업사업을 적극 기획·추진해야 한다.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체험프로그램 참여, 컨테이너 단지 입주기업의 인큐베이팅 지원, 지역사회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 및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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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간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

컨테이너 단지 운영 모델(안)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

창업

공공 지역사회
지원사업제공

정책제안

서비스제공

수요제안

충남도청

문화예술 공간 커뮤니티 공간

6차산업

기업

예술가 밴드그룹

지망생
로컬푸드

기업
생활

협동조합

조각가

학습공간 수다방

회의장

컨테이너 단지

컨테이너 단지 
운영기구

시군청

금융기관 사업참여

예산지원

사업 제안

참여 유도

서비스 이용

지역주민참여 자금지원

정책제안 위원 참여

(3) 추진절차

컨테이너 단지 조성의 추진을 위해 일차적으로 도내 미분양 특화농공단지 중 조성 가능한 

단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화농공단지의 입주기업과 컨테이너 단지 입주기업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특화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참여 및 인식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조성 단지가 선정되면 최종 대상지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통해 조성 방식(자금조달 등) 결정하며, 실제 참여할 주체를 발굴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계획에서 도비 투입을 중심으로 한 인큐베이팅 단지로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민자 유치를 중심으로 한 상업 단지로 조성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입주기업의 공모·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컨테이너 단지를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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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위한 인큐베이팅 단지로 조성할 경우 청년 창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적으로 기여가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민자유치를 통한 상업 시설로 조성할 경우 청년창업, 

사회적경제기업, 6차산업화기업 등은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만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주기업 선정이 완료되면 컨테이너 입주기업과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한 

컨테이너 단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이를 중심으로 단지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컨테이너 단지의 특성상 운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컨테이너 

단지 입주기업, 공공 등과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협의체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절차 내   용 담당(지원)

∙특화농공단지와 컨테이너 단지 연계 가능
성 검토 및 적합 대상지 도출

컨테이너 단지 조성 
부지 검토

특화농공단지 
관계자 협의 

최종 대상지 도출

∙해당 특화농공단지의 참여 협의

기본 계획 수립

입주기업 공모

입주기업 선정

투자입지과
충남연구원

투자입지과

∙지역수요 및 기업수요를 고려한 추진 대상
지 도출

∙단지 구성, 재원 조달 등 계획 수립
∙입주기업 수요조사 실시

투자입지과

∙입주기업 공모 실시 투자입지과
(관련 부서 협조)

∙심사위원구성
∙결과공표 및 통지

투자입지과

컨테이너 단지 
협의회 구성

∙입주기업 협의회 구성
∙협의회 규정 등 수립

입주기업

실행계획 수립 ∙단지 조성 및 운영 실행계획 수립 투자입지과
협의회

단지 조성 ∙컨테이너 단지 조성
∙기업 입주

투자입지과
협의회

운영 모니터링 ∙단지 운영 모니터링
∙시설 및 운영 관리

투자입지과

투자입지과
충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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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 추진체계

컨테이너 단지의 조성단계에서부터 컨테이너 단지로의 관광객, 소비자 유인을 위한 홍보 

전략, 체험프로그램 운영 방안, 숙박 및 먹거리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성되는 

부지의 특성 상 인구의 원활한 유입이 어려운 만큼, 단지 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교육 프로

그램 등을 운영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체험학습 유치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대형생협의 

조합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및 지역특화 품목과의 연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컨테이너 단지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업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충청남도의 주무부서인 투자입지과(국방산단팀)는 컨테이너 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시·군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인 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팀)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입주와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충남연구원은 컨테이너 단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광역 및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컨설팅, 사업 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단지의 핵심 운영주체인 ‘컨테이너 단지 협의회’는 단지를 운영·관리하는 핵심주체로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연계, 협업사업 기획·운영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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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직명 주요 역할

충청
남도

투자입지과(국방산단팀)
- 단지 조성 총괄, 시범사업 운영
- 지원사업 기획․공모

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팀)
-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독려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과 협업단지 연계

시군 해당 시군(담당 부서) - 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

충남
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 단지조성 연구․기획
- 사회적경제기업의 집적화 모델 연구

충남6차산업화지원센터
- 6차산업화 인증기업 참여 지원
- 관련 지원 사업 연계

연구부서 - 단지 조성 계획 수립 지원

중간
지원
조직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
- 단지조성 관련 컨설팅

충남협동조합지원센터
- 입주기업 대상 협동조합 컨설팅
- 협동조합 운영 관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단지조성 관련 컨설팅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
- 중앙정부 사업 연계

민간 컨테이너 단지 협의회
- 입주기업 협의기구 역할 수행
- 단지 조성 실행계획 수립, 단지 운영주체 역할 수행

<표 78> 주체별 역할

(5) 사업추진시 한계와 고려점

컨테이너단지 조성방안은 조성된 농공단지 중 미분양 부지의 활성화방안으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등으로 관광자원 활용성이 높고, 다양한 상품(농공단지 및 지역상품)의 체험 및 판매

창구로서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존 농공단지 시설에서 미흡한 카페, 레스토랑, 

문화예술 창작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컨테이너단지 조성방안 역시 투자방식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충남도 등의 공공투

자일 경우, 공익성이 높은 청년창업,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를 우선적으로 추진가능하나, 민자

유치의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시설 위주로 진행되어 다양한 컨텐츠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유입

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농공단지 이해관계자(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자체, 지역민, 

참여희망자 등)간 협의과정과 합의(시설종류, 지역사회기여 등)를 통해 컨테이너단지를 조성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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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컨테이너 단지를 연계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대상주체

·서천 김 가공 특화농공단지 협의체

·금산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협의체

·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대상 농공단지
·서천 김 가공 특화농공단지 

·금산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협의체

추진절차

 

특화농공단지 소재지역의 지역 수요 분석

컨테이너 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컨테이너단지 입주기업 모집·발굴

세부 실행계획 수립

도-농공단지 협의체 MOU 체결

고려사항
- 기존 특화농공단지 연계 모델 구축을 기반으로 조성이 필요

- 체험과 판매·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의 유치가 필요

<표 79> 컨테이너 단지를 활용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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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공단지는 ① 노후화에 따른 경쟁력약화 및 휴폐업 증가 등 諸문제 발생, ② 기업유치중심의 

전략에 따른 입주기업간 협력 부재와 이에 따른 집적효과 미흡, ③ 단지 본래목적인 지역과의 

사업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지역사회와의 괴리확산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공단지 정책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에 인프라 개선, 기업유치, 특화농공단지 

지정과 같은 일련의 정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공단지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호혜와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핵심원리가 농공단지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구례의 자연드림파크 등의 사례들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요약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의 입주수요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사회적경제기업 96개 기업 중 

44개의 기업이 공장 이전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그중 41개의 기업이 이러한 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실제 이전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대부분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내에서 이전(80.8%)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입주시 부지규모는 500평 미만(65.4%)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투자가능 금액이 5억원 미만(82.5%)으로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했다. 우선 지역 내 다양한 로컬푸드 기업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 기업이 집적하여 

농공단지를 형성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실제 생협이나 로컬푸드 기업은 충청남도의 생산물을 

공동유통하려는 수요와 계획이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물류지원센터, 가공지원센터가 

같이 집적한다면 충분한 조성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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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존 농공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휴·폐업 시설을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용하는 

방안이다. 실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중 유사한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은 서로 모이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를 발굴하여 휴·폐업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기

여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휴·폐업 시설을 공공 주도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기업 

즉,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창업, 여성기업 등을 인큐베이팅 하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농공단지 주변의 미분양 부지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내 특화농공단지는 다양한 체험을 연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변에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시설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서천 김가공 특화단지의 

경우 단순 제조시설만 입지해 있어 지역사회와는 괴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주변의 미분

양 부지에 컨테이너 단지를 만들어 김 체험에서부터 김 판매, 김 관련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방식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에 더해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입주해 로컬푸드 

교육, 체험, 판매에 더해 농공단지 투어 등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다.

최근 아이쿱 생활협동조합이 조성한 구례 자연드림파크는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해 농공단

지의 조성과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 최대의 생활협동조합 중 

하나인 아이쿱이 대규모로 개발한 사례인 만큼 쉽게 타 지역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집적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지역에 맞는 

규모와 방식의 농공단지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충청남도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와 농공단지 연계모델은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구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와 시·군,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 

조직 등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성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의 자조적 시도에 대

한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 추

진해야 할 부문별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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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대

충청남도는 2012년 사회적경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경제

를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주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어 다양한 영역과의 융복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연대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지

역사회 주체가 활용하여 영리활동을 추진하는 만큼 다양한 도정 영역과 융복합이 가능하다. 

농공단지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지역사회와의 괴리, 경쟁력 악화 등을 사

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만큼, 충청남도 및 시군 농공단지 관련 부서의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사회적경제 교육 및 사회적기업화 지원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입주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 조성된 입주기업협의회는 친목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협력까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입주기업 간 실질적인 협업, 즉 공동 R&D, 공동 물류, 공동 

생산 등을 가능케 하려면 보다 실체적인 조직체가 필요하며, 이는 협동조합화를 통해서 가능

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서천 김가공 특화농공단지의 사례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서천 김가공 특화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최근 ‘서천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만들어

진 기업을 사회적경제조직화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대표 및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

적경제 교육, 컨설팅 등이 필요하며,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위한 충청남도 및 시·군의 예산 지원을 필수라 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집적화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농공단지의 새로운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집적하여 

만든 단지이다. 그러나,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대형 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ICOOP)의 계열사와 

협력회사가 집적하였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집적화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충청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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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간

수요 발굴 및 사업화 모색이 가능하다. 특히 충청남도는 제조업 분야의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영역(육아, 돌봄, 숙박, 레스토랑, 체험, 교육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생산-가공-체험이 융합한 ‘6차산업형 집적지’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 본 연구의 

조사결과 상당한 수의 기업에서 공간 이전 수요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사업화 노력이 이루

어진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투자여력이 

많지 않은 만큼 대규모 단지보다는 소규모 단지나 휴·폐업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의 추진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공간조성 및 리모델링 

비용 등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농공단지의 전략적 전환을 고민한 탐색적 연구로 시작하였다. 그동안 다수의 

연구에서 농공단지의 조성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미달성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

안으로 지역자원 연계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 지역자원 및 지역사회와

의 농공단지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농공단지의 노후화 및 휴·폐업시설의 증가 등 

확산일로에 있었다. 이러한 현황은 우리에게 농공단지의 전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아이쿱이 조성한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많은 이의 관심을 끌었다.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이룬 

고용창출· 지역사회 기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농공단지라는 틀을 깨뜨렸다. 어쩌면 1960년대 

초기 농공단지를 기획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농공단지의 목적을 구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구례자연드림파크의 근간은 협동의 정신, 즉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정신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사회적경제의 원리보다는 구례자연드림파크의 현상, 즉 가공-유통-체험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으로 파악하고 이를 벤치마킹을 하려한다. 

본 연구진은 구례자연드림파크의 ‘6차산업’이 아닌  사회적경제의 원리를 충남의 농공단지에 

접목하려 하였다. 연구의 초기에는 전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탐색적 연구를 추진하였으나 

현안과제를 거치면서 실제적인 제안까지 담게 되었다. 그러나 짧은 연구기간으로 충분한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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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실제 추진시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의 원리인 협동으로 애로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추진하면서 연구진과 함께 충남도와 서천군이 노력하여 서천군의 김가

공특화단지에 ‘서천김협동조합’이 출범하여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로 1보 내딛었기에 더욱 뜻 

깊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하나의 농공단지가 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

가 더 이상 경쟁으로만 살아 갈 수 없고, 협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아직 보강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많은 이들에게 읽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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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도내 농공단지 활용가능성 조사

시군 단지명
면적
(㎡)

분양가
(천원/㎡)

입주기업
수

휴·폐업시설 
또는 미분양 
부직 면적(㎡)

비고

천안(A) 해 당 없 음

공주(B)
월미2농공단지 56,174 215 16 13,364 미분양
보물농공단지 113,005 163 3 6,454 미분양

보령(C) 청라농공단지 128,853 - - -
신 규

(승인전)

아산(D) 신인농공단지 64,067 15 1 26,535
휴업

(1개소)

서산(E) 해 당 없 음

논산(F)
강경농공단지 130,640 61 1 46,508 미분양

노성특화농공단지 160,091 미정 5 - 조성중

계룡(G)
계룡제1
농공단지

127,719 326 2 124,081 미분양

당진(H)
당진 옥호지구 

식품특화농공단지
213,342 미정

25개 
업체

-
2018년 

신규신청

금산(I)
인삼약초특화농공

단지
114,686.7 194 5 50,439.9

가동:2,착수:1
미착수:2

부여(J)
은산 123,326 - 13 14,934 휴업(2개소)
은산2 226,678 69 4 22,350 미분양
홍산 131,774 - 6 3,140 휴업(1개소)

서천(K)

장항원수농공단지 300,628 25 18 62,534 휴업(1개소)

장항원수
제2농공단지

150,670 46 10 8,484 휴업(2개소)

종천농공단지 251,227 30 32 9,146 휴업(1개소)
종천2농공단지 197,478 90 3 52,160 미분양

서면농공단지
(서천김가공특화단지)

78,541 73 3 19,128 미분양

청양(L) 정산2 농공단지 191,260 128 9 ­
신 규

(승인전)

홍성(M)

광천김특화농공 56,772 112 9 - -
구항농공 166,983 19 15 7,355 휴업(2개소)
은하농공 95,254 51 1 91,128 휴업(1개소)

결성전문농공 141,065 39 21 3,089 휴업(1개소)
갈산2전문농공 131,964 - - - 조성중

예산(N)
관작전문
농공단지

144,192 39 10 9,051 휴업(1개소)

태안(O)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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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주 월미2 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공주시 월미동 368-1번지 일원

  면적(㎡) : 56천㎡

  분양가(천원/㎡) : 215천원

  조성기간 : 2011~2013년

  시행방법 : 공주산업개발(주) / 공주시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16개

  입주 업종 : 식료품, 전자부품제조업, 화학제품

③ 농공단지 특성

  미분양 부지 현황 : 13,364㎡

2) 공주 보물 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521번지 일원

  면적(㎡) : 113천㎡

  분양가(천원/㎡) : 163천원

  조성기간 : 2003~2008년

  시행방법 : 록평(주) / 공주시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3개

  입주 업종 : 비금속, 식료품, 화학제품, 기계, 통신

③ 농공단지 특성

  미분양 부지 현황 : 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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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라 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내현리 일원

  면적(㎡) : 128,853㎡

  분양가(천원/㎡) : 미정

  조성기간 : 2016년～2019년

  시행방법 : 공영개발

② 입주기업 현황: 시기 미도래

  유치 업종 :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③ 농공단지 특성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해당없음

    - 교통 접근성 : 사업대상지 서측으로 10㎞ 이내로 장항선 철도와 서해안고속도로

      (대천IC)가 위치하고 있어 물류수송과 광역적 접근이 용이, 사업대상지 서측은 지방도

609호선과 접해있으며, 남측의 보령시와 청양군을 연결하는 국도36호선을 이용해 

접근이 가능함.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버섯, 청라냉풍욕장, 청천저수지, 벼루 등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폐광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분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입주수요조사를 통하여 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조기분양이 기대되며, 

현행대로 일반농공단지로 추진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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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산 신인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인동 236-5일원

  면적(㎡) : 64,067㎡

  분양가(천원/㎡) : 15천원

  조성기간 : 1990. ~ 1992.

  시행방법 : 공영개발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1개소

  입주 업종 : 화장품 제조업 외 6종

  특화 분야 : 해당없음

  대표 기업 특성 : 화장품제조(휴업중)

③ 농공단지 특성

  휴․폐업 시설 현황

    - 휴․폐업시설 수 : 1개소

    - 시설 면적 : 제조시설 10,744.24㎡, 부대시설 15,791.18㎡

    - 시설 소유주 / 활용가능 여부 : 대표자 김광중 / 부(재가동 예정)

  미분양 부지 현황

    - 면적 : 해당없음

    - 주요 특성 : 해당없음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부

    - 교통 접근성 : 지방도623호 인접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 지속적인 독려를 통한 공장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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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산 강경 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331번지

  면적(㎡) : 130,640㎡

  분양가(천원/㎡) : 61천원

  조성기간 : 2012. 01 ~ 2015. 07.

  시행방법 : 민간개발(실수요자 개발방식)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1

  입주 업종 : 식품제조업

  특화 분야 : 식품

  대표 기업 특성 : 한미식품으로 유부, 곤약등 식품위주 생산

③ 농공단지 특성

  휴․폐업 시설 현황

    - 해당없음

  미분양 부지 현황

    - 면적 : 3개 필지 46,508㎡

    - 주요 특성 : 한미식품 계약사 입주 예정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입주가 미루어지고 있음.

  농공단지 환경

    - 교통 접근성 : 좋음(국도 연접, 강경역 등)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10월경 강경농공단지 주변에서 강경젓갈축제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 강경농공단지는 식품위주 농공단지로 조성하여 6차산업형 

농공단지로 조성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시행자인 한미식품도 회의적인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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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산 노성특화 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

  면적(㎡) : 160,091㎡

  분양가(천원/㎡) : 미정

  조성기간 : 2013. 01 ~ 2017. 12.

  시행방법 : 민간개발(실수요자 개발방식)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5

  입주 업종 : 식품제조업

  특화 분야 : 식품

  대표 기업 특성 : 고향식품으로 육개장등 탕류 위주 식품 사업

③ 농공단지 특성

  휴․폐업 시설 현황

    - 해당없음

  미분양 부지 현황

    - 해당없음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해당없음

    - 교통 접근성 : 좋음(국도 연접)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해당없음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 노성농공단지는 식품산업 특화 농공단지로 조성중에 있으며, 

산업시설 용지 전체가 분양되어 6차산업형 농공단지의 가용부지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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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룡 제1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일원

  면적(㎡) : 127,719㎡

  분양가(천원/㎡) : 326천원/㎡

  조성기간 : 2012년 ~ 2016년 

  시행방법 : 공영개발(계룡시)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2개 기업

  입주 업종 : 음료제조업

  대표 기업 특성 : 육가공 및 순대

③ 농공단지 특성

  휴․폐업 시설 현황

    - 휴․폐업시설 수 : 무

  미분양 부지 현황

    - 면적 : 124,081㎡

    - 주요 특성 : 친환경 도시로 특정수질 및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입주제한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부

    - 교통 접근성 : 국도 1,4호선 2㎢(국도대체우회도로(2024년) 단지통과), 호남고속도로 

계룡IC 0.5㎢, 계룡역 2㎢,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2021년)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계룡군문화축제(10월), 사계고택, 향적산 국사봉 등

  농공단지 협의회

    - 협의회 유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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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진 옥호지구 식품특화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옥호리 산123-1번지 일원

  면적(㎡) : 213,342㎡

  분양가(천원/㎡) : 미정

  조성기간 : 2017년~ 2019년

  시행방법 : 민간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현재 25개업체(추후 변동가능)

  입주 업종 : 지역특화 식품관련 

  특화 분야 : 식품

③ 농공단지 특성

  농공단지 협의회

    - 협의회 유무: 유(당진식품특화사업협동조합)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사업대상지내 지원시설용지(21.607㎡)를 활용하여 조합주체의 6차산업 경영체 자립화 

방안 구축 도모.

  농식품 생산자 주도의 직거래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6차산업 제품 판로를 구축 및 

6차산업 고도화 추진.

  단지내 6차산업 우수상품 발굴 품평회, 상품기획 지원, 판매,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일원화된 판로 지원체계 구축.

  민간실수요자 직접개발방식의 옥호지구 식품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향토자원 활용기회 증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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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산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면적(㎡) : 114,686.7㎡ (공장시설용지 : 68,629.8㎡)

  분양가(천원/㎡) : 194,310원

  조성기간 : 2009. 9월 ~ 2014. 3월

  시행방법 : 공영개발(금산군수)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5개소

  입주 업종

    - 인삼약초 관련 음·식료품 제조업(4필지 15,392.9㎡), 1차 금속제조업 등(1필지 2,797㎡)

  특화 분야 : 인삼약초 관련 음·식료품 제조

  대표 기업 특성 : 인삼을 활용한 홍삼제품 제조

③ 농공단지 특성

  미분양 부지 현황

    - 면적 : 50,439.9㎡(15필지)

    - 주요 특성(미분양 필지)

      → 인삼약초 관련 음·식료품 제조업(11필지 42,043.4㎡)

      → 1차 금속제조업 등(3필지 8,396.5㎡)

  농공단지 환경

    - 교통 접근성 : 금산IC에서 2분, 남대전IC에서 15분거리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인삼축제 및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 인삼약초를 활용한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은 인삼약초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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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항원수 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450번지 일원

  면적 : 300천㎡(산업시설 239천㎡, 공공시설 53천㎡, 지원시설 8천㎡)

  분양가 : 25천원/㎡

  조성기간 : 1989. 8. 26. ~ 1990. 8. 29.

  시행방법 : 서천군 사업시행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18개소

  입주 업종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기타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플라스틱 포대․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금속 문․창․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③ 농공단지 특성

  휴․폐업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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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폐업시설 수 : 1개소

    - 시설 면적 : 부지 62,534㎡, 건물 34,510㎡

    - 시설 소유주 : 동일방직(주)장항공장 공동대표(서민석, 김인환)

  주요시설물 현황

시설명 면적 시설명 면적
사무동 462㎡ 기숙사25) 1,481㎡

공장동
1공장 12,240㎡ 식당 433㎡
2공장 7,400㎡ 휴게실 및 샤워실 192㎡
3공장26) 9,100㎡ 관리(경비)실 48㎡

  미분양 부지 현황(해당없음)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부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서천IC에서 15분거리, 장항선 장항역에서 5분거리로 양호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금강대교 개통 예정으로 군산과 접근성 향상

  농공단지 협의회

    - 장항원수농공단지협의회장 : 함재현(성산에프앤비 대표, 041-956-3830)  

④ 기타 고려사항

  동일방직(주)장항공장 부지면적이 62,534㎡로 대체입주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인 JLL에서 매각을 추진

25) 지상2층, 지하 1층. 총 19실로 1실 당 20여평 - 방2개, 거실 4인1실로 운영 

26) 2010년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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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항원수 제2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993-1번지 일원

  면적(㎡) : 151천㎡(산업시설 104천㎡, 공공시설 21천㎡, 지원시설 26천㎡)

  분양가(천원/㎡) : 46천원/㎡

  조성기간 : 2002. 12. 10. ~ 2004. 6. 25.

  시행방법 : 서천군 사업시행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10개소

  입주 업종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빵류 제조업                      

    -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날붙이 제조업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③ 농공단지 특성

  휴․폐업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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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부지면적 건물면적 비고

(주)성현기업사2공장 5,478㎡ 2,002㎡

(주)형제산업 3,006㎡ 1,074㎡ 경매진행중

  미분양 부지 현황(해당없음)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부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서천IC에서 15분거리, 장항선 장항역에서 5분거리로 양호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금강대교 개통 예정으로 군산과 접근성 향상

  농공단지 협의회

    - 장항원수농공단지협의회 구축

④ 기타 고려사항

  ㈜형제산업은 2017년 2월 현재 경매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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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천 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415번지 일원

  면적(㎡) : 251천㎡(산업시설 208천㎡, 공공시설 35천㎡, 지원시설 2천㎡, 녹지구역 6천㎡)

  분양가(천원/㎡) : 30천원/㎡

  조성기간 : 1990. 12. 3. ~ 1992. 2. 27.

  시행방법 : 서천군 사업시행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32개소

  입주 업종

    - 합성수지선 건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연마재 제조업                    - 합성고무 제조업 

    -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 빵류 제조업

    -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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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공단지 특성

  휴․폐업 시설 현황

업체명 부지면적 건물면적 비고

한국기전공업(주) 9,146㎡ 3,730㎡

  미분양 부지 현황(해당없음)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부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서천IC에서 5분, 장항선 서천역에서 10분거리

  농공단지 협의회

    - 종천농공단지협의회

④ 기타 고려사항

  기업 문의시 대체입주 안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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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종천 2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산40번지 일원

  면적(㎡) : 197천㎡(산업시설 119천㎡, 공공시설 76천㎡, 지원시설 2천㎡)

  분양가(천원/㎡) : 89,930원/㎡

  조성기간 : 2010. 01. ~ 2015. 2.

  시행방법 : 서천군 사업시행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공장등록 3개소, 분양계약 2개소

  입주(예정) 업종

    - 식품제조업                        - 기타 화학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분양가능 업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농공단지 특성

구
분

표준산업
분    류

유치업종
분양대상
면   적

분양면적
분양율
(%)

미분양
분양가
(원/㎡)

합    계 119,124 66,964 56.2 52,160  

1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3,079

  3,640

100 0 89,9302 29 기타 화학 제조업 13,797

3 10 식품제조업 15,642

4 30 금속가공,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2,160    0       0 52,160 89,930

5 유치업종 분류생략 33,885 33,885 100 0 8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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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부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서천IC에서 5분, 장항선 서천역에서 10분거리

  농공단지 협의회

    - 종천농공단지협의회장 

④ 기타 고려사항

  A2-3 지역 MOU체결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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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면농공단지(서천김가공특화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서천군 서면 월리 산28-1 일원

  면적(㎡) : 78천㎡(산업시설 45천㎡, 공공시설 23천㎡, 지원시설 9천㎡)

  분양가(천원/㎡) : 73,120원/㎡

  조성기간 : 2006년 ~ 2015. 12. 31.

  시행방법 : 서천군 사업시행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공장등록 3개소, 분양계약 5개소

  입주 업종 : 식료품제조업

  특화 분야 : 김가공특화단지

③ 농공단지 특성

  미분양 부지 현황

구
분
표준산업
분    류

유치업종
분양대상
면   적

분양면적
분양율
(%)

미분양
분양가
(원/㎡)

합    계 45,513.5 26,385.0 57.9 19,128.5  

1 C10 식료품 제조업 45,513.5 26,385.0 57.9 19,128.5 73,120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부

    - 교통 접근성 

     ․ 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춘장대IC에서 차량 이동시간 15분 소요

     ․ 철도 : 장항선 서천역에서 30분, 웅천역에서 1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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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단지 협의회 : 미구성(농공단지 공장등록업체 부족)

    - 주요 특성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10220) 전용 단지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합   계 78,541.2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45,513.5 57.9
공 장 용 지 45,513.5 57.9
공 공 시 설 용 지 23,943.7 30.5
공 원 6,336.2 8.1
녹 지 8,815.4 11.2
도 로 8,176.2 10.4
주 차 장 615.9 0.8
지 원 시 설 용 지 9,084.0 11.6
저 류 지 945.4 1.2
폐 수 종 말 처 리 장 827.5 1.1
지원 및 공동이용시설 3,997.1 5.1
저 온 저 장 창 고 3,314.0 4.2

용    도 분양현황 전체면적(㎡)

공
장
용
지

식
료
품
제
조
업

A1-1 분할 
분양완료 6,612.0

A1-2 1/2 
분양완료 6,612.0

A1-3 분양완료 2,762.0
A1-4 분양완료 2,762.0

계 18,748.0
A2-1 4,113.5
A2-2 분양완료 2,165.5
A2-3 분양완료 2,165.5

계 8,444.5
A3-1 5,097.0
A3-2 분할 

분양완료 6,612.0
A3-3 6,612.0

계 18,321.0
합계 4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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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산2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중)

① 기본현황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산64-1

  면적(㎡) : 191,260㎡

  분양가(천원/㎡) : 128천원/㎡ 

  조성기간 : 2014∼2018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 학암산업개발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9개

  입주 업종 : 식료품제조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특화 분야 : 식료품제조업

③ 농공단지 특성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무

    - 교통 접근성 : 사업대상지 동측으로 국도39호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남측 1㎞지점에  

  청양IC가 위치하여 서천~공주간 고속도로와 연결됨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칠갑산도립공원이 위치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가공 농공단지 입지여건으로 탁월한 지역임

  농공단지 협의회

    - 협의회 유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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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홍성 광천김특화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249-8번지 일원

  면적(㎡) : 56,772

  분양가(천원/㎡) : 112

  조성기간 : 2008. 10. ~ 2014. 12.

  시행방법 : 민간개발/(주)청연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9

  입주 업종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특화 분야 : 음식료 제조업(김 2차 가공업)

  대표 기업 특성 : 재래김 등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③ 농공단지 특성

  휴․폐업 시설 현황

    - 해당없음

  미분양 부지 현황

    - 해당없음

  농공단지 환경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광천IC(5.5km), 국도 21호선 연접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홍성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광천 재래김의 전문 가공업체들을 집적화한 특화 농공단지

로 지역특산품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휴·폐업 시설 및 미분양 부지가 없어 활용가능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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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홍성 구항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일원 

  면적(㎡) : 166,983

  분양가(천원/㎡) : 19

  조성기간 : 1차 1989. 4. ~ 1990. 8., 2차 2013. ~ 2016. 12. 31.

  시행방법 : 공영개발(홍성군)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15

  입주 업종 : 비금속, 석유화학, 섬유·의복 등

  특화 분야 :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대표 기업 특성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③ 농공단지 특성

  휴․폐업 시설 현황

    - 휴․폐업시설 수 : 2업체

    - 시설 면적 : 7,355㎡

    - 시설 소유주/활용가능 여부 : 부

  농공단지 환경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12km), 국도 21호선(0.18km)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홍성 시내권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산업단지 

운영관리가 체계적임. 

  현재 미분양 부지가 없어 활용가능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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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홍성 은하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일원

  면적(㎡) : 109,163

  분양가(천원/㎡) :  51

  조성기간 : 1999. 8. ~ 2001. 6.

  시행방법 : 공영개발(홍성군)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1(휴업중)

  입주 업종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특화 분야 : 전기전자, 조립금속

  대표 기업 특성 :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제조업체 

③ 농공단지 특성

  휴․폐업 시설 현황

    - 휴․폐업시설 수 : 1업체

    - 시설 면적 :   91,128㎡,

    - 시설 소유주/활용가능 여부 : 부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무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광천IC(2km), 국지도 96호선(0.18km)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은하농공단지의 유일한 입주기업이 현재 휴업 중이나 공장부지 전체에 설비가 구축되어 

6차산업형 농공단지로 활용가능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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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홍성 결성전문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위치 :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일원

  면적(㎡) : 141,065

  분양가(천원/㎡) : 39

  조성기간 : 2003. 9. ~ 2007. 12.

  시행방법 : 민간개발/(주)우림산업

② 입주기업 현황

  기업 수 : 21

  입주 업종 : 자동차 및 전기전자 제조업(기계, 운송장비)

  특화 분야 : 자동차부품 및 농기계, 전동기 등 제조업

  대표 기업 특성 : 자동차 부품업 제조업

③ 농공단지 특성

  휴․폐업 시설 현황

    - 휴․폐업시설 수 : 1업체

    - 시설 면적 :   3,089㎡

    - 시설 소유주/활용가능 여부 : 부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무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3km), 국지도 96호선(3.1km)

□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자동차 및 전기전자 제조업 관련 전문농공단지로 6차산업형 농공단지로 활용가능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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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홍성 갈산2전문농공단지(조성중)

□ 기본현황

  위치 :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면적(㎡) : 136,207

  분양가(천원/㎡) : 미정

  조성기간 : 2010. 8. ~ 조성중

  시행방법 : 민간개발/(주)지웨이

□ 입주기업 현황

  해당없음

□ 농공단지 특성

  휴․폐업 시설 현황

    - 해당없음 

  미분양 부지 현황

    - 면적 : 59,391㎡

    - 주요 특성 : 현재 조성중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무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3km), 국도 29호선 연접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갈산면 일대 기 조성된 2개 산업단지와 인접

□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현재 조성중인 산단으로 미분양 부지가 존재하나 자동차 관련 부품, 전기·전자 관련 

전문농공단지로 6차 산업형 농공단지로 육성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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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설문조사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입주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사회적경제연구센터)과 충남도청(투자입지과)은 사회적
경제 기반의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입주수요 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의견을 주시면 농공단지 조성에 
적극 참고하고자 하오니 3월 3일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충남도청 박태선 주무관 

연락처 : 

041-635-2234

E-Mail : 

mlt00@korea.kr

A  기업 분류항목

A1. 기업명 A2. 산업분류(업종)

A3. 기업 주소 A4. 설립년도 (                   ) 년 
A5. 응답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A6. 응답자 직급  ① 대표 ② 이사 ③ 실무자

A7. 매출액 규모

① 5천만원 미만 ②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③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④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⑤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⑥ 30억원 이상

A8. 조직유형 ① 사회적기업  ② 협동조합 ③ 마을기업  ④ 자활기업  ⑤ 6차산업화기업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사회적경제 기반         <6<6<6<6<6<6<6<6<6차산업형 차산업형 차산업형 차산업형 차산업형 차산업형 차산업형 차산업형 차산업형 농공단지농공단지농공단지농공단지농공단지농공단지농공단지농공단지농공단지>>>>>>>>> <6차산업형 농공단지>         란란란란란란란란란????????? 란?

 ▪ 기본 구상 : 지역농산물과 가공, 체험 및 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농공단지이며, 운영의 원리는 사회적경제를 추구

 ▪ 주요 특성 
   ① 농공단지는 입주기업 간 상호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② 농공단지 내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하여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극장, 공방, 

숙박시설, 레스토랑, 교육, 돌봄 등 복합 단지로 조성됩니다.
   ③ 입주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생산, 공동유통, 공동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집적의 경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④ 그동안 지역사회와는 동떨어진 농공단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 긴밀하게 

밀착된 단지로 조성됩니다.

※ 우수 사례 : 구례 자연드림파크

▪ 위 치 : 구례군 용방면/ 아이쿱 생협 자회사 및 협력사 입주

▪ 면적/사업비 : 87,926㎡/720억원(민자), 고용 480여명

▪ 입주기업 : 15개 기업, 18개 공장 및 지원센터

※ 펜션, 기숙사, 공방, 커피숍, 극장, 레스토랑, 비어락 하우스,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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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농업, 제조업체 대상 수요조사 (해당 기업만 작성)

1. 귀 업체는 가까운 장래에 현 공장의 이전이나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계십니까? (예 / 아니오)

   1-1. 만약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     )

   ① 현재의 공장부지 면적이 협소

   ②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기업 이전

   ③ 물류, 자재 확보 등으로 위치 이전 필요

   ④ 제조업으로 영역 확장 필요

   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기업끼리의 집적 필요

   ⑥ 기타 [                      ]

2. 귀 업체에서 이전이나 확장을 고려할 경우 최대한으로 이전이 가능한 지역

적 범위는?

   ① 해당 읍면동 이내 ② 해당 시군 이내

   ③ 해당 지역에 인접한 시군 경계 내

   ④ 충청남도 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음

3. 귀 업체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전 및 확장 방식은?

   ① 신규 농공단지에 부지 및 건물 조성 가능

   ② 기존 휴폐업 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입주 가능

   ③ 일정 부지 및 건물을 여러 기업이 함께 투자하여 조성하는 방식

   ④ 기존 휴폐업 시설을 여러 기업이 함께 임대하는 방식

   ⑤ 기타[                                                ]

4.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4-1. 만약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 2개)

   ①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기업들과의 호혜와 연대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

   ② 농공단지를 제조, 카페, 식당, 극장, 교육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단지로 조성

   ③ 입주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집적과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공동생산, 공동물류 등)
   ④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격

   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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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없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면 입주할 의사가 있겠습니까?(우선순위 2개)

   ① 저렴한 분양가(주변 시세의 10% 정도)

   ② 공동생산시설, 포장시설 등 기업지원 시설을 정부에서 지원

   ③ 저리로 투자비용 대출   

   ④ 농공단지 기획단계에서부터 입주기업들이 기획 참여

   ⑤ 기타 [                                ]

5. 입주하고 싶다면 희망하는 최소 부지면적 규모는 얼마입니까? [  평 이상]  

6. 귀 업체가 생각하는 농공단지의 적정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당            만원 이하]

7. 실제 분양에서 건물을 건설하기 까지 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은 얼마입니까? [             만원 이하]

C  서비스업체 대상 수요조사 (해당 기업만 작성)

1. 귀 업체는 가까운 장래에 현 사무공간 또는 판매장의 이전이나 확장을 고

려하고 있습니까? 또는 새로운 공간을 찾고 계십니까?  (예 / 아니오)

   1-1. 만약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     )

   ①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기업 이전 ② 사업 확장에 따른 신규 공간 필요

   ③ 가치관이 같은 공동체・기업과의 집적 필요 ④ 판로 개척을 위한 전략적 투자

   ⑤ 기타 [                      ]

2. 귀 업체에서 이전이나 확장을 고려할 경우 최대한으로 이전이 가능한 지역

적 범위는? (우선 순위 2개)

   ① 해당 읍면동 이내 ② 해당 시군 이내

   ③ 해당 지역에 인접한 시군 경계 내 ④ 충청남도 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음

3. 귀 업체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전 및 확장 방식은?

   ①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건물 조성 가능

   ② 기존 휴폐업 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입주 가능

   ③ 일정 부지 및 건물을 여러 기업이 함께 투자하여 조성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

   ④ 기존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

   ⑤ 기타[                                                ]

4.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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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만약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 2개)

   ①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기업들과의 호혜와 연대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

   ② 농공단지를 제조, 카페, 식당, 극장, 교육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단지로 조성

   ③ 입주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집적과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공동생산 등)

   ④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임대)가격    

   ⑤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요처

   ⑥ 기타 [                                ]

 4-2. 없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면 입주할 의사가 있겠습니까?(우선순위 2개)

   ① 저렴한 분양가(주변 시세의 10% 정도)

   ②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수준의 수요처

   ③ 저리로 투자비용 대출    

   ④ 농공단지 기획단계에서부터 입주기업들이 기획 참여

   ⑤ 기타 [                                ]

5. 입주하고 싶다면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  

6. 입주하고 싶다면 희망하는 최소 부지면적 규모는 얼마입니까? [  평 이상]  

7. 귀 업체가 생각하는 농공단지의 적정 분양가격은 얼마입니까?[평당 만원 이하]

8. 귀 업체가 생각하는 농공단지 내 건물의 적정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평당 만원 이하]

9. 실제 분양에서 건물을 건설하기 까지 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은 얼마입니까? [             만원 이하]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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